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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양성평등 사회 안착을 위한 미디어의 영향력 주목

대한민국은 현재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역할 모

델과 가치관 또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고정관념적이고 불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성

차별적인 메시지를 유포하여 성 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양

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미디어 조차 여성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표현하여 규제의 대상

이 되고 있다는 점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게 한다. 

▏미디어의 성역할 고정관념 재현의 위험성 인지

미디어는 사회의 ‘재현체계’로서 사회적 현실을 그 재료로 사용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존 고정관

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여성에 대

한 소외는 미디어의 생산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남성 중심적 시각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현실을 왜곡시켜 재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가

부장적 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화 된 미디어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성의 상징적 질

서를 재현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디어를 통해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강조하

거나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서 표현하고 대상화하는 등 왜곡된 남·여 역할의 재현을 어렵지 않

게 찾아볼 수 있다.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필요

미디어가 여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즉 여성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담론을 

유통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여성관련 문제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감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남성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사회를 

앞당기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내용에 나타난 각종 성차별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운 숱한 성

규범과 성 담론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젠

더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매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왜곡

된 남·여 관계의 이데올로기와 성 상품화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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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2016년 2017년

모니터단 운영 및 교육 시민 모니터단 15명
시민 모니터단 16명

대학생 모니터단 14명

미디어 모니터링 실시
정기모니터링 7회

이슈모니터링 3회

정기모니터링 10회

이슈모니터링 3회

상시모니터링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매월 언론사 및 유관기관

175곳 배포

매월 언론사 및 유관기관

250곳 배포

모니터링 결과물 활용 및 

심의개선 요청활동
심의개선 요청 25건

심의개선 요청 136건

언론보도 109회

카드뉴스 제작·게시 9회

성차별 미디어 개선활동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5회)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11-12월 중)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4회)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 

토론회 개최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연중)

2) 목적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성 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으로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을 추진하며 성평등한 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3) 기대효과

 ◦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성평등 사회조성에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방송 제작자의 양성평등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 시민의 시청자 주권의식과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저변 확대

2. 사업개요

1) 사업명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2)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

3)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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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4) 역할체계

사업총괄 및 관리, 교육지원 및 홍보, 

활용 촉진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작, 교육, 

토론회, 캠페인 등 사업운영

     

3. 사업 추진 결과

1)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1)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구성

①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16명)

  - 총 16명으로 구성된 서울YWCA 양성평등미디어모니터회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미디어모니터링 활동 전개

   

모니터 활동가 명단

기존 활동가 (11명) : 강훈덕 김윤정 류영주 류용희 박미경 이범자

                  전소영 정진숙 정희경 천우신 하진욱

신규 활동가 (5명) : 구연경 김은미 박연미 옥진아 허지현

  - 2017년 모니터 활동가 선발기준

   · 기존 모니터 활동가 : 모니터 활동 실적 및 역량평가 (참여율, 보고서 작성 평가 등)

   · 신규 모니터 활동가 : 모니터 역량평가, 모니터 관련 경력, 열의 등

②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단 (18명)

   -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활동(18명)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 활동가 명단

강보민 강성은 권경녀 권나영 김아림 김한나 박수진 박영은 박옥란

박혜수 성임은 송다민 안혜진 오채영 윤소정 임희진 조지명 함수연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 활동가는 서울YWCA 회원 조직인 대학Y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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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단 역량강화교육

① 오프라인 기초교육 (5회기)

◦기간 : 2017년 3월 9일 ~ 3월 23일 (매주 목) 14:00-18:00

◦장소 : 서울YWCA

◦내용

일자 교육내용 강사

3/9(목) 성인지 감수성과 미디어 모니터링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3/9(목)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모니터링 실습

3/16(목)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을 위한 심의개선체계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3/16(목) 미디어의 젠더 재현
허민숙 교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3/23(목) 유아동용 성차별적 문화콘텐츠 모니터링
이병민 교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② 사이버교육(4시간)

◦기간 : 2017년 3-5월 중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내용 : 정규특화과정 ‘대중매체와 양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현황

- 뉴스, TV광고가 보여지는 젠더 표상

- 성인지적 모니터링

③ 심화교육 (3회기)

일자 교육내용 강사

7/13(목) 광고와 젠더 인식 정영희 교수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원)

10/12(목) 모니터링 글쓰기Ⅰ
김유진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11/9(목) 모니터링 글쓰기Ⅱ

④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단 심화교육

◦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15:00-16:00

◦장소 : 서울YWCA

◦내용 :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심의요청 방법

◦강사 : 이성우 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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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교육내용 강사

3/20(월)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이병민 교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7/14(금)
광고 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심미선 교수 

(순천향대 언론학과)

11/24(금)
온라인 커뮤니티 속 

여성혐오 문화 분석 자문
서승희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⑤ 기타교육 - 행복한 인문학 카페 ‘페미니즘’

◦일시 : 2017년 6월 2일 ~ 7월 14일 (매주 금) 19:00-21:00

◦장소 : 서울YWCA

◦내용 : 여성혐오 시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남자답게/여자답게가 아닌 사람답게 등

◦강사 : 허민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외 3명

◦대상 : 모니터단 중 교육 희망자 (5명 수료)

⑥ 정기연구모임

◦일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00-17:00(월 1회, 총 12회)

◦장소 : 서울YWCA

◦내용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점검

        익월의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체크리스트) 점검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모니터링 제안사항 논의

(3) 전문가 멘토링 (자문)

◦내용

 

◦기타 : 유선을 통한 상시자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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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 모니터링

(1) 정기 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매 체 모니터링 대상

3월 3/6-12 TV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3개 프로그램

4월

4/1-7 TV 어린이 지상파TV, 케이블 79개 프로그램, 141편

4/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6개 커뮤니티

5월 5/1-7 TV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2개 프로그램, 68편

7월 7/1-7 TV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3개 프로그램

8월

7/1-31 광고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광고 343편

8/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4개 커뮤니티

9월 9/1-7 TV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3개 프로그램, 62편

11월

11/1-7 온라인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35개 언론매체

11/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4개 커뮤니티

(2) 이슈 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매 체 모니터링 대상

6월 4/1-5/31 공공기관 SNS 홍보물 공공기관 페이스북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

홍보동영상, 이미지 1,261건

10월 9/29-10/9 추석 특집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3개 프로그램

11월 11/6-10 인터넷 어학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영어) 60개 단어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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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 모니터링

    ◦ 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 (상시)

    ◦ 내용 : 정기 모니터링 외의 분야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실시

         매주 이슈가 되었던 미디어 속 성차별 사례 검토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미디어 속 성차별/성평등 사례 포스팅(19건)

         사안에 따라 심의개선 요청 활동 진행

3) 모니터링 결과물 활용 및 심의개선 요청

   

월별보고서 배포

◦시기 : 3-11월 중 매월

◦내용 :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행(매월 75부),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배포처 : 언론사 및 유관기관 250곳

언론 보도 ◦사업 관련 언론 보도 109건

카드뉴스 게시
◦월별 보고서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제작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9회)

심의개선 요청 활동 ◦정기/이슈/상시 모니터링 결과 심의 개선 요청

*세부 내용 부록 첨부

4) 성차별 미디어 개선 활동 

(1) 양성평등미디어교육

 

일시 장소 대상 강사

9/8(금)
10:30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기초심의원 100명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9/20(수)
10:00

방심위 대전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전지회기초심의원 30명
김현회 강사

(한국여성민우회)

10/24(화)
11:00

방심위 강원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전지회기초심의원 14명
김예리 부장
(서울YWCA)

12/4(월)
10:30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기초심의원 50명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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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14:30  등록

15:00
인사말 서울YWCA 여성참여위원회 한혜영 위원장

환영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

15:10 사업보고 2017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
황경희 간사 

(서울YWCA)

15:25 주제발표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의 방송·보도 방향
변신원 교수

(양평원)

15:40

-16:30
패널발표

1. 시청자가 본 미디어의 성차별성과 역할
정진숙

(서울YWCA 모니터회)

2. TV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사례와 개선점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3. 성평등 관점 보도의 시사점 및 언론계 역할
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

4. 제작자가 본 미디어의 성평등 방송제작 방안
김민지

(EBS PD)

5 성차별적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강화 방안
안기섭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대중매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유샛별 사무관

(여성가족부)

16:30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전체토론 (질의응답)

17:00 폐회

(2)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

◦목적

 - 미디어 속 성차별성을 진단하고, 미디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 공감

 - 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15:00-17:00

◦장소 : 서울YWCA 대강당

◦프로그램

◦참가인원 : 모니터링 종사자 및 언론방송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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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기간 : 2017년 5~12월 중

◦내용 : 성차별미디어아카이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한 시민 제보 캠페인

◦사후처리 : 제보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기관에 심의요청

4. 모니터링 결과요약

1) 드라마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의 22개 드라마를 2회기에 거쳐 모니터링 하였다. 등장인물의 

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군에 있어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드라마의 주

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했을 때 남성은 사장/대표를 포함해 고위급 회사원 역할을 맡는 반면 

여성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비전문 직종으로 그려졌다. 그 외에도 여성은 판매사원, 아르바이

트, 공장 노동자 등의 비전문직 역할을 맡은 것과는 달리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전문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명확하게 구분

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나 9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의 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송사와 제작진들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을 가사노동이나 가족에게 희생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내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에서 유설옥(최

강희)은 전문 프로파일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지며 시어머니

와 남편에게 매번 타박 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



- 12 -

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마뜩찮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가 예비 며느리인 

유지나(엄정화)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아임 쏘리 강남

구>(SBS, 5월 1일, 92회)와 <그 여자의 바다>(KBS2, 5월 1일, 46회)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수

단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압박을 부가하거나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훈장오순

남>(MBC, 9월 1일, 94회)의 경우 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의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는 장면이 방영되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을 과장되게 그려냈으며, <밥

상 차리는 남자>(MBC, 9월 3일, 2회)에서는 이신모(김갑수)가 자신의 아내인 홍영혜(김미숙)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대사로 인해 가부장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드라마도 다수 제작되었다. <초인가족

2017>(SBS, 5월 1일, 22회)에서는 비혼 세태를 반영해 비혼식을 여는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육아·공동가사를 강조한 프로그램(<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가 이상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체발광 오피스>(MBC, 5월 4일, 15회)에서는 여주인공 은

호원(고아성)이 사장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드러내자 이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서우진(하석진)의 

모습이 방영되어 여성의 주체적·진취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한편 

JTBC의 <청춘시대>는 시즌1에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아 시즌2

가 제작되었고 8월에 방영되었다. 구태의연한 연애·결혼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

고 2030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도한 연출로 남성의 알

몸을 노출하거나 자유연애 시대를 반영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면모를 표출하면서 피임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2회에 걸친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드라마 속에서 ‘비혼’, ‘자유연애’, 

‘가사분담’ 등과 같은 이슈들이 드라마 속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부장적인 요소가 화면 

전반에 배치되었던 과거와 달리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드라마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의 세심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2) 예능·오락 프로그램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총 2회기에 걸쳐 각 방송사 별 시청률 상위 기준 33개의 프로그램을 모

니터링하였다. 등장인물의 성비는 2회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 출연자 성비를 살펴본 결과, 활동적인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프로

그램은 고정 출연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이 많은 프로그램은 대부

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능·오락 프로그램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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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콘텐츠에 따라 성별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

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육아 노동, 가사 노동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프로그램 속에서 전문적, 능동적인 역할은 항상 남성이 맡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

화할 요소들이 다분했다. 또한 <개그콘서트>(KBS2),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등의 프로그

램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웃음을 자아냈으나 반대로 <아는 형님>(JTBC) 등은 

여성 출연자를 ‘여신’, ‘인형’으로 표현하며 외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모습에서 외

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런닝맨>(SBS), <불후의 명곡>(KBS2)은 ‘개미허리’, ‘섹시’, ‘청순’ 

등 성적인 요소를 강조해 자막을 삽입하거나 <라디오스타>(MBC)와 같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자극적인 농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존재했다. 나아가 <미운 우리 새끼>(SBS)의 경우 남성이 

남성성을 수행할 경우 ‘수컷’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특정 이미지(‘질투 많은 여성’)를 부

과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강적들>(TV조선)의 출연자들은 여

성 정치인을 두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기도 했다.

E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 딸의 남자들>의 경우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딸을 아버지의 소유

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빠가 보고 있다’라는 부제와 같이 딸의 연애

를 관음증적인 형식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성(강자)의 시선으로 기

획·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은 단단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아이돌에게도 해당된다. <주간 

아이돌>(MBCevery1)은 여성 가수에게 애교를 요구하고 섹시댄스를 추도록 하거나, 군인들의 사

기 진작을 위해 여성가수를 섭외했다는 진행자의 멘트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대상

화가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미’와 ‘웃음’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웃기

면 됐지”라는 태도로 인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잘못된 고정관념과 

혐오를 밟고 이뤄지는 ‘재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면밀한 감시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3)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79개의 어린이 프로그램(143편)에서는 여성과 남성 주인공의 비율

이 여성 37.3%, 남성 5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유발 인물과 

갈등해결 인물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비중을 맡고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레인보우 루비>의 ‘루비’,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에서 ‘콩순이’와 같이, 어린이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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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주체적인 여성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성평등적 사례도 찾을 수 있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외모지상주의

를 강화·재생산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방영되었다. 여성의 굴곡지고 날씬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개미허리’와 풍만한 가슴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남성 캐

릭터의 경우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를 가진 신체로 그려 기존의 고착화된 남성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캐릭터의 성별을 색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성별을 구분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졌다. 여성은 핑크색, 남성은 파랑색 등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고 여성캐릭터에게는 

치마를 입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피루비>,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가슴, 다리, 엉덩이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

인 장면들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미 성관념이 형성된 성인에 비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아·아동기에 미디어를 통해 고정화되고 부정적인 성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성평

등한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사 등의 보호자는 양평평등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

하고 방영하는 제작진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4) 광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상영된 총 343편의 광고 출연자 성비는 여성, 남성 모두 비슷했으나 광고

품목에 따른 성별 구분이 명확한 분야가 있었다.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남성 출연자의 수가 

여성보다 3배가량 많은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

성 출연자가 다수였다.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에서도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은 남성

(37.9%)보다 여성(62.1%)으로 그려지는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60.8%)으

로 묘사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유와 관련된 운전 영역과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남성

이며, 가사노동, 화장, 돌봄노동과 같은 분야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광고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와 음료/식품 분야였다. 자동차 광고 속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 “정상에 오르다”, “세상을 바꾸다” 등의 자막과 함께 자동차 기술력과 성능을 홍

보하는 반면 여성은 “엄마의 뱃속, 지켜줄 거지?”라는 내레이션과 더불어 안전을 강조할 때 등

장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영역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여성은 미숙한 운전자로 

상정되어 수동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

다. 음료/식품 분야의 경우, 빙그레에서 제작한 <바나나맛 우유> 광고 시리즈에서는 ‘여성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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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존재했다.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

롬비아나> 광고 시리즈의 경우 여성을 (외모) 칭찬에 약한 존재로 그리고 여성의 외모를 과도하

게 부각시키는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번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속 여성들의 특정 부분이 왜곡·과장되어 재현되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광고에서 비춰지는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광고에 수시로 노출

되는 수용자의 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획자와 제작자, 카메라(카메라맨), 그리고 

광고 수용자까지 남성을 전제로 한 광고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성차별을 지속한

다는 점에서 제재가 시급하다. 

5) 인터넷 기사

35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니터링은 외모지상주의 조장(17건, 37.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정성(9건, 19.6%)과 여성의 성적대상화(7건, 15.2%)가 그 뒤를 이었다. 매

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3건, 13.6%)이 성평등적 내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

고 성차별적 내용에서는 스포츠동아(16건, 34.8%)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신문사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주

제임에도 신문사에 따른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신문에서 선

정성이 짙은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거나 자

극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별해 기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설정

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낚시성 제목이 심각하게 많았다. 스포츠 보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임에도 보도의 질보다는 선정적인 자극을 통해 구독자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모습이었

다. 

공중파 뉴스, 종이신문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PC를 통해 온라인 매체가 가장 큰 이용자들을 보

유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매체들의 성평등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조회수를 늘리

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을 내보내거나 제목의 왜곡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규

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의 규제가 약한 만큼 이용자들의 피드백

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6)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4월의 경우 16개, 8월과 11월의 경우 14개의 온

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했으며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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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3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

사이드였으며 일간베스트, 워마드/디젤마니아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행되는 성차별적 게시물들은 특정 성을 일반화해 ‘OO녀’, ‘OO충’이라

고 유형화해 비난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게시물 내용들은 하나의 상황 혹은 경험을 가지고 특

정 성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이는 그간 사회에서 개념 없는 ‘일부’ 여성

을 개똥녀, 된장녀, 김여사, 맘충 등으로 네이밍해 처벌하는 여성혐오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왁싱샵 살인사건’, ‘한샘 성폭력 사건’ 등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

요 이슈가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이슈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비방

을 일삼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으며,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학부모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존재했

다. ‘왁싱샵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여성 표적 살인사건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 외모를 품평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

이 다수 올라왔다. ‘한샘 성폭력 사건’ 때는 사건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거나 ‘가해자 없는 강

간사건’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이 젠더 권력 속에서 약자

의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 발화들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

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

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혐오 발화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서만이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대학생 등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 발화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7) 이슈 모니터링 1 :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부 부처별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서는 성평등적 게시물보다 성차별적 

게시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적 게시물은 근로복지공단이 2건(1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적 게시물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4건(14.2%)으로 가장 많았

다. 

과거와 달리 점차 늘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조명해 여성의 주체성을 부각시킨 홍보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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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게시물도 여럿이었다. 그러나 남성은 전문직종에, 여성은 주방·서비스 직종 등의 비전

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도 존재했다. 남성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색상 계열의 옷차림을 하고 여성은 핑크색 등의 밝은 색상 계열의 옷차림과 더불어 치마를 입

는 등 성별에 따른 색상과 옷차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이, 

돌봄의 역할은 여성이 맡게 되는 성별 분업 현상이 반영된 게시물도 있었다. 또한, 안내의 역할

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

이는 경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홍보 게시물에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된 핵가족을 기본적이고 이상

적인 가족 단위로 전제할 때 그 외의 다른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홍보 게시물 제작과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

SNS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한 정부-국민 간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

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홍보물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내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

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8) 이슈 모니터링 2 : 추석특집 예능(파일럿) 프로그램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는 ‘소통’, ‘여행’,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자극적인 

소재와 가족 단위를 염두에 두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 추석에

는 자극적인 주제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시대의 유행과 개인의 취

향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특히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

서>(SBS), <1%의 우정>(KBS2) 등의 프로그램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이 재

생산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성별,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사람

들이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

려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

상화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집중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별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콘

텐츠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

용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지르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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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시청자들 또한 지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송 제

작자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사회의 지향이 성평등을 향해 갈수록 예능 프로그램 또한 성평등한 

콘텐츠로 채워져 나가길 기대한다.

9) 이슈 모니터링 3 : 인터넷 어학사전

인터넷 어학사전(영어) 속 60개의 단어에 대해 총 1,507개의 예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성평등

적 예문 2문장, 성차별적 문장 59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단어별로 주체가 되는 성별을 

비교해본 결과, 인터넷 사전의 성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직업 분야에서 ‘간호사’는 남성에 비

해 여성이 주체가 된 문장이 8배 많았고, ‘군인’, ‘기자’, ‘경찰’은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상냥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인 경우가 약 3배 

많았고, ‘자상한’은 남성이 주체인 경우가 2.4배 많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된 검색어는 ‘처녀’와 ‘총각’이다. 

이는 두 단어 모두 한국어에서도 차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며 ‘결혼하지 않은 성년’이

라는 사전적 개념보다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녀’와 ‘총각’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

(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

는 내용의 예문이 대다수였다. 이 외에도 남편을 괴롭히거나 교양 없는 행동을 하는 이미지로 

‘아줌마’를 표현하는가 하면, 연약함을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여성을 남성

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표현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제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어머니의 간호로 많이 앓던 아이는 차도를 보였다” 등 

돌봄과 관련된 예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더 많이 확인되었다. 통념적으

로 여성성이 짙은 개념은 여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고, 남성성이 짙은 개념은 남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용사 ‘우아한’, ‘상냥한’에서 여성이 성비가 더 높다는 점과 ‘용감한’

에서 남성의 성비가 더 높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전에서조차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인터넷 어학사전에서 확인된 성차별적인 예문의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은 그 고정관념이 더욱 공고해지는 촉

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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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평가 및 제언

1) 종합평가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예능,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인터넷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공공기관 SNS 홍보물, 추석 특집(파일럿) 예

능 프로그램, 인터넷 어학사전(영어)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예능, 드라마 부문은 

2016년과 동일하게 두 차례 모니터링 하였는데, 비슷한 문제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신문도 예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계속해서 생

산되고 있었다.

◦ 신규 부문으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남녀 

신체 표현의 과장성 및 선정성, 캐릭터의 색상과 외모의 고정성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광고 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품과 여성 모델을 동

일시하면서 일어나는 성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2017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

정 집단이나 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매 회 상

대방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페미니즘 교사 논란’, ‘한샘 성폭력 사

건’ 등 특정 이슈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2,3차 피해를 양산하였다. 과격한 게시글과 댓글에

서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 공공기관 SNS홍보물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성

평등적 게시물도 있었으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게시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국

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점검

과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지표로는 표준화된 모니터링 도구(2016년 개발)를 활용하였으며, 각 주제별 영역에 

일괄적인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영역별 비교와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지표별 성평등/

성차별 사례의 증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별도의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대학생으로 구성하여 전년도 모니터링시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극복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성평

등 모니터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 활동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성차별 미

디어 아카이브’ 페이지를 활성화하였다. 매달 2-3회씩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포스팅

하였으며, ‘성평등·성차별 콘텐츠를 찾아라“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월별 보고서 발송 기관을 2016년 대비 43%(175

→250) 증가 시켰으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를 개최(12월 6일)하여, 모니터링 최종결과를 공유하고 미

디어의 성차별성의 심각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였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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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대한 공감 확산 및 사회적 처벌 강화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 속의 성차별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또한 최근 들어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처벌

이나 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지적하는 집단이나 개인

을 역으로 비난하거나,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사회적 분

위기는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비판의 목소리에 힘

을 실어주기 위한 언론의 관심, 성차별적 콘텐츠와 해당 제작사에 대한 개선 권고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정상화 및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제재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차기 위원들의 선임이 늦어져, 지난 6개월간

(2017년 6월부터)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차별적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다수 요청하였으나, 심의절차 미가동으로 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빠른 시일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제제를 보다 강

화해야할 것이다. 2017년 방송심의 결과에서 양성평등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한 건도 없었

다.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지만 ‘문제없음’으로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된 적극적이고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 

◦ 양성평등 미디어 제작 환경 조성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12월 6일)에서 성평등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작자의 성비 불균형, 남성중심적 문화 등 방

송제작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이며 제작자들의 성인지 의식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제작되는 콘

텐츠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worst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촉진, 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여성가족부 발간)의 실질적인 활용 

촉진, 성평등 방송 제작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유관 부처와 방송사의 강력한 조치가 필

요하다. 

◦ 온라인 매체의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재만으

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

과 혐오적 발화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와 규제의 병행이 필요하다. 청소년·대학생 등 온라인

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그 어

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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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일시 방송 횟수

1 빛나라 은수 KBS1 월~금 20:25 5

2 완벽한 아내

KBS2

월·화 22:00 2

3 추리의 여왕 수·목 22:00 2

4 아버지가 이상해 토·일 19:55 2

5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월~금 9:00 5

6 이름 없는 여자 월~금 19:50 5

7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MBC

월·화 22:00 2

8 자체발광 오피스 수·목 22:00 2

9 당신은 너무합니다 토·일 20:45 2

1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토·일 22:00 2

11 훈장 오순남

MBC

월~금 7:50 5

12 행복을 주는 사람 월~금 19:15 5

13 황금주머니 월~금 20:55 5

14 귓속말

SBS

월·화 22:00 2

15 사임당 빛의 일기 수·목 22:00 2

16 언니는 살아있다 토 20:45 2

17 아임쏘리 강남구 월~금 8:30 5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5월)

Ⅰ.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2

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8회분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

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

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5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2개 프로그램, 68편

◦ 모니터인원 : 15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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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일시 방송 횟수

18 사랑은 방울방울
SBS

월~금 19:20 5

19 초인가족2017 월 23:10 2

20 맨투맨 JTBC 금·토 23:00 2

21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tvN

월·화 23:00 2

22 시카고타자기 금·토 20:00 2

합   계 68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에 출연하는 전체 등장인물의 성비와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배우 4인(여성 주

연, 남성 주연, 여성 조연, 남성 조연)을 뽑아 역할별 연령대, 직업군에 대한 양석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6.8%, 남성이 53.2%로 남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연 

역할에 대한 성비는 여성이 55.6%, 남성이 44.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등장인물 성비                                    

구분
등장인물 주연(주인공)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474 100.0 54 100.0

여성 222 46.8 30 55.6
남성 252 53.2 24 44.4

(2) 주연 배우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2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주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1 16 29 4 3 1 0 0 54
여자주연 1 11 14 2 2 0 0 0 30
남자주연 0 5 15 2 1 1 0 0 24

(3) 조연 배우 연령대            

  조연 배우의 연령대에서도 주연 배우와 마찬가지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와 20대

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자조연보다 남자조연의 수가 많았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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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분류번호

➀ 사장/대표  ➁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➂ 회사원(대리, 과장급)  ➃ 회사원(평직원)  ➄ 판매

사원  ➅ 안내원  ➆ 아르바이트  ➇ 서빙(접객서비스)  ➈ 자영업자  ➉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튜

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

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 기타

                                      [표3] 조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3 13 22 1 1 2 0 0 42
여자조연 1 5 8 1 0 2 0 0 17
남자조연 2 8 14 0 1 0 0 0 25

(4) 주요 등장인물 직업군

  22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대표를 포함한 회사원이 39명(4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직원 중 남성은 5

명, 여성은 9명으로 여성이 많았고, 사장을 포함한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와 대표 중 남성은 

19명,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여성은 평사원에 이어 주부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

하고 있어 가사노동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고위급 회

사원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 참조)

                                    [표4]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7 9 10 11 12 15 16 17 20 22 23 25 26 27 30 44 46 99 계
여주인공 0 2 0 7 1 0 1 0 1 0 2 0 0 1 1 7 3 1 0 1 1 1 30
남주인공 1 7 2 1 0 1 1 1 1 1 0 1 2 0 1 0 1 1 0 1 0 1 24
여자조연 1 2 1 2 0 2 0 0 1 0 0 0 0 0 1 1 1 0 1 0 0 4 17
남자조연 6 3 0 4 0 1 0 0 2 2 1 0 1 0 0 0 2 1 0 0 0 2 25

계 8 14 3 14 1 4 2 1 5 3 3 1 3 1 3 8 7 3 1 2 1 8 96

(5)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

 주요 갈등유발자는 여성이 20명(54.1%), 남성이 17명(45.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갈등해결자는 여성이 9명(39.1%), 남성이 14명(60.9%)으로 남성이 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다. (표5 참조) 이는 2016년 5월과 6월에 진행되었던 드라마 모니터링 결

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갈등유발자가 여성이 70명

(62.5%), 남성이 42명(37.5%)으로 주로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했다. 반면 갈등해결자는 여성

이 33명(35.1%), 남성이 61명(64.9%)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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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33.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6(31.6%)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3(15.8%)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15.8%)

현실반영성 1(11.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5.3%)

외모지상주의 조장 1(5.3%)

여성의 성적대상화 2(10.5%)

다양성 5(55.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10.5%)

선정성 1(5.3%)

합계 9건 합계 19건

[표5]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도 5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7 100.0 23 100.0
여성 20 54.1 9 39.1
남성 17 45.9 14 60.9

[표6]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6년도 5월, 6월 합산)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112 100.0 94 100.0
여성 70 62.5 33 35.1
남성 42 37.5 61 64.9

(6) 성 평등/성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 평등적 내용은 9건, 성 차별적 내용은 19건이 발견되었다. 성 차별적 내용 

중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표7 참조)

[표7]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MBC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4건, 44.4%)되었다. MBC는 성차별적 내용도 가장 많이 발견(8건, 42.1%) 되었고, 

KBS(6건, 31.6%)가 그 뒤를 이었다. (표8 참조)



- 27 -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MBC, 5월 1일, 27회)

<사랑은 방울방울>(SBS, 5월 3일, 105회)

                                 [표8]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N 합계

프로그램 1개(5편) 5개(16편) 7개(23편) 6개(18편) 1개(2편) 2개(4편) 22개(68편)

성평등 - 2(22.2%) 4(44.4%) 2(22.2%) - 1(11.1%) 9

성차별 - 6(31.6%) 8(42.1%) 4(21.1%) - 1(5.3%) 19

2. 질적분석

드라마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MBC, 5월 1일, 

27회)에서는 가령(채수빈)이 자신을 심문하는 

연산군(김지석)의 귀를 물어뜯는 장면이 방영

되었다. 홍길동(윤균상)과의 사이를 물으며 

가령이 사실을 실토하도록 심문하자 가령은 

조선의 백성을 수탈하는 연산군을 ‘짐승’으로 

표현하며 “이 나라 조선의 백성도 절대 길들

여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드라마

가 시대극임을 감안할 때 가령을 통해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긍정적 시

도로 여겨진다.

  <사랑은 방울방울>(SBS, 5월 3일, 105회)

에서는 신지연(이상인)은 남편 한동민(이종수)

에게 1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임신타령

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음을 얘기하였다.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애기 시술 등 할 수 있

는 노력은 다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걸 인

정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길 원하자 이혼을 

요구하였다.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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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가족2017>(SBS, 5월 1일, 22회)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회)

<완벽한 아내>(KBS2, 5월 2일)

(2) 현실반영성

  <초인가족2017>(SBS, 5월 1일, 22회)에서

는 맹정신(전영미)이 비혼식을 여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주변의 결혼 압박과 연이은 소개

팅 실패로 스트레스 받던 맹정신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싱글라이프를 선언

하는 파티를 개최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 있다는 비혼 세태를 반영하고 있

으며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 

(3) 다양성

  <자체발광 오피스>(MBC, 5월 4일, 15회)에서는 신입사원인 은호원(고아성)이 자신의 직장 상

사인 서우진(하석진)에게 “제가 먼저 사장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말하는 장

면이 방영되었다. 이에 서우진은 “우리 은사장 밑에서 일 한번 해봅시다.”라며 여성의 승진이 긍

정적으로 그려졌다. 또한 같은 회차에서 여자 대리인 하지나(한선화)가 회식 도중에 자신의 남편

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

동과 경제적 활동을 분담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

회)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인 성경자(정혜선)가 

유지나(엄정화)에게 아내라는 명목으로 가사

노동에 대해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못

하면 배워.”라며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담당해

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가족

을 위해 아내가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장면

이었다.

  <완벽한 아내>(KBS2, 5월 2일, 2회)에서는 

구정희(윤상현)가 아들에게 “진욱인 특히 오빠

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유독 아들의 역할을 강

조했다. 아들(남자)이라는 이유로 항상 ‘든든하

고 의젓해야 한다’는 남성성을 지녀야하며 여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

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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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오순남>(MBC, 5월 2일, 7회)

<아임 쏘리 강남구>(SBS, 5월 1일, 92회)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아임 쏘리 강남구>(SBS, 5월 1일, 92회)

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

인 차영화(나야)에게 시어머니인 홍명숙(차화

연)이 한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며, “너 이 

약 먹어도 애 못 가지잖아,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당장 내 집에서 나

가, 당장”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며

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대를 끊으려 한다고 억지를 쓰는 상황을 연

출하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대상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방송에서 홍명숙(차화연)이 사돈 

어른을 만나서 “영화(나야)가 대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 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써만 이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

는 모습이었다.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에서

는 민간인 전문 프로파일러인 유설옥(최강희)

이 무시받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전문 프로

파일러 자격으로 서동 경찰서를 방문한 유설

옥은 자신을 막아서는 하완승(권상우)에게 명

패를 보여줬으나 “아무나 오는 곳 아니라고, 

유설옥 씨! 여기 아줌마네 집 아니에요.”라며 

여성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훼손했다. 능력 

있는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성차별적인 단어가 그대로 방송되었다.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훈장 오순남>(MBC, 5월 2일, 7회)에서는 

기승재(김형민)가 결혼축하 파티에서 예비 신

부인 황세희(황수연)에게 진실게임을 하며 언

어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기

승재가 황세희를 향해 “나는 과거에 남자와 

동거한 적이 있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다”라고 물어보며 조롱하는 동안 황

세희는 분노한 표정으로 참고 있다가 결국 

구역질을 참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실게

임을 빌미로 여성에게 언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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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 여왕>(KBS2, 5월 3일, 9회)

<훈장 오순남>(MBC, 5월 1일, 6회)

<훈장 오순남>(MBC, 5월 3일, 8회)

<아버지가 이상해>(KBS, 5월 6일, 19회)

(5) 외모지상주의 조장

  <훈장 오순남>(MBC, 5월 1일, 6회)에서는 

서당의 학생들이 뚱뚱한 친구의 배를 치며 

“와~ 너, 밥 더 잘 먹을 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이 깔깔대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다. 뚱뚱한 

친구를 놀리는 장면과 이어서 키 작은 친구

와 뚱뚱한 친구의 말싸움에서 “조그마한 게”, 

“왜? 이 꿀꿀아” 등의 대사를 통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6) 여성의 성적대상화

  <훈장 오순남>(MBC, 5월 3일, 8회)에서는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한 차유나(서혜진)

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와 

깨어나자 엄마인 모화란(금보라)이 딸 차유나

를 다그치며 “몸이 무기라고 큰소리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

송되었다. 여성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여기

고 상품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아버지가 이상해>(KBS, 5월 6일, 19회)에

서는 변라영(류화영)이 박철수(안효섭)에게 체

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박철수의 몸을 밀착

하거나 ‘후’하는 소리와 함께 야릇한 음악이 

나왔다. 내용상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극적

으로 편집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6) 선정성

  <추리의 여왕>(KBS2, 5월 3일, 9회)에서

는 살인사건을 현장 감식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해당 장면에서 카메라는 짧은 반바지

를 입은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클로즈업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성과 더불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

성은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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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를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2개의 프로그램(68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군에 있어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직급에 있거나 가사노동자로 그려지는 횟수가 많으며 이에 비해 남성은 고위급 회사원 혹

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도 드라마 모니터링

과 비슷한 점을 보인다. 여성이 가사노동자를 비롯해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등의 

비전문직 역할을 맡은 것과는 달리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전문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또한 성별

에 따른 직업군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주요 갈등유발자의 경우 2016년도와 2017년도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서는 주요 갈등유발자가 대체로 여성인 것(62.5%)과 달리 2017

년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요 갈등해결자가 남성인 지

점은 동일했다.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가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

인가족2017>에서 비혼 세태를 반영해 비혼식을 여는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육아·공동가사를 강조한 프로그램(<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이상해>)도 발

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체발광 오피스>에서는 여주인공 은호원(고아성)이 사장이 되겠다

는 큰 포부를 드러내자 이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서우진(하석진)의 모습이 방영되어 여성의 주체

적·진취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 있었다.

  반면,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을 가사노동이나 가족에게 희생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내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추리의 여왕>에서는 유설옥(최강희)은 전문 프로파

일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지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번 타

박 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마뜩찮게 보

는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가 예비 며느리인 유지나(엄정화)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또한 <아임 쏘리 강남구>와 <그 여자의 바다>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압박을 부가하거나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시대상을 반영해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를 생산하는 미디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에 대해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

가 책임을 지녀야 한다. 제작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성

평등한 대안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드라마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는 지속해

서 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제작자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

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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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5월 1일 

(27회)
연산군(김지석)이 가령(채수빈)에게 홍길동(윤균상)과의 

사이를 물으며 심문하자 가령은 연산군에게 “가까이 오

라”하여 연산군의 귀를 물어뜯음. 그러면서 “네가 바로 

내 서방을 찢어 죽인 짐승이다. 나를 죽여라. 나를 능지

하고 육시하여 죽여라. 나도, 내 서방도, 이 나라 조선

의 백성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서 폭군에게 일침

을 가하며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자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

SBS
사랑은 

방울방울

5월 3일

(105회)

신지연(이상인)은 남편 한동민(이종수)에게 1년 동안 남

편과 시어머니의 임신타령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음

을 얘기하며,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할 수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1)

(1) 주체성

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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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있는 노력은 다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걸 인정하지 않

고 계속 시도하길 원하자 이혼을 요구함. 여성이 자신

의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짐.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5월 2일

(14회)

후엔터의 사장 유현정(박지영)은 소속 가수에게 “잘 생

각해야 돼, 남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기엔 내가 포기해

야 할 게 너무 많아. 어떤 구두를 신어야 편한지....... 

여자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가 없어,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며, 남성 때문에 여성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말라고 충고함.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대사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주변의 결혼 압박과 소개팅 실패로 스트레스 받던 맹정

신(전영미)이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선언하는 파티를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

이 방영됨.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 있는 요즘의 

비혼 세태를 반영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5월 7일

(50회)

한성준(이태환)이 오동희(박은빈)에게 청혼할 때에 작가인 

오동희에게 “(오동희)가 글 쓸 때 떠들지 않고 글 쓸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밥을 알아서 차려먹음으로써 구상

에 집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함. 이는 요리가 여성

만의 몫이 아니며 직업에 따라 노동을 분담할 수 있다

는 성평등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

(2) 현실반영성

(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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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지가

이상해

5월 6일

(19회)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남성 

또한 가사노동에 익숙하며 가족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MBC
자체발광

오피스

5월 4일 

(15회)

회식자리에서 여자 대리인 하지나(한선화)가 모든 사람에

게 구조조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저는 진짜 회사 그

만 못 둡니다. 적금 부은 거 만기도 아직 멀었고요, 이 

남자(도기택)를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왜 남자만 여자 

먹여 살리라는 법 있어? 오빠(도기택)가 살림하고 내조

해. 내가 바깥일 다 할게. 내가 내 남자 책임진다 이거

야”라고 말함.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과 

경제적 활동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인식을 보여줌.

신입사원인 은호원(고아성)이 “제가 먼저 사장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서우진(하석진)은 “우리 은

사장 밑에서 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함. 여성 또한 사

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되

어 있음.

은호원(고아성)이 승진을 보장한다는 부적을 서우진(하석

진)에게 내밀자 “승진 빠르면 퇴직도 빠르다. 은호원 씨

가 갖고 있어라. 사장까지 한방에. 왜 못합니까. 여자과

장, 여자부장, 여자임원, 그리고 사장까지. 우리 회사 역

사 은호원 씨가 한번 새로 써보라”라고 말함. 여성의 승

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내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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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3일 

(9회)

여주인공인 유설옥(최강희)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늦잠 자는 남편을 깨우고 난 뒤 요리를 시작함. 식탁이 

다 차려지자 남편(김호철)과 시어머니(박준금)가 식탁에 

앉아서 음식 타박을 하고, 시누이(김호순)는 밥 먹으라

고 불러야만 겨우 나와서 먹기 싫다며 짜증을 내는 장

면이 방영됨. 식탁에 앉은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있고 음

식 차리며 바쁜 와중에 물까지 유설옥이 가져다주는 모

습이 그려짐. 뒤늦게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냄새만 

좋아 냄새만.”, “재는 원래 저래..(찌개를 한 입 맛보더

니) 짜!”하며 음식 타박까지 함.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라는 역할이 모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KBS2
완벽한 

아내

5월 2일

(20회)

구정희(윤상현)이 이혼 후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는 장

면에서 “진욱인 특히 오빠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함. 이에 아들은 “지금도 

짱 든든해. 아빠!”라고 대답함. 구정희는 “그래.. 든든하

고 의젓하지 우리 진욱이.”라고 말하며 유독 아들의 역

할을 강조하며 엄마를 지켜주라고 당부하고 있음. 아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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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대사에서 남성

의 역할을 고정화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5월 7일

(19회)
식사를 담당하던 둘째 며느리 고나경(윤아정)의 입지가 

좁아지자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는 유지나(엄정

화)에게 “대신 식구들 식사 부탁한다. 안주인 되려면 식

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못하면 배워. 분만 뽀얗게 바르

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아니.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할 바가 생기는 거야”라고 말함. 아내

라는 명목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강요하며 유지나의 외

모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또한 유지나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이 방영되어 다소 아쉬움.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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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그 여자의

바다

5월 1일 

(46회)

윤수인(오승아)의 아버지 윤동철(이대연)은 아내인 박순

옥(박현숙)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영선(이현경)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 아들을 낳고 두 아내와 한 집에 살

고 있음. 여성을 아들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서당의 아이들 중 여자아이는 1명뿐임. 드라마의 배경

은 현재임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

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냄.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나천일(박혁권)이 처형 맹정신(전영미)의 소개팅을 주선

하는 장면에서 처형의 직업이 전문 성우이며 “남자관계

가 너무 깨끗하다”고 표현하였음. 여성의 남자관계를 언

급하며 깨끗함을 강조한 점이 전형적인 여성의 성역할

을 조장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대사임.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5월 2일

(14회)

강한결(이현우)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친구 지인호(장

기용)를 위해 “야, 과일 먹을래? 내가 깎아줄게.”라고 하

자, 지인호는 “야, 남자가 깎으면 당도가 반으로 줄어든

다는 연구결과 모르냐?”라고 대답함. 강한결은 “깎아준

다고 할 때 조용히 먹어라~”라고 응수하며 과일을 깎아

주었지만, 가벼운 한마디 농담에서도 ‘과일은 여성이 깎

아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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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4일 

(10회)

민간인 전문가 프로파일러 자격으로 서동 경찰서를 방

문한 유설옥(최강희)을 막아서는 하완승(권상우). 명패를 

보여주는 유설옥(최강희)에게 “아줌마 자리 없다니까!”라

며 막아서고 “아무나 오는 곳 아니라고, 유설옥 씨! 여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으며 남아 선호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

SBS

아임

쏘리 

강남구

5월 1일

(92회)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인 차영화(나야)에

게 시어머니인 홍명숙(차화연)이 한약을 억지로 먹으라

고 하면서 “너 이 약 먹어도 애 못 갖자나,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라고 말함. 또한 손자인 재민이가 죽은 것도 모두 

“애를 못 가져서 생긴 일이야” 라고 함. 며느리가 임신

을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대를 끊으려 한다고 억

지를 쓰고, 손자를 죽인 원인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

출됨.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대상화하고 있음.

5월 1일

(92회)

홍명숙(차화연)이 사돈 어른을 만나서 “영화(나야)가 대

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 겠어요.” 라고 말함.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써만 이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종용함.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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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2일

(7회)

기승재(김형민)가 결혼축하 파티에서 예비 신부인 황세

희(한수연)에게 진실게임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언어 성폭력을 연발하는 상황을 보여줌. 기승재는 예비 

신부 황세희를 향해 “나는 과거에 가출을 한 적이 있

다?”라고 하자 “뭐야 예비신부 과거 캐기야?”라는 반응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기 아줌마네 집 아니에요.”라며 조롱함. 프로파일러로 

특별 채용된 유설옥(최강희)을 계속 아줌마라 호칭하며 

여성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음.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허영심으로 가득 찬 철부지 차유나(서혜진)가 바람둥이 

병원 이사장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치장한 이미지와 어린애가 응석 부리는 듯한 

말투로 “돈 많이많이 벌어서 유나 예쁜 가방 사주세요.”

라고 말함. 남성 의존 성향이 강조되었으며 여성이 남

성의 경제적 능력에 매달리는 이미지가 조장됨.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조여사(김혜옥)가 셋째 딸인 맹라연(박선영)에게 둘째 딸 

맹정신(전영미)의 결혼 얘기를 하면서 “둘째언니 꼭 치

워버린다”라고 표현함. 남녀 간의 결합인 결혼상황을 당

사자의 선택과 결정 없이 엄마가 “치워버린다”고 표현하

여,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된 상황으로 간주됨.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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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서당의 학생들이 뚱뚱한 친구의 배를 치며 “와~ 너, 밥 

더 잘 먹을 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

이 깔깔대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뚱뚱한 친구를 놀리는 장면과 이어서 키 작은 친구와 

뚱뚱한 친구의 말싸움에서 “조그마한 게”, “왜? 이 꿀꿀

아” 등의 대사를 통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이 이어지고 황세희는 대답 대신 술을 마심. 이어서 기

승재가 다시 “나는 과거에 남자와 동거를 한 적이 있

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다”라고 연이어 조

롱하는 동안 황세희는 분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견디다 결국 구역질을 참으며 밖으로 뛰쳐나

감. 성희롱이 진실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

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외박하고 들어온 딸 차유나(서혜진)에게 엄마 모화란(금

보라)이 “너 어디서 뭐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노

는 건 자유인데 네 몸 네가 알아서 챙겨. 나중에 땅치

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는 거야.”라고 다그치자 차유나

(서혜진)가 자기 몸을 가리키며 “물론이지 이 귀~한 무

기를 함부로 쓸 수 있나.”라고 대꾸하는 장면이 방영됨. 

자신의 몸을 이용해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대사임.

(5) 외모지상주의 조장

(6)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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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지가

이상해

5월 6일

(19회)

변라영(류화영)이 박철수(안효섭)에게 체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박철수의 몸을 밀착하거나 ‘후’하는 소리와 함

께 야릇한 음악이 나와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5월 3일

(8회)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한 차유나(서혜진)가 약을 먹

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와 깨어나자 엄마인 모화

란(금보라)이 딸 차유나를 다그치며 “몸이 무기라고 큰

소리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라고 말함. 여성의 몸

을 성적인 도구로 여겨 상품화하는 대사임.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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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강운길(설정환)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소명자(신이)가 

“좋다~ 참 좋다”, “공기 좋다”, “좋다”라는 대사와 함께 

야릇한 표정으로 훔쳐보는 것처럼 묘사해 성적이미지를 

연상케 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3일 

(9회)

서동경찰서 관할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남주인공

인 하완승(권상우)이 출동해 현장 감식하는 장면임. 피

해 여성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반듯이 누워 

있는데 다리 부분을 쭉 클로즈업 함. 강도 살인 현장의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짧은 반바지로 설정해 여성의 신

체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적인 장면이 방송에 나옴.

(8)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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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방송 횟수

1 KBS1(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월~금 20:25 5

2

KBS2

(6)

학교 2017 월·화 22:00 2

3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수·목 22:00 2

4 황금빛 내 인생 토·일 19:55 2

5 꽃피어라 달순아 월~금 9:00 5

6 이름 없는 여자 월~금 19:50 5

7 최강 배달꾼 금·토 23:00 2

8

MBC

(6)

왕은 사랑한다 월·화 22:00 2

9 병원선 수·목 22:00 2

10 밥상 차리는 남자 토·일 20:45 2

11 도둑놈, 도둑님 토·일 22:00 2

12 훈장오순남 월~금 7:50 5

13 별별 며느리 월~금 20:55 5

14
SBS

(4)

조작 월·화 22:00 2

15 다시 만난 세계 수·목 22:00 2

16 언니는 살아있다 토 20:45 4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9월)

Ⅰ.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 OC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2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4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

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9월 1일~9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 프로그램 수 : 22개 프로그램, 64편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 44 -

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방송 횟수

17 달콤한 원수 월~금 8:30 5

18 JTBC(1) 청춘시대2 금·토 23:00 2

19
tvN

(3)

아르곤 월·화 22:50 2

20 크리미널 마인드 수·목 22:50 2

21 명불허전 토·일 21:00 2

22 OCN(1) 구해줘 토·일 22:20 2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에 출연하는 전체 등장인물의 성비와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등장인물 4인을 

뽑아 역할별 연령대, 직업군에 대한 양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2.4%, 남성이 57.6%로 여성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주연 역할에 대한 성비는 여성이 49.1%, 남성이 50.9%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등장인물 성비                                    

구분
등장인물 주연(주인공)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472 100.0 57 100.0

여성 200 42.4 28 49.1
남성 272 57.6 29 50.9

(2) 주연 배우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20대가, 남성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뒤이어 여성은 30대가, 남성은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주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4 24 23 3 3 0 0 0 57

여자주연 2 15 9 1 1 0 0 0 28

남자주연 2 9 14 2 2 0 0 0 29

(3) 조연 배우 연령대            

  조연 배우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여성, 남성 모두 20대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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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4] 조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2 12 14 4 1 0 2 0 35

여자조연 1 6 7 1 0 0 0 0 15

남자조연 1 6 7 3 1 0 2 0 20

(4) 주요 등장인물 직업군

  22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6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대표를 포함한 회사원이 23명(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장·대표를 포함한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직업군 ➀,➁,➂) 중 남성은 16명,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

위급 회사원 역할을 많이 맡았다. 반면 아르바이트 역할(직업군 ➆)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

다. 뒤이어 의사와 학생 역할이 남성/여성을 포함해 9명(9.7%)으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의사의 경우 남성이 7명, 여성이 2명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남성이 2명, 여성이 7명이었다. 전문 

직종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표5 참조)

                                      [표5]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5 16 19 22 23 24 25 26 27 30 36 42 45 99 계

여주인공 0 1 0 1 1 1 0 1 0 2 1 1 0 1 1 1 1 0 1 1 0 6 2 1 1 3 28

남주인공 0 7 0 0 0 0 0 1 2 3 1 1 0 1 3 0 4 0 0 0 0 2 0 1 0 3 29

여자조연 1 3 1 0 0 3 0 0 0 0 0 0 1 0 0 0 2 0 0 0 0 1 0 0 0 3 15

남자조연 5 4 0 0 0 0 1 0 0 4 0 0 0 1 0 0 0 1 0 0 1 0 0 1 0 2 20

계 6 15 1 1 1 4 1 2 2 9 2 2 1 3 4 1 7 1 1 1 1 9 2 3 1 11 92

※직업분류번호

➀ 사장/대표  ➁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➂ 회사원(대리, 과장급)  ➃ 회사원(평직원)  ➄ 판매사원  ➅ 안내

원  ➆ 아르바이트  ➇ 서빙(접객서비스)  ➈ 자영업자  ➉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

(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튜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

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 기타

(5)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

  주요 갈등유발자는 여성이 15명(42.8%), 남성이 20명(57.2%)으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

다. 또한 주요 갈등해결자 역할에는 여성이 14명(48.3%), 남성이 15명(51.7%)으로 별다른 차이

가 없었다. (표6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 5월에 진행되었던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와 차

이를 보인다. 2017년도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9월 모니터링 결과와 달리 주요 갈등유발

자 부분에서 여성(20명, 54.1%)이 남성(17명, 45.9%)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었으며, 주요 갈등해결자는 여성(9명, 39.1%)에 비해 남성(14명, 60.9%)이 2배가량 많은 것

으로 나타났었다. (표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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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4(44.5%)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5(48.4%)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1(3.2%)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16.1%)

현실반영성 2(22.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3(9.6%)

외모지상주의 조장 2(6.5%)

다양성/대안성 3(33.3%)
여성의 성적대상화 2(6.5%)

선정성 1(3.2%)

기타 2(6.5%)

합계 9건 합계 31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33.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6(31.6%)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3(15.8%)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15.8%)
현실반영성 1(11.1%)

[표6]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 9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5 100.0 29 100.0
여성 15 42.8 14 48.3
남성 20 57.2 15 51.7

[표7]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 5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7 100.0 23 100.0
여성 20 54.1 9 39.1
남성 17 45.9 14 60.9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9건, 성차별적 내용은 31건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 내용 중

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여성의 주체

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참조) 2017년 5월과 비교

하면, 성평등적 내용은 9건으로 동일했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19건에서 31건으로 약 1.5배 늘

어났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6건에서 15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표9 참조)

[표8]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2017년 9월)                        

[표9]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2017년 5월)                          



- 47 -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합계

프로그램 1개(5편) 6개(18편) 6개(18편) 4개(13편) 1개(2편) 3개(6편) 1개(2편) 22개(64편)

성평등 1 1 1 3 2 1 0 9

성차별 2 9 13 1 2 3 1 31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5.3%)

외모지상주의 조장 1(5.3%)

여성의 성적대상화 2(10.5%)

다양성 5(55.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10.5%)

선정성 1(5.3%)

합계 9건 합계 19건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SBS의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 내용

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3건, 33.3%). 반면 성차별적 내용은 MBC(13건, 41.9%)에서 가장 많

이 발견되었으며 KBS2(9건, 29%)가 뒤를 이었다. (표10 참조)

[표10]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    

2. 질적분석

드라마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왕은 사랑한다> (MBC, 9월 5일, 31회)

에서는 은산(임윤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강인하게 위기를 대처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은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은영백

(이기영)의 장례식 전날 충렬(정보석)과 원성

(장영남)의 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쫓을 것

을 미리 예견하고 집안 모든 가솔을 모아 놓

고 거처할 곳과 노잣돈을 마련해주며 안전한 

곳으로 떠나 있을 것을 지시한다. 아버지를 

잃고 슬픈 상황임에도 곁을 지키는 왕린(홍종현)에게 기대기보다 직접 나서서 가솔들을 지휘하

는 모습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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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불허전>(tvN, 9월 2일)

<이름없는 여자>(KBS2, 9월 1일)

<밥상 차리는 남자>(MBC, 9월 4일)

  <명불허전>(tvN, 9월 2일, 7회)에서는 조

폭의 협박에도 겁내하지 않고 당당하고 소

신있게 행동하는 의사 최연경(김아중)의 모

습이 방영된다. 최연경은 “오히려 대퇴부를 

찔린 이쪽 가족분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라며 조폭과 경찰 앞에서 환자의 상황을 의

학적으로 용기 있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환

자가 누명을 벗고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드라마 전반에 걸쳐 최연경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고 동료 의사들을 압도

하는 실력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현실반영성

  <청춘시대2>(JTBC, 9월 1일, 3회)에서는 주인공 송지원(박은빈)이 자신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

누는 장면에서 “애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연애하면 다 결혼이냐?”라며 연애와 결혼은 별개

일 수 있다는 현실의 연애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용이 방송을 탔다. 또한 자신의 친구인 임성민

(손승원)과 얘기하면서 “남자는 동정을 떼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왜 안돼?”라고 말하고 자

신은 모태솔로이지만 스킨십은 잘할 수 있다고 연습을 하자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장면 등은 과거 여성에게 부과되는 정조 관념을 강조하던 시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

다.

(3) 다양성

  <이름없는 여자>(KBS2, 9월 1일, 92회)에

서는 최고식품 윤기동(선동혁)이 아내와 대화

하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담당

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내에게 가사일

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빨래를 개

는 모습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

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밥상 차리는 남자>(MBC, 9월 3일, 2회)

에서는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김갑수)가 결

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방문하

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음식 가격을 본 이신

모가 “완전히 바가지 씌우려고 작정했구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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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오순남>(MBC, 9월 1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KBS1, 9월 5일)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고 말하자 홍영혜는 “여기 세프가 유명해서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신모는 “유명하면 손에 금

테 둘렀대 .하여간 대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

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펑펑 놀구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이나 하구. 진짜 말세다. 말세야. 양

고기 볶음밥이나 줘요.”하며 핀잔을 준다. 이신모의 대사는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전업주부를 과소

평가하는 것이며 중년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다.

  <훈장오순남>(MBC, 9월 1일, 94회)에서는 

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의 회사 사

무실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는 장면이 방영되

었다. 해당 회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며

느리의 과거 문제를 따지고 결국에는 언쟁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시

어머니와 며느리의 막말싸움을 지나치게 연출

함으로써 고부갈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

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KBS1, 9월 5

일, 72회)에서는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을 검

거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순경(임수향)은 범인이 팔을 한번 

뿌리치자 힘없이 내동댕이쳐져서 부상을 입

고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

면 차팀장(도지한)은 혼자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데, 이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은 나약하게 묘사되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32회)에

서는 왕원(임시완)이 걱정되어 함께 떠나기를 

주저하는 은산(임윤아)의 마음을 알면서 왕원

이 지켜보는 곳에서 왕린(홍종현)이 은산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어깨를 

밀며 거부하던 은산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

속해서 키스를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성폭력

이며, 이를 로맨스로 포장해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위험하게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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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시대2>(JTBC, 9월 2일)

(5) 선정성

 <청춘시대2>(JTBC, 9월 2일, 4회)에서는 남

성의 알몸 노출신이 방송을 탔다. 벨에포크 

집주인의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은 층을 잘못 

찾아서 여자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에 조은(최아라)이 집에 들어와 서장훈의 알몸

을 보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로가 당황하는 사이에 서장훈의 알몸 노출

신이 오랜 시간 화면에 비춰졌고 이러한 선정

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졌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2개의 프로그램(64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했을 때 남성은 사장/대표를 포함해 고위

급 회사원 역할을 맡는 반면 여성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비전문 직종으로 그려졌다. 직업군

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 것과 달리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는 이전 결과와 

달리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았으나 이번 9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

요 갈등해결자의 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차별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등장

인물과 주요 갈등유발자/갈등해결자의 성비를 고려했을 때 성평등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찾을 수 

있었다. 

  방송사 중에는 SBS에서 성평등적 내용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3건, 33.3%). 반면 성

차별적 내용은 MBC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13건, 41.9%). 이는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8건, 42.1%)를 비교해봐도 MBC 드라마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였음

을 알 수 있다. <훈장오순남>의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을 과장되게 그려냈으

며,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는 이신모(김갑수)가 자신의 아내인 홍영혜(김미숙)을 무시하고 비하

하는 대사로 인해 가부장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한편 JTBC의 <청춘시대>는 시즌1에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아 

시즌2가 제작되었고 8월부터 방영을 시작했다. 구태의연한 연애·결혼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

치관을 제시하고 2030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도한 연출

로 남성의 알몸을 노출하거나 자유연애 시대를 반영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면모를 표출하

면서 피임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OCN의 <구해줘>는 색다른 

소재로 이목을 끌었다. 사이비 종교인 구선원의 교주에게 납치된 임상미(서예지)를 구하기 위해 

동창 4명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매개로 결혼이 강요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면모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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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4일

(71회)

우리(무궁화의 딸)를 친정에 양육을 맡기면 차태진(남자

주인공)과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차태진 가족의 요구에 

힘들어하던 무궁화(임수향)는 “우리는 내 딸이니까 누구

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키울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

면은 시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

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줌.

MBC
왕은 

사랑한다

9월 5일

(31회)

은산(임윤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은영백(이기영)의 장례식 

전날 충렬(정보석)과 원성(장영남)의 명을 받은 자들이 자

신을 쫓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곧 우리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찾아올 것이네. 아버지나 내가 죄를 뒤집어쓰게 

되면 이 집안 자네들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야. 노잣돈을 

넉넉히 나눠줄꺼야. 전국 각지에 당분간 거처할 곳을 마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가부장적인 요소가 화면 전반에 배치되어 표

출된 과거와는 달리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성차별적인 요소가 드라마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드라마 제작자의 세심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디어의 성차별적 내용의 영향력

과 관련된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자체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

로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제와 더 좋은 콘텐츠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된다면 미디

어 속 성차별적 현상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2)

(1) 주체성

2)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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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련해 놓았으니 내일 모두 떠나게... 부디 모두 무사하기

를.”이라며 집안 모든 가솔을 모아 놓고 거처할 곳과 노

잣돈을 마련해주며 안전한 곳으로 떠나 있을 것을 지시

함. 아버지를 잃고 슬픈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는 왕린

(홍종현)에게 기대기보다 직접 나서서 가솔들을 지휘하는 

모습에서 이 드라마가 시대극임에도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줌.

SBS 달콤한 원수
9월 1일

(60회)

최고식품 회사의 회장인 차복남(장정희)은 여성으로써 남

성과 다름없는 최고 식품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며 직원들

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입견 없는 일처리로 당당한 여성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줌

tvN 명불허전
9월 2일

(7회)

(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주인공 최연경(김아중)이 조

폭들의 겁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대퇴부를 찔

린 이쪽 가족분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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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퇴동맥이 예리하게 잘렸습니다."라며 조폭과 경찰 앞에

서 환자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설명

하여 환자가 누명을 벗고 경찰이 진실(가해자는 조폭, 

피해자인 환자는 방어를 한 것이라는)을 밝혀낼 수 있는 

증언을 말하는 장면이 돋보임. 드라마 전반에 걸쳐 주인

공 최연경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고 동료 

의사들을 압도하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활약하는 장면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청춘시대2

9월 1일

(3회)

송지원(박은빈)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애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연애하면 다 결혼이냐?”라고 말함. 연애와 결

혼은 별개일 수 있다는 현실의 연애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송지원이 친구인 임성민(손승원)과 얘기하면서 

“남자는 동정을 떼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왜 안돼?”

라고 말하고 송지원 자신이 모태솔로이지만 스킨십은 잘

할 수 있다고 연습을 하자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

하는 장면은 과거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조관념 강화주의

와 다른 여성상을 보여줌.  

9월 2일 

(4회)

유은재(지우)가 개강파티 때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주칠 

걱정을 하자 송지원(박은빈)이 “왜 CC 하다가 깨지면 여

자만 피해다녀야 해?”라고 말하며 연애 후 헤어짐을 온

전히 여성만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이름없는 

여자

9월 1일

(92회)

윤기동(선동혁)이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모습

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

(2) 현실반영성

(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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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조작
9월 4일

(25회) 

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에서 여성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남

성이 타고 있는 모습에서 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

음.

SBS
다시 만난 

세계

9월 6일

(15회)

도여사(윤미라)는 70대의 나이임에도 농장일도 열심히 하

고 갤러리도 차별화된 운영을 하며 여성의 적극적인 사

회활동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1일 

(70회)

긴 치마에 앞치마를 두르고 올림머리를 한 무궁화의 엄

마, 짧은 파마머리에 긴 치마를 입은 차태진의 계모, 역

시 긴 치마를 입은 차태진의 할머니 등의 모습은 전통적

인 여성(어머니)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음. 중년여성의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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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옷차림을 정숙하게 보이도록 하는 획일적인 연출은 성역

할 고정관념을 강화함.

KBS2
꽃피어라 

달순아

9월 6일 

(18회)

가족 모임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 들어온 부인을 향해 

한강피혁 사장은 “어디서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성

방가야!”라고 말함. 여성만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 

안 된다는 대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음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분리수거하던 서태수(천호진)와 동료의 대화 속에서 “사자

가 늙어서 가족들 지킬 힘이 없고 식량만 축내면 쫓겨난

다. 모든 아버지, 남자 인생 모두가 사자이므로 식구들 

건사하지 못하면 쫓겨나지. 식구들 밥도 못 챙기면 죽어

야지.”라고 한 것은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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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학교

2017

9월 4일

(15회)

현태운(김정현)이 라은호(김세정)에게 전화해 잠이 안 오

니까 잠들면 전화 끊으라고 하자 라은호가 “그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야. 나 잠들 때까지 잠들지 마. 나 잠들 

때까지 노래 불러줘.”라고 말함.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포

된 대사임.

KBS2
이름없는 

여자

9월 1일

(92회)

손여리(오지은)가 시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는데 손여리 

스스로 “며느리로서 당연히 음식준비를 거들어야 한다”고 

얘기함. 이와 같은 대사는 여성이 시댁의 제사에 힘쓸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함.

MBC 훈장오순남
9월 1일

(94회)

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

와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럴 줄 알았어, 너 내 전

화 무조건 씹고 보지?”라고 말하며 뒤이어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 나와, 어서"라고 말하며 나감.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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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과거 문제를 따지며 두 사람의 

막말하는 모습과 몸싸움 장면이 이어짐. 해당 회차 내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막말싸움을 지나치게 연출함으로써 고부갈등에 대한 고

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

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MBC 별별 며느리
9월 5일

(63회)

여성이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가 바람맞고는 커피숍에서 

전화를 거는 남자를 보더니 갑자기 “낯선 남자에게 그이

의 향기가 나, 어머 그이다. 그이야, 놓칠 수 없어 이번

에도 놓치면 끝이야” 라며 남자를 쫓아가다가 놓치고는 

망가진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직 남성에게

만 집착하며 의존하는 여성을 그리며 여성비하적인 모습

을 연출함.

MBC 훈장오순남
9월 5일

(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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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용선주(김혜선) 회장을 찾아온 시어머니 모화란(금보라)이 

아들과 이미 이혼한 며느리 오순남(박시은)에게 “얘 너 

뭐하니? 얼른 그거 갖다놓고 마실 거라도 좀 내오지 않

고?”, “얘, 우리끼리 얘기가 있으니까 넌 좀 빠져!” 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며 며느리를 무시함. 과도하

게 명령하는 시어머니, 따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속적으

로 보여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

MBC 병원선
9월 6일

(7회)

곽현의 동생이 엄마를 향해 “미치지 않고서야 이 판국에 

연애할 생각이 나우? 그 나이에도 여자놀이가 하고 싶냐

고!”라고 말함. 여성은 젊은 나이일 때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내포되어 있음. 또한 중년 여성이 자

신을 꾸미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여자놀이’라고 지칭

하며 비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임.

MBC 병원선
9월 6일

(7회)

송은재(하지원)를 두고 친척이 “기집애가 어딜 새벽까지 

돌아다녀? 그것도 남자하고?” 라고 말함. 여성은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며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이 터

부시되는 정조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대사로 성별 고정

관념을 조장함.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2일

(1회)

요리를 준비하다 더위에 에어컨을 켠 홍영혜(김미숙)를 보

며 “나 찬바람 싫어하는 거 알잖아”라며 이신모(김갑수)는 

에어컨을 꺼버림. 홍영혜가 “갱년기라 시도 때도 없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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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에서 불이 나서”라고 말하자 “혼자만 갱년기야. 다 정신줄 

놔서 그런 거야.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50도에서 사타구니

에 곰팡이가 피어도 언제 힘들다고 했어. 정신줄만 차리

면 그깟 날씨가 무슨 상관이야”라며 자신이 살아 온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려움은 무시

하고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줌.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3일

(2회) 결혼기념일이라 식사를 하러 온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

(김갑수). 음식 가격을 본 이신모는 “완전히 바가지 씌우

려고 작정했구만.” 그러자 홍영혜가 “여기 세프가 유명해

서요”라고 하자 “유명하면 손에 금테 둘렀대 .하여간 대

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펑펑 놀구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이나 하구. 진짜 말세다. 말세야. 

양고기 볶음밥이나 줘요.”하며 핀잔을 줌. 가사노동을 폄

하하고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함.

SBS
다시 만난 

세계

9월 6일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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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5일 

(72회)

무순경(임수향)과 차팀장(도지한)이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

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순경은 범인이 팔을 한번 뿌리

치자 힘없이 내동댕이쳐져서 부상을 입고 검거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지 못한 반면 차팀장은 혼자 범인을 제압하

여 체포하는 장면은 신체적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을 나

약한 것으로 묘사하여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서지안(신혜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친구로부터 청첩

장을 받게 됨. 다른 친구가 결혼하게 될 친구를 부러워

하자 “나도 임신공격으로 겨우 취집하는 것(취업+시집)”

이라고 말함. 이는 임신을 이용해 능력있는 남성과의 결

혼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여성을 보여주며, 임신을 도구로 

삼고, 임신이 여성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그림.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전문 셰프는 남성이 맡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서빙을 담당

함. 전문 직종은 남성이 담당하며 여성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조장함.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3)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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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최도경(박시후)이 먼저 자리에서 나오자 한 여성이 뒤따

라 나오며 최도경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도 가야 

되는데 집까지 태워 달라. 무서워서 택시는 못타고 차가 

정기점검 들어가 있다.”라는 핑계를 댐. 이러한 대사를 

통해 여성의 남성의존성향을 강조함.

MBC
별별

며느리

9월 4일

(61회) 

최한주(강경준)는 황은별(함은정)의 친정에서 “내가 보호자

입니다. 은별씨 보호자는 접니다. 함부로 하면 안 참습니

다.”라고 말함. “안 참으면 어쩔 건데?”라는 동서의 말에 

“처갓집이랑 인연 끊겠습니다.” 등 황은별의 의사는 묻지 

않고 혼자서 결단을 내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

성 의존성향을 부각시킴.

9월 5일

(62회) 

술자리에서 오빠(박민호)가 동생(박지호)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동생인데 최변한테는 허락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전부 다 허락할 수 있어”라고 말함. 동생이 자신의 

소유물인 마냥 말한 대사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

tvN 명불허전
9월 2일

(7회)

조폭들이 그들과 싸우다 누명을 쓴 환자의 편을 들어주

었던 의사 최연경(김아중)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황임. 

조폭들이 “우리 형님은 깜빵 가게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

은 아름답게 연애놀음 중이시네”라고 하자 최연경은 “무

슨 일이시죠? 환자한테 뭐 문제 생겼어요?”라고 말함. 

옆에 있던 허임(김남길)이 “환자 보호자들 이십니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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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왕은

사랑한다

9월 5일

(32회)

왕원(임시완)이 걱정되어 함께 떠나기를 주저하는 은산(임

윤아)의 마음을 알면서 왕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왕린(홍

종현)이 은산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임. 여성의 의지

와 상관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성폭력임. 이러

한 연출은 남성의 기습적인 스킨십을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함.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3일 

(2회)

졸혼을 선언한 홍영혜(김미숙)에게 이신모(김갑수)는 “당신 

각방 쓰는 거 땜에 그래. 우리 나이에 정상적인 거야. 남

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라고 홍영혜에게 노력을 강요

함. 뒤이어 홍영혜의 회상신이 등장함. 홍영혜가 향수를 

뿌리고 고운 모습으로 이신모에게 다가가며 “여보. 나 오

늘 여기서 같이 자려구요.”라고 말함. 그러자 이신모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리 연경샘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조폭이 “우리가 저 여선생 버르장머리 좀 고

쳐줄라 그랍니다.” 이어 허임은 “연경샘 버르장머리를 왜 

당신들이 고칩니까요? 고쳐도 내가 고칠 건데.”라며 여성

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조폭이든 허임이든) 남성 주체이

며 이는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임.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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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당신 방은 어쩌구. 내일 새벽 골프 가야해. 여자가 늙으

면 뱃살과 얼굴만 두꺼워 진다더니. 당신이 작부야? 천

박하게시리”라며 핀잔을 주며 성희롱적인 표현이 이뤄짐.

MBC
도둑놈 

도둑님

9월 2일

(33회)

윤화영(임주은)은 이윤호(하재석)에게 관심이 없다고 분명

히 말을 하지만 이윤호는 윤화영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

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결혼하자며 구애함. 상대방이 싫다

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힘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며 결혼

을 강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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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아르곤
9월 5일

(2회)

신철 PD(박원상)가 김백진 앵커(김주혁)에게 생방송 도중

에 이연화 기자(천우희)를 갑자기 인터뷰한 이유를 묻자 

김백진 앵커가 이연화 기자를 두고 “누구? 이쁘장하게 

생긴 애?”라고 하며 외모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표현함.

tvN 아르곤
9월 5일

(2회)

육혜리 작가(박희본)가 신철 PD(박원상)에게 회사에서 팀

을 감축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냐며 대화를 나누는데 “큰 

형님 시간 있으세요?”, “못생긴 여자한테는 없는데?”, “나

도 덜 생긴 늙은 남자에겐 없거든요.” 등 외모를 비하하

는 대사가 나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최강 배달꾼
9월 1일

(9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된 최연지(남지현)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남성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나감. 이에 대해 업주는 연지의 급여에서 

그 남성의 치료비를 제하겠다고 하며 “만진다고 닳아서 

없어지냐?”, “넌 양심도 없냐?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 

돈벌러 왔으면 돈만벌어!. 자존심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

고!”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강요함. 여성의 몸을 ‘돈벌이’

로 인식하도록 하고, 노래방 도우미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거절의사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메시

지를 전달하고 있음.

(5) 외모지상주의 조장

(6)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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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OCN 구해줘
9월 3일

(10화)

사이비 종교의 교단집사인 강은실(박지영)과 영부 백정기

(조성하)는 계속해서 20살의 어린 여성을 66세의 영부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함.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해 결혼을 

강요하고 계속해서 겁박하고 감금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청춘시대 2
9월 2일 

(4회)

벨에포크의 집주인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이 층을 잘못 

찾아서 여자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조은(최아

라)이 집에 들어와서 서장훈의 알몸을 보게 되고 서로가 

당황하는 장면에서 서장훈의 알몸 노출신이 오랜 시간 

(7)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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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화면에 비춰졌음. 알몸 노출이라는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선정적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도둑놈 

도둑님

9월 2일 

(33회)

강소주(서주현)을 두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무엇을 

배웠겠느냐며 한부모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함. 

JTBC 청춘시대 2
9월 1일 

(3회)

송지원(박은빈)이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도

중 친구들이 송지원을 보고 “너 아직도 ‘모솔(모태솔로)’이

야?”라고 빈정대며 묻자 송지원은 “응, 난 취직하는 것보

다 딱지 떼는 게 더 시급해”라며 너스레를 떪. 그러자 한 

남자선배가 “취직보다 더 급한 게 남자랑 자는 거라는 

말, 진짜면 나갈래?"라고 말함. 이 말에 송지원은 선배를 

따라 나섰고 결국 송지원이 기절하며 상황은 종결됨. 술

에 취한 상황과 더불어 피임에 대한 고민 없이 성관계를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음.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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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 전국노래자랑

KBS1

일 12:10

2 가요무대 월 22:00

3 열린음악회 일 18:00

4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KBS2

일 16:50

5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일 16:50

6 불후의 명곡 토 18:05

7 개그콘서트 일 21:15

8 무한도전

MBC

토 18:25

9 일밤-복면가왕 일 16:50

1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수 23:10

11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일 10:35

12 K팝스타6

SBS

일 21:15

13 불타는 청춘 화 23:10

14 자기야-백년손님 목 23:10

예능·오락 모니터링 보고서(3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

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MBN, TV조선)과 케이블(tvN, MBC every1)의 33개 예능·오

락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

램을 3개씩 선정하였고, 타 방송사에 비해 예능·오락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지상파의 경우 4개

씩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자문결과에 따라 표

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3월 6일~12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 프로그램 수 : 33개 프로그램

◦ 모니터인원 : 11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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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전국노래자랑 13 20

2 가요무대 12 6

3 열린음악회 7 2

no.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5 백종원의 3대 천왕 SBS 토 18:10

16 한끼줍쇼

JTBC

수 22:50

17 뭉쳐야 뜬다 화 22:50

18 아는 형님 토 20:50

19 풍문으로 들었쇼

채널A

월 23:00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 23:00

21 외부자들 화 23:00

22 고수의 비법 황금알

MBN

월 23:00

23 아궁이 금 23:00

24 속풀이쇼 동치미 토 23:00

25 강적들

TV조선

수 23:00

26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금 23:00

27 모란봉클럽 토 23:00

28 신혼일기

tvN

금 21:20

29 신서유기3 일 21:20

30 코미디빅리그 일 19:40

31 로맨스의 일주일 4

MBC every1

목 18:00

32 비디오스타 화 20:30

33 주간 아이돌 수 18:0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8.5%, 남성이 61.5%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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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4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2 11

5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9 10

6 불후의 명곡 3 9

7 개그콘서트 15 40

8 무한도전 - 6

9 일밤-복면가왕 3 11

1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8

11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 20

12 K팝스타6 7 6

13 불타는 청춘 4 6

14 자기야-백년손님 7 6

15 백종원의 3대 천왕 5 4

16 한끼줍쇼 - 4

17 뭉쳐야 뜬다 - 4

18 아는 형님 1 7

19 풍문으로 들었쇼 6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13 11

21 외부자들 1 6

22 고수의 비법 황금알 5 11

23 아궁이 1 9

24 속풀이쇼 동치미 8 7

25 강적들 1 7

26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2 2

27 모란봉클럽 9 8

28 신혼일기 1 1

29 신서유기3 - 6

30 코미디빅리그 16 31

31 로맨스의 일주일 4 3 -

32 비디오스타 8 -

33 주간 아이돌 6 2

합 계 180(38.5%) 287(61.5%)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37.9%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10대는 여성이 더 많았고, 20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남성

이 여성보다 급격히 많아지며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표3 참조)



- 70 -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합계

전체인원 47 44 376 467

여성 15(31.9%) 9(20.5%) 156(41.5%) 180(38.5%)

남성 32(68.1%) 35(79.5%) 220(58.5%) 287(61.5%)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전체인원 26
(5.6%)

75
(16.1%)

177
(37.9%)

120
(25.7%)

46
(9.9%)

15
(3.2%)

8
(1.7%)

467
(65.4%)

여성 17
(65.4%)

37
(49.3%)

68
(38.4%)

38
(31.7%)

9
(19.6%)

9
(60.0%)

2
(25.0%)

180
(38.5%)

남성 9
(34.6%)

38
(50.7%)

109
(61.6%)

82
(68.3%)

37
(80.4%)

6
(40.0%)

6
(75.0%)

287
(61.5%)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32명, 여성이 15명으로 주로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모두 남성이 6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 개그맨/코미디언의 비중이 144

명(30.8%)으로 가장 높았고, 가수가 86명(18.4%), 배우가 64명(13.7%)로 전문 방송인이 출연하

는 비중이 높았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46 30 37 8 0 2 0 2 1 2 0 1 6 5 0 11 0 0 3 19 7 180
남성 98 34 49 23 3 8 2 4 1 3 5 0 30 0 3 1 1 2 5 11 4 287
계 144 64 86 31 3 10 2 6 2 5 5 1 36 5 3 12 1 2 8 30 11 467

※직업분류번호

➀ 개그맨/코미디언  ➁ 배우  ➂ 가수  ➃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 기타______

(5)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19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서

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2건(40%)으

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점을 조장하는 내용(5건, 26.3%), 여성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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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5건, 26.3%)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5

건, 26.3%)이 많았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

(2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5

(26.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26.3%)현실반영성

1
(20%)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5.3%)다양성
2

(40%)
외모지상주의 조장

5
(26.3%)

대안성
1

(20%) 여성의 성적대상화
3

(15.8%)

합   계
5

(100%)
합   계

19
(100%)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채널A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2건, 40%), 타 방송사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채널A는 MBC every1과 같

이 성차별적 내용도 가장 많이 발견(4건, 21.1%) 되었고, JTBC(3건, 15.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비해 종편·케이블 방송의 성평등·성차별적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합계

성평등 - - - -
1

(20%)
2

(40%)
-

1
(20%)

1
(20%)

-
5

(100%)

성차별 -
2

(10.5%)
1

(5.3%)
-

3
(15.7%)

4
(21.1%)

1
(5.3%)

2
(10.5%)

2
(10.5%)

4
(21.1%)

19
(100%)

2. 질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3월 12일)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북

한 기자 출신의 여성과 북한 출신 전문가, 남한 출신 전문가 등 남녀 출연자를 여성 1명, 남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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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TV조선, 3월 10일) 

<신혼일기>(tvN, 3월 10일)

<풍문으로 들었쇼>(채널A, 3월 6일)

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초빙하여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3월 12일)

(2) 현실반영성

 <풍문으로 들었쇼>(채널A, 3월 6일)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의 연예인을 주제로 이

야기 하는 코너에서, 칼럼니스트 곽정은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의 수영복 심사는 성상

품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평가를 하면 또 다

른 위험한 메시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미스코리아 대회의 성차별적 요

소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3) 다양성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TV조선, 3월 

10일)에서는 가상부부인 김진·임지현 부부

가 또다른 가상부부인 양준혁·김은아 부부

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

습이 연출되었다. 손님을 초대해서 여성만 

음식준비를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 

즐겁게 같이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써, 양성평등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4) 대안성

  <신혼일기>(tvN, 3월 10일)에서는 신혼부

부인 구혜선과 안재현의 가사분담에 관한 내

용을 다루었다. 아내 구혜선은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였고, 

남편 안재현은 “지금은 제가 가사 일을 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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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의 일주일 4>(MBC every1, 3월 9일)

<뭉쳐야 뜬다>(JTBC, 3월 7일)

히 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통해 가사는 특정 성의 역할이 아니라 가

족구성원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뭉쳐야 뜬다>(JTBC, 3월 7일)에서는 감

기에 걸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이것저것 시

키는 ‘바깥 사람’ 김용만과 그를 챙기며 부지

런히 움직이는 ‘안사람’ 안정환을 대비하여 

연출하였다. 김용만은 “용만이 손 없떠. 니가 

가방을 풀어줘야 씻지” 등의 멘트를 하고, 

안정환은 “얼른 약 드세요” “씻으세요” 등 챙

기는 멘트를 대비적으로 하였다. 또한, ‘바깥

양반 신을 슬리퍼를 챙겨주는 안사람’ ‘이 와

중에 바깥양반 옷 정리’ ‘날로 어리광만 늘어가는 바깥양반’ ‘정성껏 VIP급 서비스로 모십니다’ 

는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두 남성의 행동을 ‘바깥사람’과 ‘안사람’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

을 조장하였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복면가왕>(MBC, 3월 12일)에서는 MC 1명과 연예인 판정단 12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

과했고, 남성 판정단은 싱어송라이터(유영석, 김현철, 유승우), 성악가(김동규), 기타리스트(조정치) 

등으로 구성됐지만 여성 판정단은 개그맨(신봉선), 배우(김정민), 아이돌 가수(정채연) 등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성 판정단은 전문성 보다는 감성적인 평에 집중되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출연자 구성과 연출은 양성을 균형있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로맨스의 일주일 4>(MBC every1, 3월 9

일)에서는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구

두를 들어주고, 추울까봐 옷을 걸쳐주고, 본

인의 신발로 여성 출연자의 방석을 만들어 

주며, 바이크 탑승 시에는 여성에게 헬멧을 

씌워주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행

동들을 남성들의 ‘매너’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외국인 남성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들

이 카메라 앞에서 거짓을 연기하는 것 같다” 며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 출연자들은 당황해서 울

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다른 남성 출연자들은 능숙하게 동시통역을 하며 상황을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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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여성은 예쁘지만 똑똑하지 않고, 남성에게 의

존적이며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3월 12일)에서는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앨범재킷 사진

을 찍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남성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

운 박나래는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주었다.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

들을 각각 클로즈업하였으며, 화면에는 이러한 박나래의 모습이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폐미

&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라는 등의 자막이 노출되었다. 여성 출연자가 본인의 표정과 자세를 

선정적으로 취하고, 남성들은 이를 즐기고 관찰하는 성희롱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웃음을 유발시

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3월 12일)

(4) 외모지상주의 조장

  <아는형님>(JTBC, 3월 11일)에서는 배우 김희선이 게스트로 등장하자마자 ‘여신 김희선 강

림’, ‘인형이 말도 한다!’는 등의 자막과 함께 남자 MC들이 '미녀 전학생에 혼비백산', '자석에 

이끌리듯 우르르', '여신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격도 화끈한 모태 여신', '교실에 장미꽃 핀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모든 출연자를 비롯한 전반적 방송 진행이 게스트 김희선의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는 출연자의 외모를 지나치게 미화하여 외모지

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었다.

 

<아는형님>(JTBC, 3월 11일)

  <개그콘서트>(KBS2, 3월 12일)의 [사랑이 LARGE]코너에서는 남성(유민상)이 여성(김민경)에게 

“동물원 가자는 것은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생닭 가지고 사자와 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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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이돌>(MBC every1, 3월 8일)

<개그콘서트>(KBS2, 3월 12일)

웠어”, “물개쇼 하는데 왜 박수쳤냐”, “음식 

나오니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것 앞

에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여

성의 외모를 계속해서 조롱하였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주간아이돌>(MBC every1, 3월 8일)에서는 

남성 진행자들(정형돈,데프콘)이 “지난 10주

간 남자 아이돌 출연으로 시청률이 좋지 않

았지만 걸그룹 출연으로 시청률 반등을 꿈꾼

다”며 여성출연자들을 소개하였다. 정형돈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주의 아이돌

로 걸그룹 여자친구를 선정했다”고 언급하였

다. 또한 ‘남자 시청자들 만족 하십니까’, ‘전

국 내무반 들썩들썩’ 등의 자막을 노출하며,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남성들의 사기진작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정형돈은 여자친구 멤버 신비에게 ‘시간을 달려서’ 섹시 버전 춤을 유도한 뒤, “옷 벗으면 섹시

한 줄 알아” 라며 야유하였으며 ‘성인 3개월 차의 최대 섹시미’라는 자막 하에 여성에게 계속 

섹시미를 강요하였다. 청소년에서 이제 갓 20대가 된 여성들의 미성숙한 외모와 춤사위에 대해 

남성 진행자들이 “말만 섹시하면 다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주고, 성숙한 여인의 섹시미를 과도

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여자친구 멤버들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여성이 남성에게 소비 대상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안무천재 선발대전’ 코너에서 여자친구 멤버 예린이 레드벨벳 음악에 따라 막춤을 추었는데 

남성 진행자들이 예린이 마네킹을 닮았다고 언급하였고, 그녀를 ‘홍쌈 인형’이라 지칭하며 “이런 

인형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라는 자막을 노출하였다. 남성출연자들이 ‘마네킹을 닮았다’ 는 

등의 표현으로 인격이 있는 여성을 사물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인형으로 표현한 여성

을 ‘살 수 있나’는 표현의 자막을 가감 없이 사용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3편의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눈에 띄었다. 여성과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38.5%, 남성 

6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남성 주진행자 32명, 여성 주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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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북한 기자 

자 15명)도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그램별 출연자 성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본 결과, 활동적인 야

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이 많

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능·오

락프로그램들의 세부 콘텐츠에 따라 성별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외모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이나 반대로 여성 

출연자를 ‘여신’, ‘인형’으로 표현하며 외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모습에서 외모지상

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 가수에게 애교를 요구하고 섹시댄스를 추도록 하거나, 군인들의 사

기 진작을 위해 여성가수를 섭외했다는 진행자의 멘트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대상

화가 보여지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들이 남성 의존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 부부가 육아와 가

사를 분담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긍정적인 사례도 눈에 띄었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

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성차별을 조장하기 보다는 양성평등한 시민 문화를 형성하

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의식 있는 태도와 실천이 요구된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3)

(1) 주체성

3)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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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신의 여성과 북한 출신 전문가, 남한 출신 전문가 등 

남녀 출연자를 여성 1명, 남성2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초

빙하여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의 연예인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중, 

칼럼니스트 곽정은이 미스코리아 대회의 수영복 심사에 대

하여 말하며, 성을 상품화 하는 상징이라고 말함. 여성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평가를 하면 또 다른 위험

한 메시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김진·임지현 부부가 양준혁·김은아 부부를 집으로 초

대하여 함께 하는 모습을 그림. 손님이 올 때 여성 혼자

만 음식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같

이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성평등한 모습을 제시

함.

JTBC 뭉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김성주가 자녀들과 하루 일과에 대해 나누며 즐겁게 영

상통화를 끝낸 뒤 동료에게 “아이들과 여행가는 프로그

(2) 현실반영성

(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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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램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많이 가까워지긴 했어. 예전에는 

‘아이들이 빨리 커라..나 좀 쉬게~’ 하는 생각이 머릿 속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 예쁜 모습이 마지막 이라는 생각

에 마음이 쫓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함. 육아에 있어서 

방관하던 아버지에서 벗어나 자녀의 성장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아버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신혼일기
3월 10일

(6회)

가사분담률을 물어보는 질문에 안재현은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혜선은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일 할 시간

이 없어요” 라고 말함. 가사는 특정 성의 역할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여성진행자가 연예인 패널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

의 역할이 미미했고, 특히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역할이 

없었음. 방송 31분 후부터는 남성 진행자가 16회 발언

을 하는 동안 여성 진행자는 약 4회 정도 발언하였음. 

이는 주요 진행은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MBN
속풀이쇼 

동치미

3월 11일

(226회)

남성패널 최홍림이 “식사준비가 다됐다는 아내의 말에 

식탁에 가보면 식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수저준비도 

안되어 있다” 고 언급함. 국 뜨고 수저 놓는 등의 밥상 

차리는 일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대

한 고정관념이자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

는 것임.

(4) 대안성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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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뭉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감기에 걸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이것저것 시키는 ‘바깥 

사람’ 김용만과 그를 챙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안사람’ 

안정환을 대비하여 연출함. 김용만은 “용만이 손 없떠. 

니가 가방을 풀어줘야 씻지” 등의 멘트를 하고, 안정환

은 “얼른 약 드세요” “씻으세요” 등 챙기는 멘트를 대비

적으로 함. 또한, ‘바깥양반 신을 슬리퍼를 챙겨주는 안

사람’ ‘이 와중에 바깥양반 옷 정리’ ‘날로 어리광만 늘어

가는 바깥양반’ ‘정성껏 VIP급 서비스로 모십니다’ 는 등

의 자막을 내보냄. 두 남성을 ‘바깥사람’과 ‘안사람’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김진·임지현 부부가 소품샵에 구경가서 임지현이 총을 

가지고 신나게 쏘는 모습을 보이자 김진이 “여자가 그렇

게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임지현을 저지함. 남성이 여성

의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의 모습을 규정하는 모습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하은정 기자는 미스코리아를 많이 배출한 M미용실과 S

미용실 출신 당선자들 간의 암투가 있으며, 왕관 수여식 

때 다른 미용실 출신의 상대방 당선자에게 일부러 왕관

을 비뚤게 씌워주기도 하였다는 일화를 전달하였음. 그

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여자들이란..” 이라는 말을 

덧붙여, 일부 여성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을 모든 여성의 특성인 것처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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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복면가왕
3월 12일

(102회)

MC 1명과 연예인 판정단 12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

과했고, 남성 판정단은 싱어송라이터(유영석, 김현철, 유

승우), 성악가(김동규), 기타리스트(조정치) 등으로 구성됐

지만 여성 판정단은 개그맨(신봉선), 배우(김정민), 아이

돌 가수(정채연)으로 구성됨. 이로 인해 여성 판정단은 

전문성 보다는 감성적인 평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

짐. 출연자 구성과 연출이 양성을 균형있게 표현하지 못함

MBC 

every1

로맨스의 

일주일4

3월 9일

(5회)

지중해 최고의 휴양지 스페인 해변가 산책을 하는 소진

과 하이메의 모습을 보여줌. 하이메표 매너시리즈 라며 

‘세상 무거운 구두 들어주기 (소진 팔 떨어질까....)’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여성의 구두(하이힐)를 들어주는 모

습, ‘나쁜 추위놈(?) 막아줄 옷 제공’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여성을 덮어주는 모습, ‘신

발 방석 제공’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자신의 구두를 

여성의 방석으로 제공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또한 다음

날 바이크를 타는 장면에서도 하이메가 소진의 옷을 여

며주고 헬멧을 씌워주는 모습 등을 ‘매너남’으로 표현하

였음. 여성을 한 없이 나약하고 보호받는 존재로 그렸으

며, 그에 반해 남성은 주도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그려져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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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북한의 정치·문화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

으로, 여성 출연자는 13명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나 그 비

중은 작아 보임. 여성들의 발언 내용은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남성들이 이야기를 주도하였고 방송 시간도 대략 

2/3정도 배정되었음.

JTBC 뭉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앙코르와트 회랑에 새겨진 조각을 설명하는 가이드가 천

국과 지옥을 설명하며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

성이며, 예로부터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 

여자에게 있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다고 설명함. 이어서 

가이드는 수많은 못에 박혀있는 여성의 모습을 가리키며 

“과연 이 여성의 죄목은 뭘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행객 중 누군가가 “바람폈구나 바람”이라고 답하자, 

“수많은 남자 가슴에 못을 박은 죄를 졌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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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1박2일
3월 12일

(636회)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앨범재킷 사진을 찍는다

며, 남성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

에 드러누운 박나래는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적지의 많은 전설 중 유독 여성을 

비하하는 전설을 소개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약화시킴.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출연부부들이 부부간 연령차가 많긴 하지만 남성출연자

들은 대부분 여성출연자들에게 ‘너’,‘이름’,‘마누라’ 같은 

여성을 하대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성출연자는 남성출

연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장면은 평등한 

부부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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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사랑이 

LARGE]

3월 12일

(889회)

남성(유민상)이 여성(김민경)에게 “동물원 가자는 것은 사

람이 던져주는 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생닭 가지

고 사자와 왜 싸웠어”, “물개쇼 하는데 왜 박수쳤냐”, 

“음식 나오니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것 앞에서 무조건 좋아하

는 것처럼 표현하고, 여성의 외모를 조롱함.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미스코리아 대회에 대한 뒷얘기 코너에서 배우 김가연은 

미를 가꾸기 위해서는 적당한 성형도 가능하며 “미를 가

꾸는 건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

여,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였음,

JTBC 아는 형님
3월 11일

(66회)

배우 김희선이 게스트로 등장하자마자 ‘여신 김희선 강

림’, ‘인형이 말도 한다!’는 등의 자막과 함께 남자 MC들

이 '미녀 전학생에 혼비백산', '자석에 이끌리듯 우르르', 

'여신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격도 화끈한 모태 여신',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폐미&관능미

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함. 여성이 표정과 

자세를 선정적으로 취하고, 남성들은 이를 즐기고 관찰

하도록 하여, 남성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모습을 연출함.

(4) 외모지상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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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교실에 장미꽃 핀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 ‘미

녀’,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으며, 

MC와 출연손님들이 학생으로 등장하는 방송 컨셉상 김

희선은 본인의 학교를 ‘품위 있는 미녀高’라고 소개하는

데, 이는 ‘품위=미녀’로 느끼게끔 하는 표현임. 본 방송

에서는 게스트 김희선에 대해 줄곧 ‘외모’에 초점을 맞추

어 대하고 있음. 이는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

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임.

tvN

코미디

빅리그

[그린나이트]

3월 12일

(208회)

남녀가 나이트클럽을 온 상황에서 키가 작고 통통한 여

성(박나래)이 남성(이용진)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자 남성

이 얼굴을 찌푸리며 “뭐하시는 거에요”, “아줌마, 그냥 

가시는게 소원이에요”라고 하였으며, 몸매를 보며 “그냥 

저녁을 푸짐하게 먹은 것 같아요”라고 하며 여성(박나래)

의 외모와 태도를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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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every1
주간 아이돌

3월 8일

(293회)

진행자 정형돈은 지난 10주간 남자 아이돌 출연으로 시

청률이 좋지 않았지만 걸그룹 출연으로 시청률 반등을 

꿈꾼다며 여성출연자들을 소개함. ‘10주간 군대 시청률 

제로’라는 자막과 함께 또 다른 진행자 데프콘은 “군에

서 연락이 왔다. 저희는 사심이 없다”라고 멘트 하였고 

정형돈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주의 아이돌로 

여자친구를 선정했다며 소개함. 또한 ‘남자 시청자들 만

족하십니까’ ‘전국 내무반 들썩들썩’등의 자막을 노출하

며,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남성들의 사기진작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 약 50

분간 ‘섹시 컨셉’ 이라는 멘트가 무수히 사용되었음.

정형돈은 여자친구 멤버 신비에게 ‘시간을 달려서’ 섹시 

버전 춤을 유도한 뒤, “옷 벗으면 섹시한 줄 알아”라며 야

유함. 또한 ‘성인 3개월 차의 최대 섹시미’라는 자막 하에 

여성에게 계속 섹시미를 강요하였음. 청소년에서 이제 갓 

20대가 된 여성들의 미성숙한 외모와 춤사위에 대해 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코미디

빅리그

[오지라퍼]

남성(이상준)이 여성(이국주)에게 매우 뚱뚱하다는 의미로 

비속어가 섞인 단어(존뚱)를 사용하며 외모를 비하함

(5)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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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 진행자들이 “말만 섹시하면 다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주고, 성숙한 여인의 섹시미를 과도하게 요구함. 여자친구

도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계속 춤을 보여주

는 등 노력을 기울임. 소비자와 상품, 가부장적 팬과 소녀

의 감성이 어우러진 대중문화의 단면을 보여줌.

‘안무천재 선발대전’  여자친구 멤버 예린이 레드벨벳 음

악에 따라 막춤을 추었음. 남성 진행자들이 예린이 마네

킹을 닮았다며 ‘좀더 좀더’하며 흥을 돋구었으며. 여성출

연자에게는 ‘홍쌈 인형’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런 인형 어

디가면 살 수 있나요?” 라는 자막이 사용됨. 남성 진행자

들이 젊은 여성에게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춤동작을 강요

하였으며, 심지어 ‘마네킹을 닮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인

격이 있는 여성을 사물화 하였음. 심지어 인형으로 표현

한 여성을 ‘살 수 있나’ 는 표현의 자막이 가감 없이 사용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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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가요무대 월/22:00

2 전국노래자랑 일/12:10

3

KBS2

개그콘서트 일/21:15

4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토/18:05

5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16:50

6 1박 2일 일/18:15

7

MBC

나 혼자 산다 금/23:10

라디오스타 수/23:108

9 무한도전 토/18:25

10 복면가왕 일/16:50

11

지상파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금/22:00

12 판타스틱 듀오 일/18:25

13 런닝맨 일/16:50

14 미운 우리 새끼 일/21:15

예능·오락 모니터링 보고서(7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

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과 케이블(tvN, MBCevery1, E채널)의 33개 예

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3-4개씩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tvN, MBC every1, E채널

◦ 프로그램 수 : 33개 프로그램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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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5

종합편성채널

JTBC

한끼줍쇼 수/22:50

16 아는 형님 토/20:50

17 뭉쳐야 뜬다 – 패키지로 세계일주 화/22:50

18 최고의 사랑 화/21:30

19

TV조선

강적들 수/23:00

20 며느리 모시기 금/23:00

21 모란봉 클럽 토/23:00

22

채널A

외부자들 화/23:00

23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23:00

24 풍문으로 들었쇼 월/23:00

25

MBN

속풀이쇼 동치미 토/23:00

26 알토란 일/23:00

27 아궁이 금/23:00

28

케이블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금/21:50

29 SNL 코리아 토/22:00

30 코미디빅리그 일/19:40

31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수/18:00

32 비디오스타 화/20:30

33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 아빠가 보고있다 토/22:50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가요무대 12 9

2 전국노래자랑 12 9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8.7%, 남성이 61.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진행된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여성 38.5%, 남성 61.5%로 집계되었던 

것4)과 비교하면, 예능·오락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비는 지속적으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4)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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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3 개그콘서트 11 35

4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4 16

5 슈퍼맨이 돌아왔다 3 10

6 1박 2일 3 9

7 나 혼자 산다 2 2

8 라디오스타 4 4

9 무한도전 - 7

10 복면가왕 6 13

11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1 6

12 판타스틱 듀오 5 11

13 런닝맨 7 7

14 미운 우리 새끼 6 15

15 한끼줍쇼 2 2

16 아는 형님 2 7

17 뭉쳐야 뜬다 – 패키지로 새계일주 - 6

18 최고의 사랑 2 2

19 강적들 1 6

20 며느리 모시기 10 1

21 모란봉 클럽 9 9

22 외부자들 1 4

23 이제 만나러 갑니다 1 1

24 풍문으로 들었쇼 6 6

25 속풀이쇼 동치미 7 7

26 알토란 2 6

27 아궁이 6 5

28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 5

29 SNL 코리아 12 9

30 코미디빅리그 7 13

31 주간 아이돌 6 4

32 비디오스타 4 -

33 내 딸의 남자들 - 아빠가 보고있다 5 6

합  계 159(38.7%) 252(61.3%)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33.3%(137명)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5.6%(105명)로 그 뒤를 이

었다. 성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30대 출연자(32.1%, 34.%)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여성은 20

대 출연자(28.9%)가, 남성은 40대 출연자(29.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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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인원

8
(1.9%)

9
(2.2%)

77
(18.8%)

137
(33.3%)

105
(25.6%)

45
(10.9%)

13
(3.2%)

15
(3.6%)

2
(0.5%) 411

여성 3
(37.5%)

2
(22.2%)

46
(59.7%)

51
(37.2%)

30
(28.6%)

13
(28.9%)

7
(53.8%)

7
(46.7%) - 159

남성 5
(62.5%)

7
(77.8%)

31
(40.3%)

86
(62.8%)

75
(71.4%)

32
(71.1%)

6
(46.2%)

8
(53.3%)

2
(100%) 252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합계

전체인원 57 83 271 411

여성 13 (22.8%) 22 (26.5%) 124 (45.7%) 159 (38.7%)

남성 44 (77.2%) 61 (73.5%) 147(54.2%) 252 (61.3%)

30대 이하의 출연자가, 남성은 주로 30대 이상의 출연자가 많은 경향성은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5)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44명(77.2%), 여성이 13명(22.8%)으로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남성이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121명, 29.4%)와 

개그맨/코미디언(120명, 29.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와 주부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방송인/전문진행자는 남성(20명)이 여성(6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 성별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19 20 21 23 99 계

여성 34 21 49 2 6 1 0 1 4 0 2 0 0 1 4 2 9 3 0 14 6 159

남성 86 19 72 2 20 1 3 2 5 2 3 1 2 3 0 2 0 3 1 12 13 252

계 120 40 121 4 26 2 3 3 9 2 5 1 2 4 4 4 9 6 1 26 19 411

※직업분류번호

➀ 개그맨/코미디언  ➁ 배우  ➂ 가수  ➃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㉓ 모름   기타______

5) 출연자 성별 연령대 분석 결과, 남성은 30대가 38%, 40대가 28.6%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0대가 37.7%, 20대가 
20.5%로 나타남. 

  -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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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E채널 합계

성평등 - - 1
(20%) - 2

(40%) - - 1
(20%)

1
(20%) - - 5

성차별 - 5
(15.6%)

5
(15.6%)

4
(12.5%)

3
(9.4%) - 1

(3.1%)
5

(15.6%)
6

(18.8%)
2

(6.3%)
1

(3.1%) 32

구분
건수

구분
건수

3월 7월 3월 7월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

(20%)
2

(4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5

(26.3%)
17

(53.1%)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 -

현실반영성
1

(20%)
1

(20%)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26.3%)

2
(6.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5.3%)
1

(3.1%)

다양성
2

(40%)
1

(20%)

외모지상주의 조장
5

(26.3%)
6

(18.7%)

여성의 성적대상화
3

(15.8%)
3

(9.4%)

대안성
1

(20%)
1

(20%)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2

(6.3%)

선정성 -
1

(3.1%)

합   계 5 5 합   계 19 32

(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32건으로 성평등적 내용보다 성차별적 내용이 약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한 내용이 2건(40%)으

로 가장 많았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17건, 53.1%)이 가장 많

았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차별적 내

용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지난 3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는 JTBC의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2건, 40%), 성차

별적 내용은 tvN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6건, 18.7%). 뒤이어 KBS2, MBC, TV조선이 5건

(15.6%)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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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사랑>(JTBC, 7월 4일)

<나 혼자 산다>(MBC, 7월 7일)

<한끼줍쇼>(JTBC, 7월 5일)

2. 질적분석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최고의 사랑>(JTBC, 7월 4일)에서는 강

릉 산불 피해 현장에 김숙, 윤정수 커플이 

방문해 현장을 복구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윤정수는 김숙에게 “힘든 일은 오빠가 할게.”

라고 말하자 김숙은 “봉사하러 와서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여자 일, 남자 일

은 없어.”라고 답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해머드릴로 

하수구 라인을 깨는 노련함과 강인함을 보여

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현실반영성 

   <나 혼자 산다>(MBC, 7월 7일)에서는 

출연자 박나래가 꽃집을 방문해 플로리스트

인 오민선에게 “여자들도 남자한테 꽃 선물

해요?”라고 묻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박

나래의 질문에 오민선은 “하죠”라고 대답했

고, 이를 통해 꽃은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한

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을 나타내었다.

(3) 다양성

  <한끼줍쇼>(JTBC, 7월 5일)에서는 출연자 

강호동, 박나래가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서 한 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

었다. 식사를 마친 강호동과 박나래는 부엌

에 들어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성역할 고

정관념을 깨고 성별에 상관없이 역할을 다양

하게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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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우리 새끼>(SBS, 7월 2일)

<복면가왕>(MBC, 7월 2일)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tvN, 7월 7일)

(4) 대안성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

전>(tvN, 7월 7일)에서는 공주·부여·세종으

로 여행을 떠난 출연자들이 백마강 관광배를 

타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관광배를 타는 도

중 안내 방송에서 정절을 지켰던 여성에 대

한 이야기와 정절을 중요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자들은 행복하다라고 나오자, 출연자 

유시민은 이에 대해 현실적·사실적이지 않

은 잘못된 역사적 지식이라며 비판했다. 덧

붙여 누군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

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안성을 지닌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복면가왕>(MBC, 7월 2일)에서 노래를 

듣고 전문적 평가를 해줄 싱어송라이터나 연

륜 있는 전문가들은 남성(김현철, 유영석 등)

이 담당하며 단순한 평가나 개그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 개그맨(신봉선, 장영란 등)이

다. 이와 같은 패널 구성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전문적이며 단순하다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여성 

전문가들의 출연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차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미운 우리 새끼>(SBS, 7월 2일)에서는 

출연자인 토니가 자신의 집을 바(bar)와 편의

점 시설을 갖추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모습

이 방영되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

을 초대했으나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자, 

김희철이 “여자한테 물어서 리모델링이 어떤

지 반응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김희철이 

설현과 영상통화를 하자 “설현과의 영상통화

에 수컷들 우르르”라는 자막이 등장하고 토니의 집을 ‘수컷 하우스’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

이 동물에게 사용하는 ‘수컷’이라는 표현은 상남자, 거친 남자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남성

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성차별 고장관념을 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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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TV조선, 7월 5일)

<판타스틱 듀오 2>(SBS, 7월 2일)

<코미디빅리그>(tvN, 7월 2일)

  <강적들>(TV조선, 7월 5일)에서는 ‘여성 

당대표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

는 출연자들의 장면이 방송되었다. 출연자인 

강민구는 “추미애 대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약간 표정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

요.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드

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출연자인 김

갑수는 추미애 대표를 두고 “좀 부드러웠으

면 좋겠다. 이게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다정다감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모성애에 대

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은 언제나 타인에게 따뜻

하고 살가워야 하는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발언이며 정치인인 추미애 대표에게 ‘어머니’의 역할

을 투영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판타스틱 듀오 2>(SBS, 7월 2일)에서는 

가수 홍진영과 함께 듀엣을 하기 위해 노래

를 부른 지원자들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지

원자들의 닉네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

과 관련된 작명인 반면 여성들은 ‘소녀’, ‘~

딸’, ‘~배터리’ 등 대상화되거나 누구의 부속

물과 같은 닉네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작

명으로 인해 여성은 주체성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코미디빅리그>(tvN, 7월 2일) 중 ‘그린라

이트’ 코너에서는 여성 출연자인 장도연과 

박나래를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외

모지상주의적 내용이 방송을 탔다.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녀 컨셉인 장도연은 남

성 출연자인 이용진한테 “그 쪽 완전 내 이

상형이에요.”라며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캐릭터인 박나래한테

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 온 거야? 저 아줌마~”, “땅콩을 드릴 테니까 꺼지세요. 저리”라고 무시

당한다. 여성의 외모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외모지상주의

를 조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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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코리아 9>(tvN, 7월 1일)

<라디오스타>(MBC, 7월 5일)

<불후의 명곡>(KBS2, 7월 1일)

(4) 여성의 성적대상화

  <SNL 코리아 9>(tvN, 7월 1일) 중 ‘3분 

가게’ 코너에서는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

이 등장했다. 여자친구를 원하는 유세윤이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이 적혀 있는 메뉴

판을 보고 ‘3분 여자친구’를 선택하는데, 메

뉴판에는 ‘청순한 여자친구’, ‘친구같은 여자

친구’, ‘보호본능 여자친구’, ‘과즙녀 여자친

구’, ‘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 등이 적혀

있었다. 이처럼 남성이 여자친구를 메뉴판에서 고른다는 설정으로 인해 성상품화를 부추길 우려

가 상당하다. 또한 메뉴판에 적혀있는 메뉴 이름들은 여성을 대상화한 표현이며 여성을 ‘청순’, 

‘과즙녀’ 등 유형화시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라디오스타>(MBC, 7월 5일)에서는 가수 

채리나가 출연해 현재 자신이 전원생활을 하

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 방송되었다. 채리나는 고추 농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추를 보며 “어머 고

추야 많이 열렸네”라고 얘기한다고 하자, 진

행자 김국진이 “왜 하필이면 고추한테”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채리나가 크게 웃으며 “아,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남성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용해 성적 이미

지를 연상케 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6) 선정성

  <불후의 명곡>(KBS2, 7월 1일)에서는 가

수 청하의 무대를 보여주었다. 청하와 여성 

댄서들의 선정적인 춤동작과 함께 ‘오늘 밤 

주인공은 청하야 청하!’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선정적으로 비추어졌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3개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지난 3월

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무한도전, 1박 2일, 김병만의 정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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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등에는 여성 출연자가 거의 없거나 남성 출연자에 비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프로그램 주진행자의 경우 여성(13명, 22.8%)보다 남성(44명, 77.2%)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진행자 또한 여성(22명, 26.5%)보다 남성(61명, 73.5%)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재미와 웃음을 생산해내기 위해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을 택

했다. <코미디빅리그>의 경우 여성의 몸을 희화화해 개그소재로 삼거나 외모를 근거로 차별과 

비하 발언을 내뱉는 등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또한 제작자의 주관이 

개입된 자막 삽입에서 성차별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런닝맨>, <불후의 명곡>과 같이 

‘개미허리’, ‘섹시’, ‘청순’ 등 성적인 요소를 강조해 자막을 삽입하거나 <라디오스타>와 같이 남

성의 성기를 가지고 자극적인 농담을 만들어내는 지점도 존재했다. 나아가 <미운 우리 새끼>의 

경우 남성이 남성성을 수행할 경우 ‘수컷’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특정 이미지(‘질투 많

은 여성’)를 부과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

조, 외모지상주의 조장이 동일한 수치(5건, 26.3%)를 기록했으나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17건, 53.1%)이었다. <미운 우리 새끼>나 <최고의 

사랑>에서 남성을 ‘상남자’, ‘수컷’으로 표현해 남성성 이미지를 갖도록 조장하거나, <강적들>의 

경우 출연자들이 여성 정치인을 두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한

다는 발언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기도 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진

들이 육아 노동, 가사 노동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프로그램 속에서 

전문적이거나 능동적인 역할은 항상 남성이 맡고 있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요소들이 

다분했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포맷인 관찰 예능6)의 경우 포맷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E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 딸의 남

자들>의 경우 매 회가 방송될 때마다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딸

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빠가 보고 있다’라는 부제와 

같이 딸의 연애를 관음증적인 형식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성(강자)

의 시선으로 기획·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은 단단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아이돌에게도 해

당된다. <주간 아이돌>의 경우 MC들로부터 비롯되는 삼촌팬의 시선은 아이돌, 특히 걸 그룹이

라면 어리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7) 더 나아가 데뷔 경

쟁을 위해 기획된 <프로듀스 101> 시즌 1, 2와 최근에 시작한 <아이돌 학교>까지 시청자이자 

6) 다큐에 가까울 정도로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찰 카메라 형태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작진이 상
황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제나 소재, 미션 등을 출연진에게 던져주고 실제 벌어지
는 상황을 오롯이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 하경헌, 「다큐같은 예능, 예능같은 다큐 ‘다큐테
인먼트’가 뜬다」, 『스포츠경향』, 2013.02.14.

7) 황효진, 「[주간 아이돌], 아이돌에게는 애교가 필수일까요?」, 『아이즈』,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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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최고의 사랑
7월 4일

(108회)

유권자(국민 프로듀서)를 어필하기 위해 프로그램(기획자/제작자)으로부터 강요되는 혹독한 연습

이나 애교 요구까지 수용함으로써 아이돌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은 박탈될 수밖에 

없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미’와 ‘웃음’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웃

기면 됐지”라는 태도로 인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잘못된 고정관념

과 혐오를 밟고 이뤄지는 ‘재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면밀한 감시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기획자들은 건강하고 좋은 웃음을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

해 성평등적인 고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8)

(1) 주체성

8)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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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한 김숙, 윤정수 커플이 불

에 탄 집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감. 윤정수는 김

숙에게 “숙이야, 너무 힘든 일은 하지마. 힘든 일은 오빠

가 할게.”라고 하자 김숙은 “봉사하러 와서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어딨어.”, “여자 일, 남자 일은 없어.”라며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임. 또한 김숙은  

“공사의 신이다”라는 칭찬까지 들을 정도로 해머드릴로 

하수구 라인을 깨는 노련함과 강인함을 보여줌. 여성, 남

성의 역할을 탈피함과 동시에 주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TV조

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지금은 여성 당대표시대’, ‘원내 5당 중 3당대표 모두 

여성’, ‘바야흐로 여성 당대표 시대’ 등의 자막과 함께 

이혜훈, 추미애, 심상정 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함. 여성이

라는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력 있는 ‘정당 지도

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나 혼자 산다
7월 7일

(212회)

진행자 겸 출연자인 박나래가 “여자들도 남자한테 꽃 선

물해요?”라고 묻자 플로리스트인 오민선이 “하죠.”라고 

말함. 보통 꽃 선물은 남성이 여성에게 한다는 고정관념

이 존재하지만 이를 탈피한 장면임.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2) 현실반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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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한끼줍쇼
7월 5일

(38회)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서 한 끼를 마친 출연자 

강호동과 박나래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고 있음. 변화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7월 7일

(6화)

정절을 지켰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정절을 중요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자들은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백마

강 관광배 안내 방송을 두고 출연자인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으며, 잘

못된 역사적 지식에 대해 비판함. 덧붙여 누군가가 나서

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현실

이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성을 지님. 

(3) 다양성

(4) 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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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7월 2일

(652회)
‘멋진 시안이’로 거듭나기 편에서 아버지인 이동국이 말

로 변장하고  쌍둥이 딸인 설아, 수아를 인질로 잡고 있

는 상황을 설정함. “시안아 살려줘”라고 외치는 누나들의 

요청에 시안이가 나타나 말 괴물을 응징하며 위험에 처

한 누나를 구해줌. 아빠 동국은 누나들을 용감하게 구해

주는 모습을 보니 멋진 시안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며 

기특해 함. 남성은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고 여성은 

보호받는 대상으로 묘사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7월 2일

(652회)

누나인 설아와 막내 대박이가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잡아당기며 힘겨루기를 하다 설아가 이기자 아빠 이동국

이 설아에게 “져줘, 져줘~”하며 대박이에게 져주라고 지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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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시하고 다시 경기를 해 설아가 져 줌. “빠기 일등!”이라

고 외치는 대박이와 “빠기가 다 이겼어”하고 칭찬해 주

는 아빠의 모습에 분해하는 설아가 장난감을 뺏어서 돌

리며 놀자 다시 대박이 울고 아빠가 “빠기에게 줘~”라며 

설아에게 다시 양보할 것을 종용함. 자막에도 대박 설아 

수아라고 3형제를 지칭하는 등 여전히 남아가 우선시 

하는 가부장적 모습이 보임.

MBC
나 혼자 

산다

7월 7일

(212회)

진행자 겸 출연자인 박나래가 꽃꽂이와 요리하는 본인의 

모습을 두고 “오늘 신부수업 같지 않니?”라고 하자 자막

으로 “꽃꽂이에 요리까지 당장 시집가도 되겠어”라고 나

옴. ‘꽃꽂이’와 ‘요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

관념을 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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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여성 출연자들을 두고 ‘조신한 아

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내로서의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

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됨.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출연자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상

순이) 저도 잘 보살펴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라고 말

함. 여성은 남성을 통해 보호받아야할 존재이며 가사노

동은 여성의 역할이고 남성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드러남.

MBC 복면가왕
7월 2일

(118회)

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서 노래를 듣고 전문적 

평가를 해줄 싱어송라이터 또는 연륜 있는 전문가들은 

남성(김현철, 유영석, 조장혁 등)들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여성은 1명도 없음.  깊이 없는 평가나 웃

음을 만드는 것은 주로 여성 개그맨(신봉선, 장영란 등)

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전문적이며 단순하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함. 이는 지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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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모니터링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

념을 조장하는 패널 구성이 지속되고 있음. 

SBS
미운 우리 

새끼

7월 2일

(43회)
출연자인 토니는 자신의 집을 바(bar)와 편의점 시설을 

갖추는 리모델링을 진행함.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

을 초대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

적이었음. 이때 김희철이 “여자한테 물어서 의견을 들어

보자”고 제안했고, 모두 환호함. 김희철이 설현과 영상통

화를 하자 모두들 환호하며 휴대폰 앞으로 모이고, “설

현과의 영상통화에 수컷들 우르르르” 라는 자막이 등장

함. 또한 토니의 집을 “수컷 하우스”라고 칭함. 동물에게 

사용하는 ‘수컷’이라는 표현은 상남자, 거친 남자 등의 

고정된 남성성 이미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

려가 있음.

JTBC 최고의 사랑
7월 4일

(108회)

강릉 산불 현장을 찾아간 김숙, 윤정수 커플이 잔해 현

장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와가며 치우는 장면에서 윤

정수가 김숙에게 “오빠가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줄게!”라

고 말함.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서 남성이 담당하

는 것이 당연하며 ‘상남자’와 같이 남성성 이미지를 지닐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할 우려가 있음. 

JTBC 한끼줍쇼
7월 5일

(38회)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 한 끼 식사를 하러 들

어간 강호동, 박나래. 남편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난 뒤 막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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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가 음식 준비를 함. 음식 준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

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남.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출연자인 강민구는 “추미애 대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약간 표정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차갑

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드는데...”라고 말함. 여성은 

언제나 남성한테 따뜻하고 살가워야 한다는 식의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출연자인 김갑수는 추미애 대표를 두고 “좀 부드러웠으

면 좋겠다. 이게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다감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모성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라고 말함. 여성의 역할

을 ‘어머니’로 한정 짓고 있으며 여성은 항상 상냥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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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연자인 김갑수는 추미대 대표를 두고 “사석에서는 아

주 여성스러워요. 굉장히 잘 웃고. 대중적인 이미지와 

사석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 정치인으로 처신할 

때 기센 여성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추 대표”라고 말함. 

정치인의 여성성을 유독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치인으로

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기가 세다’고 표현하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줌.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정치 시사토크쇼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에서 형식상 여성

(김성경)이 주 진행자이기는 하지만 보조 진행자와 출연

자 모두 남성임. 이러한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은 여성이 

정치시사 문제에 대해 남성보다 식견이 부족하다는 왜곡

된 의식을 조장하고 비전문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강

화함. 

MBN 아궁이
7월 7일

(221회)

남성 출연자인 홍종선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배웠

다며, 가수 임재범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재범 씨의 의외의 여성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함. 

남성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쓰레

기를 비롯한 가사 노동이 여성의 상징인 것처럼 언급함.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그린라이트' 코너에서 나이트에 놀러온 여자(이은지)는 

남자(이용진)가 같이 놀자고 해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남자가 통화하며 "그래 가게 문 닫아."라는 말을 듣고, "

저기요 가게 사장님이세요?" 라며 관심을 보이거나 "내

가 킵 해놓은 거 줘."라는 말을 듣고 웨이터에게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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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킵 해놨어요?"라며, 여성을 돈 많은 남자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묘사함.

돈 많은 건물주(박나래)는 만취해서 “내가 그린나이트 건

물주야.”라며 민망한 자태의 춤으로 추태를 보이는 장면 

등 시종일관 여성을 주로 허영심 많고 소비지향적인 존

재로 왜곡된 이미지를 조장함.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아빠가 

보고있다

7월 1일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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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판타스틱 

듀오

7월 2일

(14회)

출연자인 홍진영이 6명의 듀오 파트너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곤란해하자 다른 출연자인 장윤정이 고르

기 힘들땐 “당연히 남자지”라고 말함. 여성은 (실력과 무관

하게) 고민할거 없이 남성을 골라야 한다며 여성은 남성을 

무조건 선호하며 남성에게 기댈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가수와 함께 듀엣을 하기 위해 출연한 출연자들의 닉네

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작명인데 여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최하나(최양락의 딸)와 최하나의 친구, 그리고 노선권(최

하나의 남자친구)이 글램핑을 간 상황에서 최하나와 그

의 친구는 텐트를 꾸미는 등의 힘을 쓰지 않는 간단한 

일을 한 반면 노선권은 랍스타 등을 요리하기 위해 혼

자서 무거운 솥단지를 옮기고 레몬을 짬. 요리과정을 지

켜보던 최하나와 최하나의 친구는 연신 “남자는 힘이야”

를 말하고 화면의 자막도 “상남자의 힘줄이여 솟아라”라

고 나옴. 남성의 상징은 강한 힘이며 여성은 남성의 적

극적인 애정공세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성역

할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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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아는 형님
7월 1일

(82회)

게스트로 출연한 한채영을 두고 “바비인형 같다”, “머리 

스타일이 예쁜 암사자 같다”라고 말하며 남성 출연자들

이 한채영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도 “예쁘다고 해주

니 괜찮아”라고 말함.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고 이를 좋

아하는 장면을 통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7월 2일

(905회)

남성 출연자인 정명훈을 둘러싼 세 여성 출연자가 정명

훈 앞에서 섹시 댄스를 추며 “나 요즘 썸 탄다”, “설레

겠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정명훈의 몸을 만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지점을 고

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정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연자들은  ‘소녀’, ‘~딸’, ‘~배터리’ 등 여성을 대상화하

거나 누구의 부속물과 같은 작명을 통해 여성이 주체성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4) 외모지상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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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며느리 

모시기

7월 8일

(12회)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결혼적령기의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만남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여

성들은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남성의 어머니에게 선택 

받고자 하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과 어울릴 여성에

게 선택 받길 바라는 예능임. 마지막 관문인 남성사진 

공개에서 변심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

로써 상대방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지상

주의를 부추김.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그린나이트> 코너에서 박나래가 술 취한 모습으로 “요

즘 트와이스 좋아하지?”라며 춤을 추며 “치얼업 베이베” 

라고 노래를 부름. 이를 두고 이용진이 박나래의 뱃살을 

만지며 “쳐진 배에”라고 가사를 바꿔 부르고 박나래를 

향해 “제발 그만 하세요. 너무 빨개 가지고 눈이 아파

요”라고 하는 대사와 장면 등이 나옴. 여성의 신체를 희

화화하고 있으며 여성은 날씬한 몸매일 것을 은연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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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강요하고 있음.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그린나이트> 코너에서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

녀 장도연에게 이용진이 “안녕하세요? 그 쪽 완전 내 이

상형이에요.”라며 호의적으로 접근하지만 키 작고 뚱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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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 뱃살을 드러낸 박나래에게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 온 

거야? 저 아줌마~”, “땅콩을 드릴 테니까 꺼지세요. 저

리”라고 무시하고, 박나래가 같이 놀자며 남성의 등에 

업히자 뿌리치며 “아줌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라며 

화를 내듯 말함. 박나래가 봉춤을 추며 드러눕자 “아저

씨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입 돌아가요” 라는 등의 비하 발언과 무시하는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녀 캐

릭터 장도연은 남성의 이상형으로 여겨지는 반면 키 작

고 뚱뚱하고 못생긴 캐릭터인 박나래는 남성으로부터 함

부로 ‘아줌마’, ‘아저씨’라는 비하 발언을 들으며 철저히 

무시당함. 여성의 외모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음.
<오지라퍼> 코너에서 여성(이국주)이 배를 과도하게 출

렁이며 춤을 추는 모습을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남성(이

상준)의 시선은 여성 외모를 폄하하는 것으로, 외모지상

주의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음. 또한 이국주를 향해 이상

준이 “이거 뭐야 이거 브로컬리야 검색창이야”라며 개성

을 인정하지 않고 외모를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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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불후의 명곡
7월 1일

(310회)

아이돌인 김청하가 무대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춤을 추

자 남성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더불어 ‘섹시 청순’이라는 

자막이 등장함. 무대에 오를 때는 MC 신동엽이 “솔로로 

돌아온 차세대 섹시 디바 청하”라고 소개하는 멘트를 하

며 여성 출연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SBS 런닝맨
7월 2일

(357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every1
비디오스타

7월 4일

(52회)

출연자를 소개하면서 “기럭지 특집! 잘 생긴 애 옆에 잘 

생긴 애”라며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모델 4

명을 소개하며 잘 생긴 외모만을 강조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6)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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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파트너 선택 시, 파트너 선택 키워드에 ‘개미허리’, 

‘애교’ 등 여성의 외모나 여성성을 강요하는 단어 사용이 

나옴. 외모 또는 애교와 같이 실력과 상관없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성 파트너를 선택할 것을 설정해 여성

을 대상화하고 있음. 

tvN
SNL 

코리아

7월 1일 

(15회)

<3분 가게> 코너에서는 여자친구를 원하는 유세윤이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이 적혀 있는 메뉴판을 보고 ‘3분 

여자친구’를 선택하는 코너임. 메뉴판에는 ‘청순한 여자

친구’, ‘친구같은 여자친구’, ‘보호본능 여자친구’, ‘과즙녀 

여자친구’, ‘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 등이 적혀있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남성이 여자친구

를 메뉴판에서 고른다는 설정으로 인해 성상품화를 부추

길 우려가 상당함. 또한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과 같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여성을 ‘청순’, ‘과즙녀’ 등 유형화

시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출연자 채리나가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얘기함. 그 중 고추를 심었고 고추를 보면서 “어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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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머 고추야 많이 열렸네”라고 얘기한다고 하자, 진행자 

김국진이 “왜 하필이면 고추한테”라고 얘기함. 그러자 채

리나가 크게 웃으며 “아, 죄송해요!”라고 얘기함. 우리 

사회가 남성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희화화함. 

MBC 

every1
비디오스타

7월 4일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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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모델 출연자들의 무대 활약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유독 

벗은 몸매 위주의 사진이 소개되자 MC인 박나래가 “조

민호가 가장 주목받는 곳이 사우나다”라고 질문함. “브라

질리언 왁싱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사우나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등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아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불후의 명곡
7월 1일

(310회)

“오늘밤 주인공은 청하야 청하!’라는 자막과 함께 가수 

청아의 야릇한 춤동작 장면이 다분히 선정적임.

(8) 선정성



- 116 -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1 갤럭시 키즈2

KBS1

1
2 매직어드벤처 1
3 타오르지마 버스터 1
4 헬로카봇5 1
5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KBS2

1
6 자동공부책상위키2 4
7 터닝메카드W2 1
8 후토스 잃어버린 숲 1
9 누가누가 잘하나 1

10 TV유치원 4
11 꾸러기 탐구생활

SBS
2

12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
13 똑?또! 키즈스쿨

MBC

1
14 내친구 마카다-MBC만화마당 1
15 꾸러기 식사교실 1
16 응까 소나타 시즌2 - MBC만화마당 1

17 프리파라 시즌2 1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4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1, KBS2, MBC, 

SBS, EBS)와 케이블(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JEI재능TV, 투니버스)의 79개 어린이 프로그램

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별로 홈페이지에 제시된 

인기프로그램과 프라임 타임(주중 16:00-20:00, 주말 9:00-12:00)에 방영한 프로그램을 중심으

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수가 적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경우, 모든 어린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자문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어린이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EBS, 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JEI재능TV, 투니버스

◦ 프로그램 수 : 79개 프로그램 (141편)

◦ 모니터인원 : 16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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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18 내일은 언제나 푸름 1
19 드림주니어 1
20 텔레몬스터 1
21 방귀대장 뿡뿡이

EBS

2
22 레인보우 루비 1
23 소피루비 2
24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
25 한글이 야호2 1
26 너티너츠 1
27 수학이 야호 1
28 몰랑 3
29 소녀탐정 사건파일 2
30 뚝딱맨 2
31 모여라 딩동댕 1
32 딩동댕 유치원 5
33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
34 레이디버그 1
35 오드봇 이상한아이들 1
36 속담이 야호 1
37 두기의 놀이학교 1
38 매직 아이스크림 트럭 2
39 뽀롱뽀롱 뽀로로 시즌6 1
40 엄마까투리 2
41 꼬마버스 타요 2
42 용감한소방차 레이 2
43 호기심나라 오키도 2
44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
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
46 모피와 친구들 4
47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
48 부릉! 부릉! 부르미즈 1
49 봉구야 말해줘2 1
50 꼬마의사 맥스터핀스

디즈니 

주니어

1
51 리틀프린세스 소피아 6
52 말랑말랑 도우랑 1
53 에그엔젤 코코밍 3
54 하이호! 일곱난쟁이 5
55 바다탐험대 옥토넛 1
56 코코몽 3
57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
58 제이크와 네버랜드 해적들 1
59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디즈니 

채널

3
60 요괴워치 4
61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 일기 2
62 미라큘러스-레이디버그와 블랙켓 1
63 다이노코어 시즌2

JEI재능TV
1

64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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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65 안녕! 보노보노 1
66 에슬론 또봇 1
67 지오메카 스페셜 1
68 캡슐보이 2
69 파워레인저 브레이브 1
70 파워캐치완다 2
71 라바 시즌3 - 라바 인 뉴욕 7
72 검정고무신 4
73 놓지마 정신줄

투니버스

1
74 닌자고:타임블레이드 1
75 안녕 자두야 스페셜 3
76 짱구는 못말려 스페셜 1
77 파파독: NEW에피소드 1
78 포켓몬스터 썬앤문 4
79 아기공룡 버디 1

합   계 141편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전체 등장인물 464명 중 여성이 166명(35.8%), 남성이 219명(47.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며, 성별을 알 수 없는 기타 등장인물은 17%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등장인물 성비                         (단위 : 명)  

KBS1 KBS2 SBS MBC EBS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JEI
재능TV

투니
버스 합계

전체
인원

22
(100%)

30
(100%)

53
(100%)

30
(100%)

138
(100%)

66
(100%)

25
(100%)

56
(100%)

44
(100%)

464
(100%)

여성 5
(22.7%)

12
(40%)

26
(49%)

14
(46.7%)

39
(28.3%)

25
(37.9%)

13
(52%)

14
(25%)

18
(41%)

166
(35.8%)

남성 10
(45.5%)

14
(46.7%)

18
(34%)

12
(40%)

67
(48.5%)

32
(48.5%)

8
(32%)

37
(66%)

21
(47.7%)

219
(47.2%)

기타 7
(31.8%)

4
(13.3%)

9
(17%)

4
(13.3%)

32
(23.2%)

9
(13.6%)

4
(16%)

5
(9%)

5
(11.3%)

79
(17%)

(2)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을 분석한 결과, 주인공 역할은 여성이 37.3%, 남성이 52.5%로, 다른 성인 프로그

램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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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유발 인물과 갈등 해결 인물은 각 에피소드에서 드러난 문제, 미션, 갈등 등을 누가 유발

하고 해결하는지를 분석한 항목이다. 갈등 유발 인물은 여성이 30.1%, 남성이 55.4%로, 남성 

캐릭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 해결 인물 또한 여성이 

43.8%, 남성이 50.7%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갈등 유발 인물과 해결 인물에 

남성이 많다는 결과는 남자는 ‘말썽꾸러기’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사람’ 이라는 또 다른 

성별 고정관념을 양산할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다. (표3 참조)

 또한 2012년 진행했던 어린이 프로그램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어린이 프

로그램의 인물 구조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2012년 분석 결과에서는 제목에 포함된 캐릭터

(주인공)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았고, 갈등 해결 인물도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

상 많았다.9) 이와 비교한다면 지난 5년 사이 어린이 프로그램에서의 여성 등장인물의 역할이 

비교적 커졌으며, 특히 갈등 해결의 역할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음

을 알 수 있다.

                                    [표3] 성별 역할 - 2017년                  (단위 : 명)

주인공 갈등 유발 인물 갈등 해결 인물

전체인원 177 83 73

여성 66 (37.3%) 25 (30.1%) 32(43.8%)

남성 93 (52.5%) 46 (55.4%) 37(50.7%)

모름 18 (10.2%) 12 (14.5%) 4(5.5%)

(3)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등장인물 외모 및 성격)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소개 문구에서 표현되는 성격에서 성별 고정관

념을 강화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는 분홍색 계열의 치마 

의상을, 남성에게는 푸른색 계열의 의상을 입혀서 캐릭터 외모에 차별을 두거나, 여성 캐릭터에

게는 얌전하고 예쁘다는 표현으로, 남성 캐릭터에게는 씩씩하고 힘이 세다는 표현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분석 결과, 등장인물 외모에서는 24.4%(4명 중 1명), 등장인물 성격

에서는 18.5%(5명 중 1명)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4 

참조)

                                 [표4] 성별 고정관념 강화 요소 분석               (단위 : 명)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합계

등장인물 외모 113 (24.4%) 351 (75.6%) 464

등장인물 성격 86 (18.5%) 378 (81.5%) 464

9)

제목에 포함된 캐릭터 성별분석 갈등해결 성별분석

합계 94편 283회

여성 12편 (12.8%) 25회 (8.8%)

남성 41편 (43.6%) 81회 (28.6%)

모두 4편 (4.3%) 84회 (29.7%)

없음 37편 (39.3%) 93회 (32.9%)

  출처 : 2012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YWCA), 83-8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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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26건, 성차별적 내용은 40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

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1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8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장면)하는 내용이 13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표5 참조)

                                  [표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8

(30.8%)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10 (25%)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13 (32.5%)

현실반영성
2

(7.7%)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12.5%)

외모지상주의 조장 7(17.5%)
다양성

14 
(53.8%)

여성의 성적대상화 3 (7.5%)

대안성
2

(7.7%) 선정성 2 (5%)

합   계 26 합   계 40

(5)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EBS가 성평등·성차별 건수가 각각 13건

(50%), 23건(57.5%)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분석대상 프로그램 총 79개 중 EBS가 29개가 분석 

대상으로, 타방송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차별적 내용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표6 참조) 

                                 [표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JEI 
재능TV

투니
버스

합계

프로그램수 4 5 8 2 29 9 4 10 7 79

성평등 1
(3.8%)

1
(3.8%)

2
(7.7%)

0
(0%)

13
(50%)

2
(7.7%)

6
(23.1%)

1
(3.8%)

0
(0%) 26

성차별 1
(2.5%)

4
(10%)

2
(5%)

0
(0%))

23
(57.5%)

2
(5%)

1
(2.5%)

6
(15%)

1
(2.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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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 채널,4월 6일)

<에슬론 또봇3>(JEI재능TV, 4월 6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EBS,4월 3일) 

2. 질적분석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

니 채널, 4월 6일)에서는 악당 호크모스가 

보낸 검은 나비의 조종을 받아 도시를 파괴

하는 로봇을 레이디버그(여)와 블랙캣(남)이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방송되었

다. 적을 상대할 로봇 조종석에 앉은 블랙캣

이 “난 조종, 넌 사격!”이라며 마음대로 역할

을 지정하자 레이디버그가 “왜 네가 조종을 

하는데?”라며 반박했다. 이어 블랙캣의 서툰 

조종으로 로봇이 넘어지고 위기를 맞자, 블랙캣은 로봇 조종을 레이디버그에게 넘기고 레이디버

그는 다양한 전략과 실력으로 결국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한다. 여성이 남성의 명령을 무조건 따

르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실력과 전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EBS,4월 3일)에

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 드론을 발명

한 마리 팀장(여)이 “자 모두 보시죠.”, “새 

발명품 드론이야”라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으

로 발명품을 소개하였다. 여성을 파이어 로

보 슈트를 개발한 능력 있는 과학자로 나타

냈으며, 위기의 순간에 전문성과 리더십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

이 돋보였다.

(2) 현실반영성

  <에슬론 또봇3>(JEI재능TV, 4월 6일)에서

는 샌드위치 트럭을 몰며 주인공 차노을과 

생활하는 아빠 차차웅의 모습이 그려졌다. 

스튜어디스인 엄마는 해외에 있어 아빠와 주

인공이 함께 요리를 해먹고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을 아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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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디즈니 주니어, 4월 4일)

<꼬마버스 타요>(EBS, 4월 3일)

<호기심 나라 오키도>(EBS, 4월 3일)

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시

하고 있다.

(3) 다양성

  <꼬마버스 타요>(EBS, 4월 3일)에서는 남

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되었던 정비사를 여성 

캐릭터인 하나가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성별에 따른 직업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특정 역할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디즈니 주니어, 4

월 4일)에서는 아빠와 딸들이 함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주말에 아빠와 딸이 함

께 마법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함께 공

놀이를 했다. 공동육아의 바람직한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남성 또한 양육에 능할 수 있다는 면모가 드

러났다.

(4) 대안성

  <호기심 나라 오키도>(EBS, 4월 3일)에서

는 물건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삼각형 모양

의 기술자 잼이 로봇 수리를 주도하는 내용

이 방송되었다. 기술자 잼은 여성의 목소리

를 가지고 있으나 외적인 부분을 통해 성별

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성별 이분법

에서 벗어난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캐릭터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엄마까투리>(EBS, 4월 3일)의 등장인물 중 여성캐릭터인 두리는 몸은 분홍색으로 표현하고 

머리엔 꽃핀을 꽂았다. 반면에 남성 캐릭터인 세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표현되며, 

몸의 색을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성별에 따라 캐릭터의 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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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EBS, 4월 3일)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

를 대비시키고 있다.

 <엄마까투리>(EBS, 4월 3일)

(2)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

처>(EBS, 4월 3일)에서는 남성 캐릭터인 마

루와 카이가 여성 캐릭터인 아라를 구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마루와 카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손목팔찌를 착용하고 시종

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인 아

라는 손목 팔찌도 없이 악당에게 너무나 쉽

게 유인되어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은 항

상 여성이며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의 역할을 맡도록 해 여성을 언제나 약자로 규

정짓는 데에 일조한다.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모피와 친구들>(EBS, 4월 4일) [폭풍우 치는 밤]편에서는 여성 캐릭터 모피가 숲속의 아기 

동물들이 무섭고, 춥고, 배고프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남성 캐릭터 케리가 

숲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여 함께 아기 동물들이 괜찮은지 돌아 보았다. 여성 캐릭터는 

걱정만 할 뿐 집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남성 캐릭터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함께 

행동했다. 남성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준 후에야 여성이 행동하는 모습은 남성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

에서는 비행기가 조류에 의해 재난에 빠지는 

상황이 방영되었다. 그때 국제 소방관인 태

오의 형이 위험에 떨고 있는 승객들에게 “국

제 소방관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승객들

을 안심시켰다. 위기의 순간, 여승무원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기내에서 주춤거리는 여승무원의 허리를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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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몽3>(디즈니 주니어, 4월 5일)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채널, 4월 6일)

<다이노코어>(JEI재능TV, 4월 7일)

아채는 장면 등 오히려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그려졌다.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

니채널, 4월 6일) [사생팬의 집착]편에서는 

여성 캐릭터 클로이가 미지의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

로이가 좋아하는 아드리앙에게 매달리고, 안

기는 등의 모습을 수 차례 보여줌으로써 여

성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인식

을 전달하였다. 또한 좋아하는 아드리앙(남)

이 안 보이자 마리네뜨(여)가 “아~ 아드리앙도 없이 나 혼자 뭐 하지~힝”하며 실망했다.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마저 잊고, 좋아하는 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는 남성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4) 외모지상주의 조장

  <코코몽3>(디즈니 주니어, 4월 5일)에서는 

여성 캐릭터 아로미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쪘어” 라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적 사

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며 여성은 항상 

낮은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상황에서는 심각

하지 않은 내용을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적 

상황으로 과장되게 그려 더욱 문제가 있다.

  <다이노코어>(JEI재능TV, 4월 7일)에서는 

여성캐릭터 에밀리가 거울을 보며 “어디 놀

러갈래? 렉스” 라며 흐뭇해하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친구 존(남)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라고 말하였다. “밤새서 그런가?”

라고 말하는 존에게 다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이라며 

존을 무시하고 놀리는 장면을 통해 외모지상

주의를 조장하였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소피루비>(EBS, 4월 2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주인공 루비가 경호원, 목수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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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EBS, 4월 6일)

<텔레몬스터>(MBC, 4월 2일)

직업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

였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여성의 몸매를 감상하도록 하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

성의 신체를 전시품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소피루비>(EBS, 4월 2일)

  

  <텔레몬스터>(MBC, 4월 2일)에서는 주제

가 가사에 “새침새침 미끈미끈 홀리는~, 카

리스마 눈빛눈빛 홀리는 ~, 핑크빛 몸을 빗

고~” 등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

러한 모습은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으로 기능

하는 데에 일조한다.

(6) 선정성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EBS, 

4월 6일)에서는 여성 캐릭터인 마리네뜨가 

레이디버그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허

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내용 

흐름과는 무관한 선정적 느낌을 전달하고 있

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79개의 어린이 프로그램(143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으

로 인해 어린이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프로그램

에서는 등장인물이 매 회마다 같은 의상을 입고 나온다는 점에서, 성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등

장인물의 외모와 의상은 어린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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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주인공의 비율이 여성 37.3%, 남성 5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

의 갈등 유발 인물과 갈등 해결 인물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비중을 맡고 있었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어린이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점

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안적 묘사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성별 이분법에서 탈피해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캐

릭터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오드봇>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캐릭터 외모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었으며, <호기심 나라 오키도>의 ‘짐’, ‘잼’과 같이 사물을 의인화했으나 사

물을 여성/남성으로 나누지 않고 사물 그 자체에 대해 인격을 부여해 캐릭터로 표현한 프로그램

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레인보우 루비>의 ‘루비’,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에서 ‘콩순이’와 

같이,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주체적인 여

성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2012년 진행되었던 어린이 프로그램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는 캐릭터의 색깔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화, 외모지상주의 강화 표현, 성차별적 언어표현 등을 성차

별적 내용으로 꼽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이 여

전히 보여진다. 특히, 올해에는 남녀의 신체표현에 있어서의 과장성, 캐릭터의 외모와 색상에 대

한 고정성,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시각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성의 굴곡지고 날씬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개미허리’와 풍만한 가슴으로 과

장되게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남성 캐릭터의 경우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를 가진 신

체로 그려 기존의 고착화된 남성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캐릭터의 성별을 색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성별을 구분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졌다. 여성은 핑크색, 남성은 파랑색 등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고 여성캐릭터에게는 치마를 입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피루비>,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과 같이 여성의 가슴, 다리, 엉덩이에 집중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그려내기도 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성평등적 내용도 찾을 수 있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성역할 고정

관념·외모지상주의를 강화·재생산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방영되었다. 이미 성관념이 형성된 성

인에 비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유아의 경우 

문화콘텐츠에 심어진 성 고정관념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유아·아동기에 미디어를 통해 고정화되고 부정적인 성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10) 따라서 부모, 교사 등의 보호자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린이 프로그램

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제작진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기대한다.

10) 『(유·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성평등 제작 및 교육 안내서』(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문화체육관

광부 발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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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뚝딱맨
4월 5일 

(11회)

여성 캐릭터인 하니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하려 노

력하고 다양한 지식과 상식으로 뚝딱맨을 도움.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인물로 설정해 주체적인 

여성 이미지를 보여줌.

EBS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월 3일

(11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 드론을 발명한 마리 팀장(여)

이 “자 모두 보시죠.”, “새 발명품 드론이야”라고 말하며 

발명품을 소개하는 당당한 모습이 돋보임. 파이어 로보 

슈트를 개발한 능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며 위기의 순간

에 적절한 정보와 리더십을 보임.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숲속 보안관으로 변신한 주인공 루비(여)의 자신감 넘치

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여성 또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11)

(1) 주체성

1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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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링링시장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캠핑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쎄 이제 와서 그걸 못 가게 돼버렸어.”라고 

말하자 루비가 “레인보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이상한 소

리를 내는 건지 숲속 보안관인 루비가 반드시 찾아내겠

어”라며 자신감을 보여줌. 주인공 루비(여)가 보안관으로 

변신하여 두려움 없는 용감한 도전 정신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줌.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13세 여학생 루비를 중심으로 전개가 진행되며, 마법에 

걸린 꼬마왕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함. 루비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의 시각과 행동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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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디즈니

주니어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4월 4일

(2회)

주인공을 여성 캐릭터로 설정하고, 주인공인 콩순이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나옴. 여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함.

디즈니

채널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4월 4일

(7회)

엘레나(여)는 아발로 왕국과 코르드바 왕국 사이의 다리 

놓는 사업을 위해 코르드바 왕국을 방문함. 코르드바 왕

국의 할론소 왕자는 일은 나중에 하고 자신과 놀자고 

유혹을 함. 그러나 엘레나는 이를 거절하고 일을 먼저 

하기로 함. 자신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

을 보임.

디즈니

채널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4월 4일

(7회)

아발로 왕국과 코르드바 왕국 사이의 다리 공사 작업 

중 부엉이집이 파괴됨. 이에 부엉이집 수호자였던 전설

의 나무거인이 깨어나 사람들을 공격함. 엘레나는 부엉

이집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무거인이 화가 난 것을 알고, 

부엉이집을 만들어 나무거인에게 보여 주며, 더 많은 부

엉이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함. 이에 나무거인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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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신의 자리로 돌아감. 여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는 주체성을 보여줌.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와 블랙캣

[게임 

챔피언]

4월 6일

(21회)

호크모스가 보낸 검은 나비의 조종을 받아 도시를 파괴

하는 게이머의 로봇을 레이디버그(여)와 블랙캣(남)이 힘

을 합쳐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그려짐. 적을 상대할 로

봇 조종석에 앉은 블랙캣이 “난 조종, 넌 사격!”이라며 

마음대로 역할을 지정하자 레이디버그가 “왜 네가 조종

을 하는데?”라며 반박함. 이어 블랙캣의 서툰 조종으로 

로봇이 넘어지고 위기를 맞자, 블랙캣은 로봇 조종을 레

이디버그에게 넘기고 레이디버그는 다양한 전략과 실력

으로 결국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함. 여성이 남성의 명령

을 무조건 따르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

라, 더 나은 실력과 전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잘 보여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월 7일

(6회)

각각의 캐릭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7명 모두 다양하고 

독특한 성향을 보여줌. 여성은 얌전한 모습으로, 남성은 

씩씩한 모습으로 구분짓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개인의 다양한 성격을 있는그대로 보여줌.

2) 현실반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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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EI재능 

TV

에슬론

또봇3

4월 6일

(1,2회)

스튜어디스인 엄마는 외국에 있고 샌드위치 트럭을 몰

며 주인공 노을이와 생활하는 아빠 차차웅은 아들과 함

께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하며 노을이와 번갈아가며 음

식을 해먹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 가사노동이 여성

의 역할이 아님을 보여주며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가족

의 모습을 제시해 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타오르지마

버스터

4월 1일 

(10회)

스나이퍼는 여자임에도 다른 동료들보다 사격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격은 남자들이 더 우세하다는 고정관

념에서 벗어나 있음.

KBS2
누가누가

잘하나

4월 6일

(576회)

(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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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여학생들이 모두 치마만 입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별공연을 진행한 KBS어린이 합창

단은 전부 여학생이지만 치마, 반바지, 긴바지 등을 입음

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여학생의 의상을 다양하게 표현함.

MBC 드림주니어
4월 7일

(60회)

진행자인 형찬(남)과 선우(여)가 성별을 떠나서 소방관, 경

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함께 체험하는 장면이 청소년들

에게 양성평등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

며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그려냄.

EBS
소녀탐정

사건파일

4월 5일

(10회)

기존에 만화 코난이나 김전일과 같은 남성 캐릭터들이 

탐정 역할을 맡아 남성만의 직업처럼 여겨졌는데 여성 

또한 탐정이 될 수 있다는 다양성이 나타나 있음. 

EBS

소피루비

[꼬마 목수가 

된 아띠]

4월 2일

(31회)

목수가 되고 싶은 여성 캐릭터 아띠가 목가구 제작에는 

서툰 모습을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하고, 목수의 가구 채색을 돕게 되

는 내용이 그려짐. 그와 동시에, 아띠는 향후 직접 목가

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서툴었던 공구 사용법에 대해 열

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 여성이 잘 하는 일과 하

고 싶은 일 모두를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준 점이 바람직함.

EBS

소피루비

[꼬마 목수가 

된 아띠]

4월 2일

(31회)

학생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치는 목수 캐릭터를 나이가 지

긋한 여성으로 그려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

EBS

소피루비

[왕자님을 

지켜라!]

4월 2일

(31회)

왕자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캐릭터를 젊은 여성으로 

그려,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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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월 5일

(11회)

여성 캐릭터 공손찬은 레전드히어로 조은(하늘색)으로 변

신해 주인공 유비가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는 등 출중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음. 성격 또한 당차고 똑똑하게 

표현해 여성의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함.

EBS
꼬마버스 

타요

4월 3일

(11회)

여성 캐릭터인 하나는 남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정비사를 하고 있음. 성별에 따른 직업 고정관념을 벗어

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줌.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기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월 3일

(51회)

로봇 도시의 모든 기계와 로봇을 돌보는 ‘로봇 수리공’을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 주인공들이 고치고자 하

는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보

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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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디즈니 

주니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아빠와 딸의 

날]

4월 4일

(60회)

아빠와 딸들이 함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방영됨. 주말에 아빠와 딸이 함께 

마법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함께 공놀이를 함. 공동

육아의 바람직한 단면을 보여주며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

을 통해 남성 또한 양육에 능할 수 있다는 면모를 보여

줌.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와 블랙캣

[게임 

챔피언]

4월 6일

(21회)

집에 방문한 딸의 친구를 위해 아빠가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양한 성 역할을 제시함.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와 블랙캣

[사생팬의 

집착]

 4월 7일

(22회)

레이디 버그는 벽을 타거나, 하늘을 날고, 뛰어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동작으로 적의 공격을 날쌔게 피하거나, 위기에서

도 기지를 발휘하여 적을 물리침. 이를 통해 여성도 시민과 

사회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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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유명한 Rock 가수의 매니저이자 경호원을 여성으로 그

림. 그녀가 Rock 가수를 위협하는 사생팬인 남성을 힘으

로 제압하고 신변 보호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

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내 친구 

마카다

4월 3일

(15회)

주요 캐릭터들의 외양이나 색상에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

되지 않아 있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 자체

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캐릭터 설정임.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기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월 3일

(51회)

물건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삼각형 모양의 기술자 잼이 

로봇 수리를 주도하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 

(4) 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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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외적인 부분을 통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도록 캐릭터를 

그려내며 다양한 목소리톤을 캐릭터에 입혀 성별 이분법

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갖추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

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헬로

카봇5

4월 1일

(5회)

차탄 아빠가 “서장님 화내시면 괴물처럼 변하신다”라고 

놀리듯이 말하자 경찰서장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부하 경찰들의 모습이 여성 상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묘사됨.

KBS1
헬로

카봇5

4월 1일

(5회)

여성인 경찰서장의 캐릭터가 부하 경찰들에게 매번 소리 

지르고 화만 버럭 내며 혼내는 인물로 설정되어 리더로

서의 여성은 업무 처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정

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킴. 또한 경찰서장임에도 불구하

고 허리와 가슴을 강조한 타이트한 복장과 치마를 입고 

있음. 여성은 언제나 마르고 굴곡 있어야 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있음.

KBS2
자동공부

책상위키

4월 3일 

(206회)

남성 캐릭터인 지키리우스 백작은 까부리아 공주를 호위

하는 역할임. 지키리우스 백작은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과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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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색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고 지키리우스 백작으로부터 

보호받는 까부리아 공주는 빨간 리본에 빨간 신발, 장갑, 

분홍 치마 등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의 전형성을 보

여줌.

후토스- 

잃어버린 

숲

4월 7일

(42회)

여자 무당벌레 캐릭터인 조아는 온 몸이 핑크색상이고, 

두 손을 얼굴에 받치는 모습을 하고 있음. 여성은 핑크색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EBS
부릉부릉

브루미즈

4월 6일

(20회)  

여성 캐릭터인 페라(좌)와 루시(우)의 몸 색상은 핑크색으

로 표현되고 남성 캐릭터들은 파랑, 회색 등의 중 색상으

로 표현하고 있음.

EBS

매직

아이스크

림 트럭

4월 4일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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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여)는 “I love dolls”라고 노래하고, 거울을 보고 긴 

머리를 빗질하기 좋아함. 여자 아이는 인형을 좋아하고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

이 반영됨. 

EBS
엄마 

까투리

4월 3일

(11회)

둘째인 두리는 리더십이 강하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딸이

라는 이유로 몸은 분홍색으로 표현하고 머리엔 꽃핀을 

꽂음.

남성 캐릭터인 세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임. 그러한 리더

십이 강한 두리가 핑크색으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세찌

는 파란색으로 표현됨.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4월 3일

(51회)

누나인 조이는 붉은 계열 모자, 머리, 시계, 의상으로, 남

동생 펠릭스는 푸른 계열의 모자, 머리, 가방, 의상으로 

각각 표현하여 각 성별을 대표하는 색상에 관한 고정관

념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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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봉구야 

말해줘2 

[노란띠  

따러가는 

날]

4월 7일

(31회)

남성 캐릭터인 봉구는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고릴라모

형의 하늘색 봉제완구를 사용함. 반면 여성 캐릭터인 바

바는 핑크색 코끼리 봉제완구를 사용하고 있음. 남성은 

하늘색, 여성은 핑크색이라는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

을 심어주고 있음. 

디즈니

채널

미라

큘러스: 

레이디

버그와 

블랙캣

4월 6일

(21회)

주인공인 마리네뜨와 아드리앙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멋진 외모로 표현되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양한 인종 

중 백인으로 표현됨. 이는 멋진 외모를 지닌 백인남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성 차별적이자 인종 차별적인 인

식을 공고히 할 수 있음.

투니

버스

안녕 

자두야

4월 3일

(5회)

엄마는 붉은 계열의 옷차림에 앞치마를 하고 있음. 여성

은 주로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지화함. 또한 캐릭터 설명에서는 “신학대학을 나온 

인텔리 신여성”이지만, 가족을 위해 “짠순이, 돈 냄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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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부릉부릉

브루미즈

4월 6일

(20회)

페라(여)는 늘 음식을 준비하고, 스피더(남)가 페라의 음식

을 칭찬하면 페라는 고맙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줌. 남성 

캐릭터들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거나 위험에 빠진 친

구를 구하는 등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반면, 여

성캐릭터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전형적인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소지가 다분함.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제일로 좋아” 하는 것으로 소개함. 

여성은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보다

는 가사노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

음.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정장 차림을 

하고 있음. 경제적 영역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

영되어 있음.

옷과 장식이 모두 분홍색임. ‘여성은 분홍색’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또한 “새침떼기 공주님, 

미모에 집착” 등으로 소개함. 여성은 공주님이 되고 싶어 

하고 예뻐지고 싶어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

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2)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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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엄마는 오븐에서 빵을 꺼내는 장면을 여러 각도로 보여

주며 루비가 “아! 맛있겠다”라고 말함. 이어서 아빠가 문

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어요”라고 인사하는 장면에서 가

족 중에서 엄마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 아

빠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함.

EBS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4월 5일

(37회)

주인공 호빵이(오른쪽)에게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 원간호

사(중간)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볼터치를 하는 등 여성성을 강조함. 간호사는 여성의 직

업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함.

EBS 너티너츠
4월 4일

(6회)

여성 캐릭터인 레이디케이가 이번 달 우수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범인인 미남(남)이가 레

이디케이를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리자, 레이디케이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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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인 미남이에게 (사랑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맘. 

이 사이 신입탐정 켄(남)과 켄의 친구 프레드(남)가 미남

이를 잡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여성은 남성의 

사랑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문제해결은 남성

이 하는 것으로 그려내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및 실력

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줌.

EBS
엄마

까투리

4월 3일

(11회)

4남매를 기르는 엄마 까투리와 4남매에 대한 이야기임. 

그러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만 부각되는 

내용으로 그려짐. 공동 육아를 필요로 하는 현 시대상과 

어긋나며 여성에게만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가중시킴.

EBS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4월 3일

(31회)

남성 캐릭터인 마루와 카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손목팔찌를 착용하고 시종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

면 여성 캐릭터인 아라는 손목 팔찌도 없이 악당에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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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무나 쉽게 유인되어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짐.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의 역할을 맡음.

EBS

미라큘러스레

이디버그와 

블랙켓

(게임챔피엄)

4월 6일 

(21회)

남성의 역삼각형 상체를 강조하거나, 남성을 여성에 비하

여 비현실적일만큼 큰 체구로 표현하고 있음. 여성은 상

대적으로 날씬하거나 왜소하게 표현하여, 성별에 따른 이

상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함. 

EBS

미라큘러스레

이디버그와 

블랙켓

(게임챔피엄)

4월 6일 

(21회)

주인공 마리네뜨가 주로 사용하는 소품, 의상, 방 배경 

등을 주로 핑크톤으로 표현하여, 분홍색이 여성을 대표하

고 대부분의 여성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는 인상을 줌.

디즈니 

주니어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4월 4일

(2회)

콩순이와 콩콩이 자매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엄마의 역

할로만 나옴. 여성만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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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EI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1회)

피자 배달을 나갔다던 렉스가 악당 다크노를 이기고 영

웅이 되어 “안녕~ 내가 바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 다이노

마스터”, “다이노마스터 렉스 등장!”이라고 외치며 화려하

게 등장함. “모두가 인정받는 영웅이 된 거다!”라며 모두

들 환호함. 여성캐릭터인 에밀리는  “모두들 비켜요! 다

이노마스터 렉스의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구요.”라고 말

하며 사진을 찍는 역할을  맡음. 렉스는 “에밀리 다이노

마스터, 사진 잘 찍어줘”, “본격적으로 찍어볼까.”라며 다

양한 포즈를 취하며 수차례 사진을 찍는 장면 등에서 영

웅은 남성의 몫이고 여성은 남성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고정화됨.

JEI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3회)

피자 배달을 가는 렉스(남)에게 에밀리(여)는 “렉스! 나랑 

같이 우주선 구경갈래?”라고 묻자 렉스는 다음을 기약하

며 더 강한 다이노마스터가 되기 위해 떠남. 에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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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기서 기다릴게”라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렉스가 

“응, 훈련 끝나고 만나”라며 손을 흔들며 출발하는 장면

에 뒤이어 에밀리는 거울을 보며 “렉스 어디 놀러갈래?” 

라며 흐뭇해 하는 표정을 짓는 장면 등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남성 렉스와 그러한 영웅 렉스를 기다리는 

여성은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결여된 역할로 그려져 성역

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JEI 

재능 

TV

에슬론 

또봇 3

4월 6일

(1, 2회)

유령이 나온다는 장소에 오푸른(여), 차노을(남), 한결(남)

가 다가감. 이때 오푸른과 한결이가 “괴물이다”하고 무서

워하자 차노을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감. 그때 오푸른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반면 

주인공 차노을은 “난 능력자니까”라며 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일을 해결함. 남성은 용기 있고 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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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책상나무 

위키2

4월 4일 

(207회)

지키리우스 백작(남)은 까부리아 공주(여)를 지키는 호위

무사임. 노래하는 장면에서 까부리아 공주는 “예뻐, 예뻐, 

예뻐”라고 부르고 지키리우스는 “이 몸이 공주님을 지키

리”라고 부름.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그려내고 그에 반

해 남성은 여성을 지키는 주도적이고 강한 존재로 그려

져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 

EBS

모피와 

친구들

시즌2

[폭풍우 치는 

밤]

4월 4일

(24회)

여성 캐릭터 모피가 숲속의 아기 동물들이 무섭고, 춥고, 

배고프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짐. 이에 남성 캐

릭터 케리가 숲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여 함께 아

기 동물들이 괜찮은지 돌아 봄. 여성 캐릭터는 걱정만 

할 뿐 집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남성 캐릭터

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함께 행동함. 이를 통해 여성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결에 능하고 여성은 수동적이며 겁이 많다는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JEI 

재능 

TV

파워캐치 

완다

4월6일 

(33회, 

34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물은 남성 캐릭터인 신유빈이며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 또한 남성 캐릭터 주만호임. 

남성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

다는 생각을 아동들이 갖게 할 수 있음.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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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남성이 방향을 제시해 준 후에야 행동할 수 있다는 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의 주체적 성향을 

무시함.

EBS

소피루비

[왕자님을 

지켜라!]

4월 2일

(31회)

가짜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 호크아이를 학생들이 

둘러싼 채 서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그려짐. 

이를 통해 여성들은 지위 높은 남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애쓰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장함.

EBS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

4월 3일

(11회)

국제 소방관인 태오의 형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비행기 

조류로 인해 재난에 빠짐. 태오의 형은 위험에 떨고 있

는 승객들에게 “국제 소방관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킴.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여승무원의 역

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귀결됨. 

EBS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사생팬의 

집착]

4월 6일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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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누가 누가

잘하나

4월 6일

(576회)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중 ‘평동중창단’은 참가 이유를 묻

는 사회자의 질문에 평소 누가 더 텔레비전에 예쁘게 나

올지에 대해 내기를 했다고 답함. 또한 실물보다 얼굴이 

크게 나와 속상하다고 말함으로써 동요 경연대회의 본질

과는 무관한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함.

MBC 텔레몬스터
4월 2일

(40회)

  

 

주제가가 나올 때 방영되는 장면들 속에 여성 캐릭터인 

여시는 공주 옷을 입고, 마릴린 먼로 흉내를 내고, 치어

리딩 하거나 치마를 입고 시구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음.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어야 하는 등의 항상 예

쁜 외모를 강요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캐릭터 클로이가 미지의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

에서도 사랑하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

는 모습을 보임. 클로이가 좋아하는 아드리앙에게 매달리

고, 안기는 등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남

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전달함. 또한 좋

아하는 아드리앙(남)이 안 보이자 마리네뜨(여)가 “아~ 아

드리앙도 없이 나 혼자 뭐 하지~힝”하며 실망함.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마저 잊고, 좋아하는 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존적인 여

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4) 외모지상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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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등장인물들이 13세의 학생인데도 모두 짧은 치마에 몸

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있으며, 날씬한 몸매에 긴 

다리를 갖고 있음. 이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EBS 너티너츠
4월 4일

(6회)

이번 달 우수 경찰인 레이디케이(여)가 소개팅을 하는데, 

프레드(남)가 소개팅에 나가고 싶어 함. 그러자 프레드의 

친구들이 프레드가 레이디케이보다 키가 작아서 소개팅

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함. 결국 프레드는 친구의 도움

으로 키를 크게 위장해 소개팅에 나감.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함.

디즈니 

주니어
코코몽3

4월 6일

(30회)

아로미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쪘어” 라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나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

심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상당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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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텔레몬스터
4월 2일

(40회)

주제가 가사에 “새침새침 미끈미끈 홀리는~, 카리스마 

눈빛눈빛 홀리는 ~, 핑크빛 몸을 빗고~” 등 여성의 성

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으로 기능하

는 데에 일조함.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문제해결을 위해 경호원, 목수 등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여성의 신체를 전시품으로 인

식하는 메시지가 전달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 현실 상황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되게 그

려내 더욱 문제가 있음.

JEI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3회)

에밀리가 거울을 보며 “어디 놀러갈래? 렉스” 라며 흐뭇

해하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친구 존(남)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라고 말함. “밤새서 그런가?”라고 

말하는 존에게 다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렉

스는 나랑 놀 거거든”이라며 존을 무시하고 놀리는 장면

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놓지마 

정신줄

4월 5일

(5회)

안젤리카가 “공부밖에 할 게 없는 외모, 저주받은 하체” 

라고 정주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음. 

(5)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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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4월 6일

(21회)

블랙캣의 호전적 자세와는 다르게, 레이디 버그는 변신 

직후 여성의 가슴과 허리가 강조되어 보일 수 있는 자

세를 취하고 있음.



- 152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13세의 루비가 19세의 소피로 변신하는 장면이 매회 등

장하는데, 주인공이 변신할 때 여성의 알몸을 부위별로 

클로즈업하여 보여줌. 배경음악과 핑크톤의 붉은 배경, 여

성의 알몸이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게 선정적임.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4월 6,7일

(21, 22회)

여성 캐릭터인 마리네뜨가 레이디버그로 변신하는 과정

에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내

용 흐름과는 무관한 선정적 느낌을 전달함.

(6)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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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합계

1 정보통신 13 11 15 39

2 전기전자 10 7 18 35

3 자동차/정유 9 11 4 24

4 음료/기호식품 10 8 25 43

5 식품/제과 1 6 6 13

6 생활/가정용품 13 8 4 25

7 화장품 3 3 4 10

8 패션/스포츠 3 9 1 13

9 제약/의료/복지 8 3 11 22

10 금융/보험 9 5 11 25

11 아파트/건설 4 - - 4

12 출판/교육/문화 19 7 2 28

13 서비스/유통/레저 5 12 10 27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20 - 15 35

합  계 127 90 126 343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8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광고 속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

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된 343편의 광고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

링 대상은 광고 정보 사이트 TVCF12)에서 제공하는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 / 극장 / 바이럴에

서 방송된 광고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

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의 자문을 통해 광고 특성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광고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31일(등록일 기준)

◦ 모니터링 매체 : 광고 정보 사이트 TVCF (www.tvcf.co.kr)

◦ 모니터링 대상 :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에서 상영되는 국내 광고

◦ 광고 수 : 343편 (표1 참조)

◦ 모니터 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광고 수                     (단위 : 편)

12) http://www.tvc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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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품목 여성 남성 합계

1 정보통신 41 (40.2%) 61 (59.8%) 102

2 전기전자 53 (48.2%) 57 (51.8%) 110

3 자동차/정유 16 (27.1%) 43 (72.9%) 59

4 음료/기호식품 84 (56.4%) 65 (43.6%) 149

5 식품/제과 28 (49.1%) 29 (50.9%) 57

6 생활/가정용품 43 (69.4%) 19 (30.6%) 62

7 화장품 14 (70%) 6 (30%) 20

8 패션/스포츠 13 (43.3%) 17 (56.7%) 30

9 제약/의료/복지 69 (59%) 48 (41%) 117

10 금융/보험 57 (50.4%) 56 (49.5%) 113

11 아파트/건설 5 (55.6%) 4 (44.4%) 9

12 출판/교육/문화 12 (46.2%) 14 (53.8%) 26

13 서비스/유통/레저 69 (44.5%) 86 (55.5%) 155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90 (46.9%) 102 (53.1%) 192

합  계 594 (49.5%) 607 (50.5%) 1,201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광고 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광고 전체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49.5%, 남성이 50.5%로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광고품목 중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여성이 27.1%, 남성이 72.9%로 다른 광고

품목보다 남성 출연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2) 성별 역할비중

   주요인물의 경우 남성이 224명(53.5%), 여성이 195명(46.5%)으로 여성보다 남성 주요인물

의 수가 근소하게 많았다. 반면 배경인물의 경우 여성이 282명(52.1%), 남성이 259명(47.9%)으

로 여성 배경인물 수가 남성보다 조금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비중을 

차지했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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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인물 나래이션(목소리) 배경인물 합계

전체인원 419 241 541 1,201

여성 195 (46.5%) 117 (48.5%) 282 (52.1%) 594 (49.5%)

남성 224 (53.5%) 124 (51.5%) 259 (47.9%) 607 (50.5%)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13)

(요리, 가사, 육아, 돌봄)
18 (62.1%) 11 (37.9%) 29

2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20 (39.2%) 31 (60.8%) 51

3
(취미 등을) 즐기는 사람14)

(스포츠, 여행, 놀이)
22 (59.5%) 15 (40.5%) 37

4 상품을 사용하는(소비하는) 사람 86 (51.8%) 80 (48.2%) 166

5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21 (30%) 49 (70%) 70

6 해당사항 없음 28 (42.4%) 38 (57.6%) 66

합  계 195 (46.5%) 224 (56.5%) 419

                                       [표3] 성별 역할비중                      (단위 : 명)

(3)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

  주요 등장인물은 남녀 모두 소비자 역할(166명, 39.6%)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가사일

을 하는 사람의 경우 남성(37.9%)보다 여성(62.1%) 등장인물이 다수였으며, 이와는 반대로 일해

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 등장인물(60.8%)이 많았다. 또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역할에서는 여성(30%)보다 남성(70%) 등장인물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고 속 주요 등장인물 역할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표4 참조)

                        [표4] 주요 등장인물 성별 역할                   (단위 : 명)

(4) 성평등/성차별적 광고

  343편의 광고 중 성평등적 광고는 7편(2%)였으며 성차별적 광고는 37편(10.8%)이었다. 성평

13)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세부역할별 인원 (단위:명)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요리하는 사람 4 2 6
2 가사일을 하는 사람 6 4 10
3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육아) 4 2 6
4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육아 제외) 4 3 7

합  계 18 11 29

14) (취미 등을) 즐기는 사람의 세부역할별 인원 (단위:명)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2 4 6
2 여행을 즐기는 사람 10 6 16
3 기타 놀이를 즐기는 사람 10 5 15

합  계 22 1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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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

/바이럴
합계

1 정보통신 1 - 4 5

2 전기전자 - - - -

3 자동차/정유 2 1 - 3

4 음료/기호식품 - 1 6 7

5 식품/제과 - - - -

6 생활/가정용품 3 2 - 5

7 화장품 1 1 1 3

8 패션/스포츠 - 1 - 1

9 제약/의료/복지 3 - 1 4

10 금융/보험 1 1 4 6

11 아파트/건설 - - - -

12 출판/교육/문화 1 - - 1

13 서비스/유통/레저 1 - - 1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1 - - 1

합  계 14 7 16 37

등적 광고에 비해 성차별적 광고가 약 5배가량 많았다. 성차별적 광고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

을 조장하는 광고가 19편(51.4%)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성적대상화/선정성(7편, 18.9%), 외

모지상주의 조장(6편, 16.2%),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5편, 13.5%) 순이었다. 

                               [표5] 성평등/성차별적 광고 수                (단위 : 편)

구분 광고수

성평등적 광고 7

성차별적 
광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9

여성의 주체성 무시 /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외모지상주의 조장 6

여성의 성적대상화 / 선정성 7

합   계 37

(5) 품목별 성차별적 광고 수                                                       

   성차별적 광고들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음료/기호식품 분야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

/보험 분야가 6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 분야, 생활/가정용품 분야는 각각 5편이 발견

되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극장/바이럴 광고 16편, 공중파 광고 14편, 케이블 광고 7편으로 나

타났다. (표6 참조)

                            [표6] 매체별·품목별 성차별적 광고 수                (단위 :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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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2. 질적분석

 광고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SK텔레콤의 <ICT 생태계 편>의 주요 등장인물은 회사의 신입으로 일하게 된 여성이다. 처음

의 실수 하고 주눅 든 모습에서 차츰 발전해,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에 적응하며 동료와 협력하

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캐논 코리아 컨슈머이미징의 <캐논 플레이

샷 콘테스트> 광고에서는 여성 사진작가가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해내는 모습으로 등장해 

여성의 주체성을 잘 드러냈다.

<SK텔레콤, ICT 생태계 편>

 

<캐논 코리아, 캐논 플레이샷 콘테스트>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광고에서는 퇴근하는 남성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

다.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

정적이다. 

   LG전자의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광고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악

기를 다루는 밴드가 등장한다. 기타/보컬/드

럼은 남성, 키보드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

정관념을 깨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조화롭게 밴드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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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화애락진>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화애락진 : 갱년

기 언니들의 여행법 – 엄마 편>에서는 여성

을 시종일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하

는 역할로 그린다. 등교하는 딸의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는 남편의 가방을 가

져다주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

념을 강화하고 있다. 

  CJ E&M의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에서는 ‘취향의 발견’이라는 명제로 두 명

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이들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삶을 즐긴다는 내용이지만 

남성은 자전거 타기, 해안 스포츠, 근력 강화 운동 등 힘과 관련된 역동적인 활동이 많은 반면 

여성은 먹방, 드라이브, 독서, 집안 가꾸기, 화장 등 수동적, 소비적인 활동이거나 가사활동과 

관련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CJ E&M,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

   쌍용의 <스토닉> 자동차 광고에서는 각각 한 명의 여성과 남성 모델을 기용하고 있다. 남성 

모델의 경우 ‘박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스피드를 즐기는 모습을 넣음으로써 적극적이며 에

너제틱한 모습을 그렸다. 반면 여성 모델의 경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

이 연출되고, 장면에 ‘안전안전해’라는 자막을 넣었다. 이러한 묘사는 여성이 운전을 잘 못하며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 할 여지가 있으며 ‘안전’이라는 수동적인 키워드에 여

성 모델을 넣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쌍용, 스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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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미즈사랑, 소파 편>

<엔프라니, 홀리카 홀리카 하드커버 퍼펙트쿠션>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삼성화재 보험의 <당신의 봄 삼성화재> 광고에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여성이 등장하며 

여성의 기댐목이나 여성을 위로해주는 남성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여성이 감정적이고 쉽게 

좌절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기대야하는 존재로 비춰져 여성의 남

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화재 보험, 당신의 봄 삼성화재>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1. 여사친의 애교 100% 편>에서는 여자 

아이돌인 아이린이 나와 애교를 부리며 남성

으로 상정되는 친구한에게 광고 상품(커피)을 

사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성을 주

체로 그리기보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소비를 

부추기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 여성의 주체

성을 무시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미즈사랑에서 제작된 <소파 편> 광고에

서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손가락)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모바일 대출 광고에 대해서 홍

보하는 장면이 나왔다. 대출 상품명이 “미모 

300(미즈 모바일 300만원)”이지만 “미모, 이

렇게 쓰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외모가 아름답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신용을 얻어 대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어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

  엔프라니의 <홀리카 홀리카 하드커버 퍼펙

쿠션 : 지울 수 없는 여자 편>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

은 땀으로 지워진 화장을 부끄러워하며 옛 

남자친구인 남성 앞에서 얼굴을 숙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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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자 남성이 “걱정하지 마. 내가 커버 쳐줄게.”라고 말하며 여성의 얼굴에 퍼펙트쿠션을 꼼꼼히 

발라준다. 그러자 여성의 얼굴이 화사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으로 인해 여성은 화장을 필수

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부추기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4) 여성의 성적대상화

   하이마트에서 제작한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광고에서는 냉장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모

델 한혜진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선정적인 걸음으로 화면에 등장한다. 그러자 내레이션으로 

“우아하다. 압도적이다.”, “눈을 뗄 수 없다”가 나온다. 이러한 표현은 상품과 관계없이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것이며 여성과 상품을 동일시해 성적대상화하고 있다.

  

<하이마트,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상영된 총 343편의 광고 출연자 성비는 여성, 남성 모두 비슷했으나 광

고품목에 따른 성별 구분이 명확한 분야가 있었다.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남성 출연자의 수가 

여성보다 3배가량 많은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

성 출연자가 다수였다.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에서도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은 남성

(37.9%)보다 여성(62.1%)으로 그려지는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60.8%)으

로 묘사되었다. 또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유와 관련된 운전 영역과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남성이며, 가사노

동, 화장, 돌봄노동과 같은 분야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광고가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10월 진행되었던 광고 모니터링을 살펴보면. 이러한 광고의 

성차별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

화하고 성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광고들이 지적되었으며,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며 전시하는 

모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광고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와 음료/식품 분야였다. 자동차 광고 속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 “정상에 오르다”, “세상을 바꾸다”, “가장 지적인 다이나믹” 등의 자막과 

함께 자동차 기술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반면 여성은 “엄마의 뱃속, 지켜줄 거지?”라는 내레이션

과 더불어 안전을 강조할 때 등장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영역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여성은 미숙한 운전자로 상정되어 수동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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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 모델은 같지만 성별에 따라 색깔이 다

른 광고도 있었다. 남성 모델은 파랑, 여성 모델은 빨강으로 된 자동차를 타고 나와 색깔에 따

른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들어 음료/식품 분야는 제품 광고를 단일하게 만들지 않고 한 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여러 에피소드로 만들어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빙그레에서 제작한 <바나나맛 

우유> 광고는 빨대 기능에 따라 ‘링거 스트로우 편’,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 ‘SOS 스트로우 편’ 

등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시리즈 광고이다. ‘링거 스트로우 편’에서는 엄마가 등장하지만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에 한정시키고, ‘SOS 스트로우 편’에서는 매워하는 여성의 입에 바나나맛 우유

를 뿌려주는 남성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에서는 남성은 ‘강한남자’로 명명함으로써 남성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며 이를 재생산하고 있어 심의가 필요하

다.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시리즈의 경우 여자 아이돌인 아이린이 광고 모델로 

기용되었다. 시리즈 중 특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2. 남사친의 팩트 100% 편>은 여

성을 (외모) 칭찬에 약한 존재로 그리고 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여성의 외모를 부각

시킨다. 또한 화면에는 여성이 나오지만 “역시 매력적이야.”라며 제품(커피)과 여성 모두에게 해

당되는 이중적인 의미의 내레이션을 통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이 기

획자와 제작자, 카메라(카메라맨), 그리고 광고 수용자까지 남성을 전제로 한 광고는 여성에 대

한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성차별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제재가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해외 기업의 광고에서도 성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은 마찬가

지였다. 유니버셜 픽쳐스의 슈퍼배드3의 광고에서는 신체가 부각된 수영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

들이 나오는 장면을 인용하며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하고 있었다. 남성들이 바닷가에서 “나랑 같

이 놀래?”라며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 또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습이었다.

  광고는 한 사회의 특정 시기에 구성된 보편적 욕망의 표상체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활발하

게 소비되는 대중문화 현상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는 상품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그 시대의 지

배적 이데올로기를 작동/재생산하는 보편적 기호로서 기능한다. 광고는 15~30초라는 짧은 시간

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익숙한 기호를 사용하여 수용자들이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고전적인 

성역할과 성전형성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15) 실제로 이번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속 여

성들의 특정 부분이 왜곡·과장되어 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광고에서 비춰

지는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는 수용자의 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5) 정영희, 「광고 속 젠더 재현」, 다시보는 미디어와 젠더, 이화출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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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SK텔레콤 ICT 생태계 편

회사의 신입이지만 차츰 발전하며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에 적응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여성

의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음.

  지난 2015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성차별 광고 논란은, 외국에서 광고의 성평등성을 얼마나 중

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논란이 되었던 광고는 프랑스 공공방송 채널3의 광고로, 여

성이 없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묘사하였다. 유능한 여성들이 모두 채널3에 있다는 의미의 

광고였지만, 트위터에서 공개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들었다. 이에 프랑스 

채널3은 즉시 문제가 된 광고영상을 내리고, TV에서 내보내지 않았다.16) 또한, 영국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담긴 광고가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의 광고심의기

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가 성별로 고착화한 역할을 드러낸 광고를 2018년부터 규제하기로 결

정했다.17) 

  여전히 현실과는 다른 광고 속 여성의 모습은 지속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 편견을 낳는 데 기여한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불평등한 성별 구조를 타

파하기 위해서는 광고 제작자의 올바른 젠더 의식이 필요하며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왜곡된 성의식으로 제작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수용

자의 즉각적인 비판과 행동이 요구된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18)

16) 뉴시스, 20151008, “‘反성차별’ 의도했던 프랑스TV광고가 성차별 조장 논란”
17) 세계일보, 20170719, “性 고정관념 담은 광고, 영국서 2018년부터 퇴출”
18)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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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남성이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가는 장

면이 나옴.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를 함께 담당

하고 있음을 보여줌. 

케이블 쌍용

티볼리 아머 : 

나만의 티볼리 

편

자동차 광고에서 안전이나 디자인 부분은 여성 모델

을, 성능 및 파워 부분은 대부분 남성 모델을 선호

하지만 쌍용 티볼리 광고는 남녀 구별 없이 자유롭

게 성능과 기능을 표현함. 

케이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 

살기 좋은 

지구 만들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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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에너지 절약 캠페인 광고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남녀

의 역할과 위치를 동등하게 설정해 보여주고 있음.

케이블 삼성전자 삼성 건조기

건조기를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가

사를 분담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지님.

인터넷/

극장/

바이럴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캐논플레이샷

콘테스트

사진작가로 등장하는 여성이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옴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강

조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광고의 주요인물로 자유분방한 모습의 밴드 보컬 여

성이 등장함. 그 외의 다른 등장인물들 또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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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KB

국민카드

KB국민카드 

이지홈카드 : 

이유리 편
‘주부생활 7년/오늘도 생활비 아끼려 우아함을 잊은 

나란 여자/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며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격

하게 울먹이는 주부(이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가

사노동의 영역을 과소평가하는 내용임.

공중파 SK텔레콤 네크워크 편

위험한 재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들

뿐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광고임. 

공중파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꼭이요

마트가 배경인 광고이지만 남성인 서경석은 제품을 

설명하고 이를 듣고 있는 마트 이용객들은 여성임. 

마트 이용객은 모두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담

겨 있음.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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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한국

인삼공사

정관장 

화애락진 : 

갱년기 

언니들의 

여행법 – 
엄마 편

등교하는 딸에게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

는 남편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는 주부의 모습이 등장

함. 사소한 것까지 엄마,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소파에 주저앉는 고단한 가정

주부의 모습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

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공중파 기아자동차 스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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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경우 여성이 지루한 시

간을 보내다가 스토닉(자동차)을 만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운전이 미숙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

가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됨. 여성은 늘 무료하고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지고, 운전이 미숙할 뿐 아니

라 운전에 집중도가 떨어져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다

는 인식을 갖게 함. 반면 남성은 바삐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며 매력과 박력이 넘치고 운전이 능숙한 것으

로 나타남. 같은 상품일지라도 차의 성능 중에서 힘, 

테크닉, 활용도는 남성 모델이, 안전 부분은 여성 모

델이 담당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함. 

공중파 해광토이

프린세스 

프링피크닉 

토끼버스

광고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의 옷차림과 장난감이 모

두 핑크색으로 치장되어 있어 색상에 따른 성별 고

정관념을 조장함.

공중파 리큐 리큐 제트

빨래 세제 광고에서 등장하는 모델은 여성뿐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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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장바지에 힐을 신고 있는 모델은 커리어 우먼을 연

상시키지만, 그럼에도 빨래를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

성이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됨. 

케이블 영실업

엉뚱발랄 

콩순이 싱크대 

야채씻기 : 

텃밭에서 

쏘옥 편

여자아이가 ‘콩순이 싱크대’에서 야채를 씻고 다듬고 

접시를 씻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가사노동은 여

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케이블 CJ E&M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

‘취향의 발견’이라는 명제로 두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하여 삶을 즐기는 내용의 광고. 남성은 

주로 자전거, 해안 스포츠, 근력 강화 운동 등 힘을 

강조한 역동적인 장면이 많고 여성은 주로 먹방, 드

라이브, 독서, 집안 가꾸기, 화장, 음악듣기 등 수동

적이고 정적인 영상을 보여주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

화함.

인터넷/

극장/
GS칼텍스 GS칼텍스

‘엄마의 밥상은 한국인의 에너지다’라는 광고 문구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라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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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바이럴

관념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여

성에게 가사노동의 짐을 부과하는 것임.

인터넷/

극장/

바이럴

풀무원
풀무원 샘물 : 

얼음 편
광고 시작할 때, 여성 캐리커처와 함께 내레이션이 

나오며 ‘냉동실 얼음 다 빼먹은 가족 여러분께’라고 

써져 있는 말풍선이 나옴. 이후 여성의 목소리로 “가

족 여러분, 얼음을 빼먹지만 말고 먹었으면 꼭 채워 

넣읍시다!”라고 말함. 여성이 한 말은 얼음을 얼리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이긴 하나 들여다보면 냉장고 

관리는 여성이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링거 

스트로우 편

광고에서 등장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이 TV 보면서 

음식재료 다듬기, 빨래 정리하기 등으로 그려지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정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

'강하다'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광고를 기

획해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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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2. 남사친의 

팩트 100% 

편

여성은 칭찬에 약하다는, 특히 외모와 관련된 칭찬

에 약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비씨카드

비씨카드 

이은결 

season2

각각 두 편의 광고에서 남성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힐링을 위한 여행을, 여성은 인터넷 쇼

핑을 하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여행을 떠나는 모

습으로 그려짐. 남성은 생산적인 반면 여성은 낭비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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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

유플러스

LG유플러스 

U+tv : 세 

단어 밖에 

몰랐던 서연이 

이야기 편 광고에서 시종일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로만 

비춰짐. 엄마는 홀로 직장생활까지 줄여가며 아이와 

책을 읽고, 학습시키는 스토리를 보여줌. 아이를 위

해 희생하는 엄마, 자녀를 잘 돌보는 여성이 바람직

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미디어로그

LG

유플러스

GS리테일

LG유플러스 

GS25 요금제 

: 매장 편

상품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 식사 

배달원, 물건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

두 남성임. 여성은 소비자 역할로만 등장함. 돈을 버

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고,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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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동국제약
마데카솔 케어 

: 흉터없는 편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아이가 다치자 당황해하

며 “삼촌~”하고 부름. 양세형(남성)이 나타나 “상처에

는 칫솔 치솔 마데카솔~ 상처에는 마데카솔”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지식보다 삼촌이 해법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어려운 문제는 남성이 한다는 식

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할 우려가 상당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SOS 

스트로우 편
여성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 매워 못 먹겠다고 

하자 바나나맛 우유 스트로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고 남성이 그것을 사용해 여성의 매움을 해결

해 주고 있음. 함께 매운 음식을 먹고 있지만 고통

을 호소하는 것은 여성이었으며, 아주 작은 문제도 

여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음료를 

먹여주는 것으로 해결됨. 이러한 광고는 여성의 남

성 의존적 성향을 강조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훼손하

고 있음.

인터넷/

극장/

바이럴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1. 여사친의 

애교 100% 

편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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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이 남성에게 애교를 부리며 상품을 사달라고 하

고 있음.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그리지 못하고 남성

에게 종속되어 소비를 부추기는 존재로 묘사해 여성

의 주체성을 무시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삼성화재

보험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화재 보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함.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는 주로 여성의 모습이 예시가 되

고 든든한 기댐목이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

에서는 주로 남성이 등장함. 여성은 감정적이고 쉽

게 좌절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 

울트라 데이터 

히어로 편

히어로 영화를 패러디한 광고로, 슈퍼히어로가 된 

남성이 제일 먼저 구조하는 사람을 식료품을 사가는 

여성으로 설정함. 절대적 힘을 가진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구한다는 설정을 통해, 남성 의존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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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미미월드

물속에서 

변신하는 

인어공주 미미

공주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가 예쁜 머리장식

과 어깨가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옅은 화장까지 하고 

있어 여자아이들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

공중파
엘엔피 

코스매틱

메디힐 세컨덤 

마스크 : 

한여름의 

촉촉한 

드라마 편 마스크팩 광고에서 나오는 “내일은 맨얼굴을 자랑하

고 싶어질 테니까”라는 대사는 외모가 예쁜 것은 자

랑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음. 또한 꾸미지 

않은 맨얼굴은 자랑하기 힘들고 감추어야 한다는 메

시지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케이블 미즈사랑 소파 편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모바일로 

신청하기만 하면 즉시 대출된다는 것을 광고함. 그

러나 “미모, 이렇게 쓰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

함으로써 여성의 외모가 예쁘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3) 외모지상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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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대출된다는 식의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고 있음. 

케이블 다논 코리아

액티비아 : 

요거트 

건강식단편

“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든 여자의 희망”이라며 요거트

를 통한 건강한 식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내용임. 건강함의 

척도가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인 변화(몸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이라면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날씬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외모지상주의

를 조장함. 

케이블
한국존슨앤

드존슨 

아큐브 비타 : 

한 달 렌즈 편

처음 렌즈를 선택하는 인물도 여성일 뿐만 아니라 

격하게 춤을 추는 광고 모델들, ‘지금 시작해봐’라며 

만족한 표정을 짓는 광고 모델 또한 모두 여성임.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들을 (안경이 아닌) 렌즈의 주 

소비자층으로 단정 지어 여성은 꾸며야 한다는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 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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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엔프라니

홀리카 홀리카 

하드커버 

퍼펙트쿠션 : 

지울 수 없는 

여자 편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여성이 땀으로 지워진 

화장을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숙이자 옛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커버 쳐줄게~”하며 옛 여친의 얼

굴을 퍼펙트쿠션으로 꼼꼼히 발라줌. 화사하게 예뻐

진 여성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하이마트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4)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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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냉장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 한혜진이 치맛자

락을 펄럭이며 다소 선정적인 걸음으로 등장함. 내레

이션에서는 “우아하다 압도적이다.”, “눈을 뗄 수 없

다”라며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 이는 상품과 관계없이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전시하여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공중파
유니버셜

픽쳐스
슈퍼배드3

전체 관람가 등급 영화의 예고편이지만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

사하고 있음. 또한 여성에게 “같이 놀래?(영어대사로

는 How are you doing?)”라는 대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임. 

공중파 티지알엔
지알엔 : 

다이어트 편

‘소유 몸매 잘빠졌다. 소유 뒤태 잘빠졌다.’라는 내레

이션과 함께 소유의 몸매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몸매를 화면 가득 잡아 여성을 

성 상품화 함. 



- 178 -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쏠렉

주디스리버 : 

Luxury 

Scandal 편 

광고 내내 여성 모델이 매혹적인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섹시함을 어필하는 과도한 포즈와 표정으로 

여성을 전시하고 성적대상화 하고 있음

공중파
디디비 

코리아

배럴 : 

BARREL 

SUMMER 2편

모델의 엉덩이, 가슴 등 여성의 신체를 지나치게 선

정적으로 내보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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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케이블 금성침대 

금성침대 : 

허리송 힙합 

편

이국주가 “허리허리 여자는 허리~” 노래를 부르고 엉

덩이를 흔들며 춤추다 침대에 뛰어오르며 “너무 좋

아~” 라고 느끼한 목소리를 연출하고 있음. 이국주가 

유난히 흐느적거리며 웨이브를 추고 코믹한 듯 야한 

목소리를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음.

인터넷/

극장/ 

바이럴

대웅제약
우루사

간상 편

머리를 묶은 단정한 여성이 등장하며 얼굴이 클로즈

업 됨.남성의 내레이션으로 “얼굴은 매끈하니 혈색이 

돌고, 붓기 없이 늘씬한 몸매에 활력이 넘치는구나.”

라는 멘트가 나옴. 여성의 상체 쪽이 클로즈업 되면

서 간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약을 먹는 장면에서도 

입술에 시선을 두어 음악과 함께 성적인 느낌을 줌. 

영화 관상을 패러디한 약품 홍보지만 남성적 시선을 

염두에 둔 은근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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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1 경향신문 13 스포츠동아 25 프레시안

2 국민일보 14 스포츠조선 26 한국일보

3 노컷뉴스 15 아시아경제 27 헤럴드경제

4 뉴시스 16 아이뉴스24 28 MBN

5 뉴데일리 17 오마이뉴스 29 OSEN

6 동아일보 18 이데일리 30 SPOTAL  KOREA

7 디지털타임스 19 일간스포츠 31 YTN

8 매일경제 20 전자신문 32 ZDNET KOREA

9 머니투데이 21 중앙일보 33 KBS

10 미디어오늘 22 코리아타임스 34 MBC

11 서울신문 23 코리아헤럴드 35 SBS

12 세계일보 24 파이낸셜뉴스 합계 총 35개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보고서(11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인터넷 기사 속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찾아 분석

하기 위해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라인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 등 35개 매체

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언론사 메인 화면에 노출되

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

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인터넷 기사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11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35개 매체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매체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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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명
2017년 11월 2016년 6월

성평등 성차별 성평등 성차별

1 경향신문 2 10 1

2 국민일보 1 2 2 2

3 노컷뉴스 3 - - -

4 뉴시스 1 - 1 1

5 뉴데일리 - - - -

6 동아일보 1 - 1 1

7 디지털타임스 - - - -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22건으로 성차별적 내용(46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평등 기사는 현실반영성(10건, 4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 기사는 외모지상

주의 조장(17건, 37.0%)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6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

교해볼 때, 당시엔 여성의 성적대상화(22건, 39.3%)와 선정성(18건, 32.1%)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2 참조) 

                                 [표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6 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3 1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4 1

현실반영성 10 10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1

외모지상주의 조장 17 3
다양성 2 2 여성의 성적대상화 7 22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6 8

대안성 4 9 선정성 9 18

기타 - 2

합   계 22건 24건 합   계 46건 56건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매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이 성평등적 내용이 타매체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고(3건, 

13.6%), 성차별적 내용은 스포츠동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6건, 34.8%). 뒤이어 아시아경제(6

건, 13.0%), 일간스포츠(4건, 8.7%) 등으로 이어졌다. 다른 매체보다 스포츠신문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16년 6월 모니터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에는 성평등적 기사를 가장 많았던 곳은 경향신문(10건, 41.7%)이었으며, 성차별적 기사

가 가장 많이 게제된 매체는 헤럴드 경제(12건, 21.4%)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매체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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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매체명
2017년 11월 2016년 6월

성평등 성차별 성평등 성차별

8 매일경제 - - - -

9 머니투데이 - 1 3 -

10 미디어오늘 - - - -

11 서울신문 1 3 - -

12 세계일보 1 1 4

13 스포츠동아 - 16 - -

14 스포츠조선 - - - 2

15 아시아경제 - 6 - 1

16 아이뉴스24 - - - -

17 오마이뉴스 1 - 1 -

18 이데일리 - - 2 2

19 일간스포츠 - 4 - 5

20 전자신문 2 1 - -

21 중앙일보 - - - 5

22 코리아타임스 1 2 - 7

23 코리아헤럴드 - 3 - 6

24 파이낸셜뉴스 - 2 1 -

25 프레시안 3 - - -

26 한국일보 1 - 1 -

27 헤럴드경제 1 - - 12

28 MBN - - - 1

29 OSEN - 1 - 4

30 SPOTAL KOREA - 2 - -

31 YTN 1 - - -

32 ZDNET KOREA - - - -

33 KBS 3 1 - -

34 MBC - - 1 1

35 SBS - 1 - 1

합    계 22건 46건 24건 56건

2. 질적분석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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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

(1) 주체성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

자!>(경향신문, 11월 4일)에서는 드라마 <부

암동 복수자들>에 등장하는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들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는 세 명

의 여성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복수를 계획하며 실행하는 과정

과 서로 신뢰를 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더불어 주

인공의 모습을 빗대어 ‘여자를 돕는 것은 여

자!’라는 여성의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왜곡된 고

정관념에 저항하고 있다. 

  <욕설 문자, 스토킹... 딸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오마이뉴스, 11월 7일)는 창비·오마이뉴스

가 주관한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에 공모된 글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불행했던 어

린 시절의 가정사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필자의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

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담겨있다. 또한 “딸로, 아내로, 주부로 살지 말고 인간으

로 살아야 했다”며 “여자라서 제한이 가해지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부당하다고 말해야 했다”라

는 후회와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억압받았으나 한 인간으

로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독립적인 주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2) 현실반영성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뉴시스, 11월 5일)에서는 직장인 남

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이기주의로 취급되고, 승진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메뉴얼 제작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를 담당하는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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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할리우드 성추문 일파만파>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 

<전통 깬 ‘미스 페루’ 선발대회…

 신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

  <‘미성년 여군’을 가로 막은 커다란 벽>(노컷뉴스, 11월 5일)에서는 현재 자리잡고 있는 군대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관으로부터 수십 차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피해까지 입은 

여군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 있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가해자의 지휘관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면서도 덮으려고만 하는 양성평등 상담관, 사단 감찰부 등등, 폐쇄적인 군대 

조직문화를 고발했다. 군대라는 조직이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

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다.

  <“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할리우드 성

추문 일파만파>(KBS, 11월 2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헐리우드 남성 배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그 중 “성폭

력 피해를 이야기할 때 모른 척 하는 것도 

공범이며,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

져야 한다.”라고 말한 할리우드 여성 배우의 

영상을 소개했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3) 다양성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프

레시안, 11월 6일)에서는 4~7세 자녀를 둔 

아빠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아빠 육

아 참여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부제

인 ‘부모 교육과 아빠 요리해요’에 맞춰 여성

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라 아빠의 육아 참여

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

해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4) 대안성

  <전통 깬 ‘미스 페루’ 선발대회…신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KBS, 11월 2일)에서

는 페루의 미인 선발대회에서 최종 결승 진

출자 23명이 자신의 신체 치수 대신 여성들

이 겪고 있는 폭력의 실태를 알렸다는 내용

을 전했다. 참가자가 “제 수치는 2202입니

다. 지난 9년간 페루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

고된 여성의 수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성에

게 가해지는 폭력의 참상을 알렸다. 해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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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황…"30kg 량 성공">

회의 기사는 KBS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YTN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뤘으며 성 상품화가 일반적

이었던 미인 선발대회에 대한 대안을 알렸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20~30대 여성, 왜 보이스피싱 표적되나>(국민일보, 11월 1일)에서는 경찰청과 금감원의 통

계에서 20,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자 51명 

중 교사와 사무직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사무직·전문직의 젊은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평소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범죄수법과 예방법 등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것” 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보이스피싱에서 다른 연령대와 성별의 피해액이나 피해 비율 

등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20, 30대 여성 중 소수인원의 사례만 부각시켜 젊은 여성이 보이

스피싱에 취약하다고 단정 짓고 있다. 또한, 전문직일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관

심이 적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

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별 “‘무한도전’ 아내들 주기적 만남…한수민 악플 걱정”>(스포츠동아, 11월 6일)에서는 최근 

미니 앨범을 낸 가수 별의 패션 화보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는 그녀의 앨범과 화보에 대

한 소식을 전하면서, ‘무한도전’ 멤버의 아내 모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별은 

“언니(무한도전 멤버의 아내)들이 정말 예쁘고 착한데다 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 오

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언급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단정한 의상 속 ‘숨은 그림찾기’...멜라니아 여사의 패션>(국민일보, 11월 7일)에서는 미국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한국 도착 당시 입었던 코트와 하이힐의 브랜드명,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빈 방문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의는 다루지 않고 전직 모델로서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적인 모습만 강조해 여성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소하게 다루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

황…"30kg 감량 성공">(SBS, 11월 7일)은 

과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NRG 멤버 

노유민이 12년 만에 컴백을 위해 체중 감량

을 하고 전성기 시절의 외모로 돌아와 화제

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NRG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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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내의 미모는?>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쯔위 직캠 영상>

<대종상 영화제>

당시 순정만화에서 나올 듯한 미소년 같은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다”, “과하게 늘어난 체중에 

팬들의 걱정을 샀던 노유민은 12년 만에 NRG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로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해 예전의 외모를 되찾았다.”는 등의 내용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

내의 미모는?>(스포츠동아, 11월 7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가 만수

르의 아름다운 두 번째 부인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다.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첫 

번째 부인과 달리 두 번째 부인이 잘 알려진 

이유를 그녀의 서구적인 미모 덕분이라고 분

석하며,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있다.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쯔

위 직캠 영상>(일간스포츠, 11월 3일)에서는 

컴백한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중 쯔위의 무

대 영상이 게재되어 있었다.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 “매일이 리즈(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경신”, “전보다 갸름해진 턱선으로 돌

아와 여성스러운 매력이 더해졌다” 등 쯔위

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돌에게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4) 여성의 성적대상화

  <대종상 영화제>(OSEN, 11월 1일)는 사

진 위주로 구성된 기사로 제54회 대종상 영

화제 레드카펫 행사를 취재한 내용이다. 기

사는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하

여 “파격적인”, “가슴 굴곡”, “저고리는 어디

에”, “이런 몸매 어디 있나요?”란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배우들을 성적대상화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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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재

건축현장(영상)>(코리아헤럴드,11월 2

일)의 첨부된 영상 은 일하는 여성의 

모습만을 담고 있으나 성적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제목과 여성의 어깨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해 성적인 이미지

가 연상되도록 하였다.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재건축현장>

(6) 선정성

   <갑자기 지퍼를…[포토] '골프 여신' 안

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아시아경제, 11월 

1일) 속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

워지자 입고 있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

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였으나 기사 내용

과는 다르게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

의 ‘깜짝’”이라며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갑자기 지퍼를… '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Ⅳ. 나가며 

  35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니터링은 2016년 6월에 진행된 모니터링과 

비교했을 때 표면적인 성평등·성차별 내용의 건수는 비슷하게 도출되었으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평등적 내용 중 현실반영성(10건, 4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동일했으나, 성차별적 

내용은 2016년에는 여성의 성적대상화(22건, 39.3%)와 선정성(18건, 32.1%)이 많았다. 한편 이

번 모니터링에서는 외모지상주의 조장(17건, 37.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정성(9건, 19.6%)과 

여성의 성적대상화(7건, 15.2%)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3건, 

13.6%)이 성평등적 내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적 내용에서는 스포츠동아(16건, 

34.8%)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신문사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내

용을 취재했으나 언론사마다 각기 다른 지점에 포커스를 두는 등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예로 MBC <휴먼다큐-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배우 김보연에 대한 일간스포츠, SBS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일간스포츠에서는 <'사람이좋다' 김보연 ”지금도 허리사이즈 26…저염+소식으로 세

끼”>라는 제목으로 김보연의 자기 관리에 포커스를 두었다. 반면 SBS에서는 <'사람이좋다' 김

보연 "전노민과의 이혼, 서로가 잘못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중점적으로 

기사를 서술하며 인간 김보연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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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KBS

성인되기만 

기다렸다! 

‘8살 성추행’ 

피해자 12년 

만에 한 풀어 

12년 전 성추행을 당했던 여자 어린이(당시 8세)가 

20세 성인이 된 후, 자신을 세 차례 강제 추행했던 

사촌오빠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기사

임. 그녀는 사건 당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

만 흐지부지 넘어갔던 사실에 상처를 받아,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고소했다고 함. 가해자는 혐의를 부

인했지만, 피해여성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친족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이러한 내용의 기사

는 주위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가

해자를 법적 처벌하는 데에 성공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11월 2일

(목)
서울신문

유리천장 

뚫고…세계 

누비는 미녀 

파일럿 SNS 

화제

스페인 볼로티 항공에서 보잉 717기의 파일럿으로 활

약하고 있는 여성 린다 카츠(24)의 기사임. 유리 천장

을 뚫고 파일럿이 되어 세계를 비행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전하며, “내 인스타그램을 계기로 파일럿을 꿈

꾸게 됐다는 댓글이 가장 기뻤다. 파일럿은 매우 멋진 

  다른 매체들보다 스포츠신문에서 선정성이 짙은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별해 기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낚시성 제목이 심각하게 많았

다. 스포츠 보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임에도 보도의 질보다는 선정적인 자극을 통해 구

독자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문구와 이미지가 유독 많

이 노출되었고, 클릭을 유도해 기사를 읽는 것에 불편함이 많았다. 

  공중파 뉴스, 종이신문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PC를 통해 온라인 매체가 가장 큰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매체들의 성평등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조회수를 늘

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을 내보내거나 제목의 왜곡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의 규제가 약한 만큼 이용자들의 피드

백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19)

(1) 주체성

19)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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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직업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지만 파일럿이 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한 조언해주고 싶다”는 그녀의 말을 인용함. 

남성 위주의 직업세계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파일럿으

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

인 모습을 잘 그리고 있음.

11월 4일 

(토)
경향신문

[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에 대해 실은 기사임. <부

암동 복수자들>은 세 명의 여성이 각자의 억울한 상

황에 따른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를 믿어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

하는 내용임. 아내, 주부, 엄마라는 타이틀에서 벗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과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

를 쌓아가는 모습을 두고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라

며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을 반전시키는 내용임. 

11월 4일 

(토)
전자신문

[과학 핫이슈]

마리퀴리 

탄생 

150주년

마리 퀴리 탄생 150주년에 관한 기사임. 마리 퀴리는 

1903년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라듐과 폴로늄의 

방사능을 발견한 공로로 첫 노벨상(물리학상)을 받았

으며 남편의 죽음 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라듐을 

발견 후 두 번째 노벨화학상을 수상함. 기사에서는 그

녀를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여성 최초의 물리학 박사

로 소개하며,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자 여성 과

학자로서의 삶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의 업적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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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한국

일보

“평균 나이

78세… 

꽃할매들 

일하니 삶과 

마을 활기” 평균 나이 78세 할머니들 16명이 사회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할매묵공장'을 소개함. 우리사회에서 고령

의 할머니의 일이라면 손주를 돌봐주거나 소일거리 

정도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고령의 여성

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

써,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11월 7일

(화)

오마이

뉴스

욕설 문자, 

스토킹... 

딸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창비·오마이뉴스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

다' 공모로 쓰여진 기사.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

사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필자의 현실 사이

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던지고 “여

자라서 제한이 가해지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부당하

다고 말해야 했다”라며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개척해

가는 독립적인 주체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2일

(목)

코리아

타임스

머그샷이라기

엔 너무 예쁜 

그들

 

잘생긴 머그샷(체포된 범죄자의 초상사진)으로 화제가 

되어 석방된 이후 결국 세계적인 모델로 활동 중인 

제레미 믹스의 일화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임. 

흉악범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매력적인 외

모에 열광하는 현실이 우스우면서도 안타깝다고 꼬집

으며 외모지상주의적인 세태를 비판함.

11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낙태죄 폐지 

51.9% 찬성, 

합법화 

전국의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낙태죄

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인 것

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으로 과거 임신중절(낙태)이 

(2) 현실반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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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조건에 ‘남자' 

언급은 왜?

여성만이 짊어져야 하는 형벌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남녀 모두가 책임을 가지야 한

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

11월 2일

(목)
노컷뉴스

제 사이즈는 

2202 

살해당한 

여성들입니다

10월30일 ‘2017년 미스 페루(리마) 선발대회’에서 자

국 여성 폭력 관련 수치를 소개한 내용을 기사에 실

음. 여성혐오(페미사이드)로 인해 9년간 벌어진 여성 

살해 숫자를 자신의 신체 사이즈로 표현했다는 내용

임. 여성들이 처한 폭력적 현실과 그에 저항하는 여성

들의 움직임을 함께 소개하고 있음.

11월 2일

(목)
KBS

“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

할리우드 

성추문 

일파만파 할리우드 남성 배우들의 성폭력을 다루는 기사에서 

유명 배우의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할 때 모른 척 하

는 것도 공범이며,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

야 한다.”는 인터뷰를 소개함.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독려함.

11월 3일

(금)
노컷뉴스

‘몰카, 더 

이상 

안돼요’… 

몰카 근절 

위한 노력 

확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SOS 누루미’ 스티커 배부했다는 내용으로 몰카 범죄

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또한 확산되고 있음

을 보도한 기사임. 기사를 통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몰카가 범죄임을 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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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뉴시스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인 문제를 지적함. 또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

해선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메뉴얼 제

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

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공동육아에 대한 전망을 

공유함.

11월 5일

(일)
국민일보 여성감독

영국BBC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여성지도자상을 

받은 찬유엔팅 홍콩축구 감독을 올해의 100대 여성에 

선정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 구기 종목에는 여성감독

이 부족한 실태를 비판함. 최근 들어 여성감독으로는 

우승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여성감독의 발탁으로 한국 프로 및 실업 스

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각 분야의 여

성인력 진출을 기대하는 현실을 반영함.

11월 5일 

(일)
전자신문

과기 

'플래닝타워' 

과기자문회의 

키워드는 

'여성' '젊음' 

'국민'

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여성위원의 비율

을 29%에서  40%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기사임. 정

부는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과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방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청와대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도 여성으로 

뽑았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과

학자 중시 풍토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함. 과학기술

분야에 남녀의 균형적 비율을 위한 노력과 의식을 보

여주는 좋은 사례임.



- 193 -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노컷뉴스

‘미성년 

여군’을 가로 

막은 커다란 

벽 

미성년 여군이 겪은 군대 문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하는 기사로, 상관으로부터 수십 차례 성추행을 당하

고 2차 피해까지 입은 여군의 이야기를 보도함. 사건

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가해자의 지휘관이나 피해자

의 정신적 피해를 알면서도 덮으려고만 하는 양성평

등 상담관, 사단 감찰부 등 폐쇄적인 군대 조직문화를 

고발함. 군대 조직이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11월 7일

(화)
프레시안

"육아휴직 

내니 '세금 

먹는 

회충'이라고 

하네요"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직장갑질119'에 직장

에서 당한 ‘갑질’을 제보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임. 

지방종합병원의 외래 간호사는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

자 간호부장과 병원장으로부터 “세금 먹는 회충”이라

고 소리를 듣거나 법정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부담해

야 하는 등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

한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 있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6일

(월)
프레시안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 

부모교육과 

아빠 

요리해요 

4~7세 자녀를 둔 아빠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아빠 육아 참여행사’에 대한 기사 내용임. 여성의 사

회 및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

감시키고 아빠의 육아참여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마

련되어 육아에 대해 남성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줌.

11월 7일

(화)
프레시안

고흥군 

‘아빠와 

함께한 

우주캠핑 

시즌 2’ 

행사 성료

(3)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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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참가 가족들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일·가

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육아 참여 계기를 마련한 행

사를 보도함으로써 남성 또한 육아와 감정 노동에 참

여할 것을 설득하며 여성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육아와 

가사노동의 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YTN

성폭력 경종 

울린 

미인대회...

참가자들이 

공개한 

‘수치’는?

'미스 페루' 미인 선발대회 최종 결승 무대에서 예년

대로라면 참가자는 자신의 몸매를 수치로 자랑해야 

하지만, 참가자의 입에선 전혀 다른 내용의 수치가 소

개되었다고 보도함. 기사에서는 “여성을 외모로만 평

가하던 자리가, 성폭력의 참상을 알리는 무대로 변모”

하고, “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미인대회를, 오

히려 여성 인권 향상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다른 

나라들의 미인대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평가”라며 미인대회에 대한 대안성을 제시하고 있

음

11월 2일

(목)
KBS

전통 깬 

‘미스 페루’ 

선발대회…신

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 페루에서 열린 미인 선발대회에서는 최종 결승 진출

자 23명이 무대에서 자신의 신체 치수 대신 ‘여성들

이 겪고 있는 폭력의 실태’를 알렸다고 소개함. ‘미인

대회의 우승자’는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 

(4) 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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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다는 주최 측의 기획의도까지 전달하며, 성 상품화

가 일반적이었던 미인대회에 대한 대안을 보여줌.

11월 7일

(화)
동아일보

페루 

미인대회서 

성폭력 

고발....

“의미있는 

비판”, 

“위선적”

페루 미인대회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 대

신 성폭력의 실태 등을 고발한 일을 보도함. 이 사건

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국제부 기자들의 의견과 미국

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캠페인도 소개

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여성을 외

모로 평가하고 성상품화하는 미인대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함.

11월 5일

(일)
경향신문

“차별, 무시 

직접 바꾸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직된 힘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를 조직

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 단체인 ‘특성화고등학교 권

리 연합회’가 결성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자신의 전공

과 맞지 않은 현장실습, 현장실습 작업장의 노동착취 

문제와 더불어 여학생을 향한 외모 차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을 만들고자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담고 있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국민일보

20~30대 

여성, 왜 

보이스피싱 

표적되나

경찰청과 금감원의 통계에서 20, 30대 여성의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증가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고액 피

해자 51명 중 교사와 사무직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사무직·전문직의 젊은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보

도함. 그러면서, “평소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할수

록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범죄수법과 예

방법 등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것” 이

라고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함. 그러나 이 기사

는 보이스피싱에서 다른 연령대와 성별의 피해액이나 

피해 비율 등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20, 30대 여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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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 중 소수인원의 사례만 부각시켜 젊은 여성이 보이

스피싱에 취약하다고 단정 짓고 있음. 또한, 전문직일

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관심이 적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

한 것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

11월 2일

(목)

스포츠  

동아

‘택시’ 

수주·이영자 

속옷 이야기 

꺼내자 

오만석 ‘당황’

모델 ‘수주’가 직업과 본인의 신체적 특성상 브래지어

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진행자인 이영자

가 본인도 답답해서 잘 하지 않는다고 대답함. 직업,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을 이유로 개인의 속옷 선택 

및 착용 여부는 자유로운 것이 당연함. 하지만 여성들

의 이러한 발언에 남성 진행자가 당황했다는 내용을 

기사로 전하고, 특히 메인화면에서는 “브래지어 안해, 

수주, 이영자 깜짝 발언”이라는 제목을 설정하여, 브

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

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전달함.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별 

“‘무한도전’ 

아내들 

주기적 

만남…한수민 

악플 걱정”

최근 미니 앨범을 낸 가수 별의 패션 화보 소식을 전

하는 기사임. 기사는 그녀의 앨범과 화보에 대한 소식

을 전하면서, ‘무한도전’ 멤버의 아내 모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룸. 별은 “언니(무한도전 멤버의 아내)들

이 정말 예쁘고 착한데다 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 오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언급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KBS

[고현장] 

20~30대 

여성만 노린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이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되

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임. 기사는 전화 금융 사기범들

이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로 ‘비교적 범죄에 

대한 의심이 적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성급

한 일반화로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분석임.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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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3일 

(금)

코리아

타임스

여자친구를 

누구보다 

믿었던 

남자의 결말

리얼리티 쇼 <바람둥이 잡기>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

구를 시험하려고 작업남을 보냈다가 작업남이 여성에

게 호감을 사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고 

소개하는 기사임. 프로그램 참여 이유로 “여자친구의 

페미니즘 성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사이

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음. 남녀 사이가 

멀어진 원인이 여성이 가진 페미니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강화하

고 있음.

11월 6일

(월)
서울신문

강경화 장관, 

염색 안 하게 

된 이유 

“미장원이 

너무 비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 하우

스>에 출연하여 염색을 안 한 이유에 관해 밝힌 내용

을 보도한 기사임. 장관의 딸도 흰머리에 대해 심각하

게 언급해 염색을 했지만 UN 업무 시절 비싼 물가로 

인해 염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함. 프로그램에서 이야

기 나눈 많은 내용 중 염색에 관한 언급을 선택해 기

사로 내놓음. 장관의 업무보다는 여성으로서 치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도해 전문가로서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음.

11월 7일

(화)
국민일보

단정한 의상 

속 ‘숨은 

그림찾기’...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

방한 중인 미국의 영부인 멜

라니아 여사가 한국 도착 당

시 입었던 코트와 하이힐의 

브랜드명, 가격 등을 기사에 

자세히 소개하며 전직 모델로

서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국빈 방문에

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

의는 다루지 않고 여성의 외

적인 모습만 강조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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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0월 

30일

(월)

스포츠 

동아

[DAY컷] 

‘로봇이 

아니야’ 

채수빈, 

‘인형보다 더 

예쁜’ 

로봇변신
방영 예정인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임. 기사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으나 기사 제목 및 내용 일

부에서 “인형보다 더 예쁜 로봇”을 연기하는 배우의 외

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반 가려도 

초미모

[포토] 얼굴 

반을 

가려도…빛나

는 '초절정 

미모' 

러시아 출신 모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을 게재하면서 ‘초절정 미모’라고 부르거나 ‘인형미모’ 

등 과도한 표현으로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1일

(수)

파이낸셜 

뉴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연예계 

데뷔까지

(3) 외모지상주의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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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살로 인해 애인과 헤어지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해 마

지막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도전한 중국의 ‘웨이

자’는 4개월 동안 36kg을 감량했다는 내용의 기사임. 

기사에 따르면 살이 빠지고 난 뒤 웨이자는 “청순한 

미녀로 변신”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그의 미모와 몸매

에 환호했다”며 지속해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11월 2일 

(목)

머니

투데이

'183cm 

미녀골퍼' 

산드라갈, 

비키니로 

볼륨감 과시

프로골퍼 산드라 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밸런스 

액트”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소개함. 소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줄곧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음. 

11월 3일 

(금)

일간 

스포츠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쯔위 직캠 

영상
걸그룹 트와이스의 컴백을 다룬 기사인데 신곡보다는 

멤버인 쯔위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룸.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 “매일이 리즈(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경신”, “전보다 갸름해진 턱선으로 돌아와 여성

스러운 매력이 더해졌다” 등으로 여성 연예인의 외모

를 평가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나이는 

숫자일 뿐…

야노시호, 

모델 야노시호가 홍보하는 샴푸 브랜드의 영상 이미

지와 함께, 나이는 숫자일 뿐, 고혹적인 미모와 분위

기로 그녀가 한층 아름다워진 미모를 자랑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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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고혹적인 

미모＋분위기

함. 여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설리, 하얀 

피부에 

백설공주 

실사판 

미모…

“나 뭐했게” 여성 연예인이 SNS에 올린 화보 촬영 현장 사진을 

소재로, “백옥같은 피부에 드레스를 착용하여 백설공

주를 연상하게 한다”고 그녀의 미모를 칭찬함.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들까지 소개하며 아름다운 여성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부럽다… 

한혜진, 

오늘도 

열일하는 

‘명품 

바디라인’

유명 모델인 한혜진이 

스포츠 언더웨어 브랜

드 화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

임. 모델로서의 능력보

다 그녀의 군살 없는 

몸매를 칭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이

라면 날씬한 몸매를 

지향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조장함.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설리, 광채 

피부로 역시 

‘셀카 여신’ 

리즈 

연예인 설리가 SNS에 올린 셀카를 소개하며, 청순한 

외모가 돋보인다고 설명하고,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는 

누리꾼의 반응까지 덧붙이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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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갱신…“미모 

실화냐?”

11월 4일

(토)

스포츠 

동아

‘별거가 

별거냐2’ 

박수홍, 별거 

남편들 

이끌고 

폴댄스 도전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성 진행자가 출연자들에

게 폴 댄스를 배워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아내에게 사

랑받기 위해서는 힙업된 ‘성난 엉덩이’가 필수 조건이

라고 함. 남성들의 운동 목적을 ‘건강’이 아니라 ‘아내, 

여성들에게 사랑받기 위함’으로 왜곡하며, 근육질의 

남성만 이성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고정관념

을 조장함.

11월 4일

(토)

파이낸셜 

뉴스

제왕절개 

출산 2주 

만에 돌아온 

'식스팩맘'
한 여성이 출산 이후 다시 ‘식스팩’을 되찾았다고 보

도하는 내용.함께 실은 사진은 여성의 몸매를 노골적

으로 드러내고 있어 선정적이며, 기사 내용은 출산 이

후에도 여성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몸매를 관리하

길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음.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한혜진, 

매혹美 발산 

‘예쁨 주의보’ 

주얼리 브랜드의 광고 촬영 소식 전달 및 해당 브랜

드의 홍보를 위한 기사임에도, ‘한혜진, 매혹 발산 예

쁨주의보’라는 제목으로 광고 모델의 아름다운 외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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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화보] 소재 삼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6일

(월)

일간

스포츠

별, '화보 

공개' 뚜렷한 

이목구비에…

'몸매'도 뚜렷

가수 별이 미니앨범 발

표하며 컴백을 다루는 

기사인데 앨범에 관한 

언급보다는 “출산 후에

도 늘씬한 미모로 변함

없는 미모를 과시했다.”

라며 외모지상주의를 조

장함.

11월 7일

(화)
세계일보

[포토] 

트와이스 

쯔위, '완벽한 

복근'

여성 아이돌인 쯔위의 복

부 노출 패션에 대해 ‘완

벽한 복근’이라는 제목과 

노출 부위를 강조한 사진

을 줄줄이 실어 외모지상

주의를 조장함.

11월 7일

(화)

아시아

경제

못 알아 볼뻔

남보라, 

청순미 

가득한 셀카 

공개...

“바다가 

보이니 

마음이 

힐링됩니다”

연예인 남보라의 사진을 올리며 “청순미 가득한 미모”

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 내용에서는 “검은색의 원피스

와 귀걸이를 코디해 청순하면서도 과즙미 넘치는 패

션을 완성시켰다” 등의 표현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

하고 있음.

11월 7일 

(화)
SBS

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황…"30kg 

과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NRG 멤버 노유민이 

12년만에 컴백을 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하고 전성기 

시절의 외모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임. 

“과거 NRG 활동 당시 순정만화에서 나올 듯한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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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감량 성공"

년 같은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다”, “과하게 늘어난 

체중에 팬들의 걱정을 샀던 노유민은 12년 만에 

NRG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로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해 예전의 외모를 되찾았다.”는 등

의 내용은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내의 

미모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가 만수르의 아름

다운 두 번째 부인에 대한 기사임. 언론에 거의 노출

되지 않는 첫 번째 부인과 달리 두 번째 부인이 잘 

알려진 이유를 그녀의 서구적인 미모 덕분이라고 분

석하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포토] 

구하라, 악마 

코스프레 '이 

와중에 섹시'
  

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할로윈데이를 맞아 악마로 코

(4)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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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스프레한 사진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며 “이 와중에 섹시”하다는 제목과 

“특히 초미니 원피스와 망사 스타킹으로 섹시한 매력

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내용으로 성적대상

화하고 있음.

11월 1일

(수)

스포탈 

코리아

“시선 

쓸어담는 

무결점 모델”
  

쇼핑몰 모델 김예림의 인스타그램에서 차용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굴곡진 몸매”와 

“섹시한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시선을 쓸어담는”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여 남성의 성적욕구와 시선을 표현

하고 있음.

11월 1일

(수)
전자신문

케이트 업튼, 

차원이 다른 

비키니 몸매 

'메이저리거

도 반할 섹시 

매력’

…모델이 된 

계기를 보니?
통통한 글래머 스타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미로 

세계 최고 모델이 된 케이트 업튼을 다룬 기사임. 기

사의 제목에서 “차원이 다른 비키니 몸매”라는 표현을 

사용해 성적대상화하고 게재된 이미지 또한 신체 노

출이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그녀의 건강한 아름다움

보다는 성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음.



- 205 -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OSEN

대종상 

영화제

제54회 대종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를 취재한 내용

을 담은 기사에서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사진을 공

개함. “파격적인”, “가슴 굴곡”, “저고리는 어디에”, “이

런 몸매 어디 있나요?”란 문구들을 사용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고 있음.

11월 2일

(목)

아시아

경제

그룹 내 몸매 

담당

[포토] 모모 

'트와이스 

몸매 담당'
  

쇼케이스에 참석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여성 아이

돌 모모의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몸매 담당’이라

고 성적대상화함.

11월 3일

(금)

아시아

경제

5년만에

화들짝

[포토] '5년 

만에 복귀' 

개그우먼 

김미연 명품 

몸매 화보 오랜만에 복귀한 개그우먼 김미연이 찍은 화보 사진

을 게재하며 ‘명품 몸매’라는 김미연을 수식하고 있음. 

또한 기사 내용에는 ‘아찔한 몸매’라고 표현하거나 ‘개

미 허리’를 강조하며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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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시노자키 

아이, ‘몽환’ 

화보집 결국 

품절 대란

남성지 맥심(MAXIM)에서 출시한 시노자키 아이의 화

보집이 온라인 서점에서 품절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

면서, 남성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촬영된 여성의 

선정적 이미지를 그대로 공개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스포츠 

동아

킴 카다시안, 

1991년 

마돈나로 

완벽 변신…

‘할로윈 퀸’
기사 제목과 내용은 할리우드 모델 겸 탤런트인 킴 카

다시안의 할로윈 분장을 소개하는 것이었으나, 메인 화

면의 기사 제목은 “엉덩이女 카다시안, 육감적 마돈나 

변신”으로 불필요한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였음.

11월 2일

(목)

코리아

헤럴드

(영상) 분홍빛 

여대생의

‘복분자 댄스’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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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전북 고창에서 열린 유행가 부르기 대회에 출연한 여

성이 노래하는 영상을 게재한 기사임. 스테미너 음식

과 ‘분홍빛 여대생’이란 단어를 사용한 제목에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11월 2일

(목)

코리아

헤럴드

(영상)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

재건축현장

 

기사에 첨부된 영상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여성의 모

습만이 담겨 있지만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라

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또한 

여성의 어깨가 노출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캡처해 이

미지를 삽입함.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EXID, 

‘덜덜덜’ MV 

티저 공개…

한층 진해진 

섹시美 걸그룹 EXID가 신곡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

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사 제목에 ‘한층 진해진 섹시美’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DAY컷] 

클라라, 

‘멜로홀릭’ 

깜짝 출연…

넘나 

자유분방한 

급식사

배우 클라라가 케이블 드라마 <멜로홀릭>에 깜짝 출

연했다는 기사 내용이나, 메인 화면에서는 “클라라, 

방송서 이 노출 실화냐...”등의 제목을 노출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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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비행소녀’ 

이태임 “별명 

‘울산의 

조오련’, 

섬으로 

수영하러 

다녀” 기사는 배우 이태임이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여 수

영을 즐긴다는 내용이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제목

은 “여전한 수영복 자태, 국보급 몸매에 깜짝”으로 노

출하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함.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갑자기 

지퍼를…

[포토] '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기사의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워지자 입고 

있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여있으나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의 ‘깜짝’”이라며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

11월 1일 

(수)

스포탈 

코리아

중요부위가 

찢어진 

부상을 당한 

선수

스페인 2부 리그 ‘세군다 디비전’ 알바세테의 수비수 

마리아노 비톨로(27)가 중요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

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임. 팀 동료와 충돌하면서 

(6) 선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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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기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인데 상처를 확인하

는 선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보도로 보임.

11월 1일 

(수)

일간 

스포츠

 ‘화끈한 

의상으로 

청소 중인 

여성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베이거스 골든나이

츠와 버펄로 세이버스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경

기가 열림. 크루 멤버들이 하프타임 때 빙질을 다듬는 

모습을 두고 “화끈한 의상으로 청소 중인 여성들?”이

라며 선정적인 단어로 제목을 달고 여성의 신체를 부

각시키는 사진들을 게재함.

11월 1일

(수)
서울신문

“길 가던 

여성 덮친 

인도 남성” 인도의 한 인적 드문 도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

성의 모습에 대해 보도한 기사임. 인도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길목에 다다르자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가해자가 그대로 도망

친 사건임. 이 사건이 녹화된 전체 CCTV 영상을 그

대로 기사에 노출함. 성범죄 미수 사건의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임. 또한 “길 가던 여성 덮친 인

도 남성”이라는 제목도 지나치게 선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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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4일 

(토)
서울신문

치마에 

하이힐 신고 

음담패설 한 

60대 남성 

붙잡혀 
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 후 SNS에서 

논란이 된 남성에 관한 기사임. 여성 복장과 화장을 

한 남성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붙잡혔다는 내

용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엽기적인 모

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이 그대로 게시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임.

11월 4일

(토)

코리아

타임스

인스타그램 

스타들의 

페이크?

인스타그램의 피트니스 커뮤니티 속 스타들의 완벽한 

모습에 현혹되어 특정 브랜드의 차를 사거나 굶어가

며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 사진상의 보

이는 완벽한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기사인데 기

사 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이 심한 선정적인 사진을 게

재하고 있음.  

11월 6일

(월)

코리아

헤럴드

예능 진행자, 

생방송 중 

치마 때문에 

‘곤혹’ 여성 진행자가 생방송 중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아 치마를 들쳐 벌레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게재된 

기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손이 치마 속으

로 들어간 장면을 캡처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기

사에 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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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박수홍, 

방송서 

폴댄서 

강사에 사심 

폭발 

“소송감이야”
케이블 채널에서 남성 연예인들이 여성 강사에게 폴 

댄스를 배우는 장면이 방송됨. 폴댄스에 서툰 남성 연

예인들이 강사와 함께 고난도 동작에 도전하는 과정

에서 의도치 않게 선정적인 장면이 연출됨. 기사에서

는 유독 해당 장면의 사진과 함께 제목으로 “소송감

이야”라며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함.

11월 7일 

(화)

일간 

스포츠

‘원조 섹스 

심벌’ 

샤론스톤, 

여전한 볼륨 

몸매 ‘눈길’

  

미국 마이애미 근교의 한 해변에서 샤론 스톤이 지인

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

도함. 검은 색상의 수영복을 착용한 샤론 스톤의 엉덩

이를 클로즈업 하거나 수영복의 사타구니 부위를 내

리는 사진은 매우 선정적이며 제목 또한 자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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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쿡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이버뉴스스탠드 포털사이트 뉴스 newsstand.naver.com 100 1,000

3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4 다음뉴스 포털사이트 뉴스 media.daum.net 100 1,000

5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6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7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8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9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10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besthgc.cafe24.com 100 1,000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4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성차별적 커뮤니티 16개를 선정20), 이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모

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온라인 커뮤니티 16개에 대하여 각각 게시글 100개 및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

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 대상 내용 : 게시글(100건) 및 댓글(게시글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성 글, ‘비난/비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20)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속 성차별사례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11))를 참고하여 

커뮤니티 16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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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1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2 엠엘비파크 스포츠(야구) 커뮤니티 mlbpark.donga.com 100 1,000

13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4 유투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5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16 쭉방카페 패션·뷰티 커뮤니티 cafe.daum.net/ok1221 100 1,000

합  계 1,600 16,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26건의 성차별적 게

시글과 142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

난’이 116건(69%), ‘폭력/성적대상화’가 52건(31%)으로 나타났다.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  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15 86 101

폭력/성적대상화 11 41 52

합 계 26 127 153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

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44건, 28.7%). 그 다음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

아(23건, 15%), 유투브(19건, 12.4%)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6년 11월에 진행한 온라인 커뮤

니티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23건, 

39.0%), 그 다음으로는 네이트판(10건, 15.3%), 워마드(7건, 11.9%), 메갈리아(6건, 10.2%), 유

투브(6건, 10.2%)순으로 이어졌다.([표3] 참고) 2016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면 일간베스트, 

워마드, 메갈리아, 유투브 등의 동일한 커뮤니티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내용이 더욱 많이 발견되

어 그 양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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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4월 2016년 11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쿡 1 - 2 - 3 - - 1 - 1

2 네이버뉴스스탠드 - 1 - - 1

3 네이트판 1 - 7 1 9 2 - 7 - 9

4 다음뉴스 - - 2 2 4 분석대상 아님

5 다음아고라 - - - - - - - 1 - 1

6 디시인사이드 - - 7 2 9 1 - 1 2 4

7 디젤매니아 - 1 - - 1 분석대상 아님

8 레몬테라스 - 1 - - 1 분석대상 아님

9 메갈리아 - - 23 - 23 4 - 1 1 6

10 베스티즈 - 1 6 - 7 - - 1 - 1

11 아이러브사커 - - - - 0 분석대상 아님

12 엠엘비파크 - - - - - 분석대상 아님

13 워마드 8 4 10 10 32 1 1 - 5 7

14 유투브 1 2 14 2 19 - - 2 4 6

15 일간베스트 4 1 15 24 44 1 1 12 9 23

16 쭉빵카페 - - - - - 분석대상 아님

소 계 15 11 86 41 153 9 2 26 21 58

  

Ⅳ.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

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

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김치녀’, ‘맘충’, ‘한남(충)’ 등 특정 성을 경멸적인 속성으로 환원해 유형화한 단어 사용이 다수

였다. 또한 여성 관련 특정 커뮤니티 유저를 비하하는 용어인 ‘메갈련/메퇘지(메갈리아)’, ‘웜퇘지

(워마드)’ 등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사용되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

성을 저해했다. 나아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며 무차별적인 혐오가 온

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 215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아침부터 
김치년이 
열받게해서 

차단함

4/6
소개팅한 여성을 '김치녀'로 비하하고 있으며 여성을 일반

화함.

일간베스트

(시발련
저장소) 

여친 어제 
술먹다 
연락

갑자기 
끊기고 

오늘 아침
연락옴 ㅋ 

4/6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캡처하여 올린 글을 ‘시발

련저장소’라는 카테고리로 분류했고, 갑작스레 연락 끊긴 

이유를 적절한 근거 없이 여자 친구의 외도 때문이라고 

단정지음. 

일간베스트

긴급) 
웜퇘지 또 

해외
사이트 
조작 

들어갔다!!
!!

4/6

커뮤니티 ‘워마드’ 이용자들을 ‘웜퇘지’라는 말로 비하하였

고, 그들의 계획은 한국 남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데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

일간베스트
김치녀 
= 짐승

4/7

일본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더 세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여성이 ‘짐승’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내보이면서, 그 때문

에 ‘삼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여성혐오적 단어를 

사용함.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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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오늘의 
영어...

양남들에겐 
있고 

한남들에게는 
없는 

영어단어

4/6

한국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한국남성 전체를 혐오하는 

발언을 함.

워마드

이쁘고 
여리여리한 

남자애 
노리개로
삼고싶다..

.ㅎ

4/7

한국 남성을 짐승으로 취급하며 성노예로 전락시킴.

워마드

[보지놀이터] 
ㅃ 여기 
연애중인 
웜련 있음 
들어와라. 
난 니들 
연애안녕

하길 
빌어줄게.

4/6

한국 남성들의 외모를 비하하며 자살(재기)하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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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터] 
ㄹㅇ 

남자는 
불알 

때문에 
문명생활

에 
부적합하
지 않냐

4/6

남성의 성기를 근거로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길가는 
한남 

손쉽게 
공격하는

법

4/7

남성의 얼굴에 대해 모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남’이라

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남성을 비하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도서관 

냄저들한테 
현실타격 
줄 만한 
장난 뭐 

없노 

4/7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좆달고 
200못 
버는건 

왜그런거
노?? 

4/7

남성의 무능함을 강조해 남성을 비하하고 원색적인 표현

이 담긴 단어를 사용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모든건 다 
한남때문

이다

4/7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선정해 남성에 대한 혐오감

을 드러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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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네이트판

한남충  
인성쓰레

기 
찌질한게 

세계 
최정상급

ㅋㅋ

2016/1

0/23

한국 남성을 낮추어 벌레에 비유하며 남성을 열등한 존재

로 만들어 비난함. 

82쿡

저두 
소시오패
스 같은 

여자 
알아요

4/1

흔히 ‘밀당을 한다’는 표현처럼 연애에 있어 쉽게 마음을 

주지 않은 여성을 한정하여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하고 있

음.

유투브

김여사 
페라리
288

스파이더 
사고영상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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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페라리라는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굳이 여성

이라는 속성을 강조해 ‘김여사’라는 여성비하적 단어를 사

용함.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국갤] 
안경 몰카 
검거현장.

gif

4/4

[국갤] 
라스 나온 

걸그룹 
와꾸 

모음.jpg

4/4

[국갤] 
여자들 
난리.. 

악동뮤지
션 논란 

..jpg

4/5

[국갤] 
깜짝.. 
요즘 

초등학생 
계급 ..jpg

4/5

일간베스트

보지는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다.sa

milhan

4/6

일간베스트
유아인 

군대 갈수 
있을듯.jpg

4/6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86개로 분석되었다. 특히, 메퇘지, 맘충, 김여사, 한

남충 등 상대 성을 혐오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욕설을 포함한 내용의 댓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이 성차별적일수록 그 댓글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동조하며 혐오

와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의 거의 대부분이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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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김제동 
개새끼 
아니다.

4/6

일간베스트

긴급) 
웜퇘지 또 
해외사이트 

조작 
들어갔다!!!!

4/6

일간베스트

(속보) 
"문재인, 

UN 
北결의안 

기권

4/7

일간베스트
김치녀 
= 짐승

4/7

메갈리아

몰카찍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성범죄자 
등록 안 

된다

2016/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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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메갈리아

‘남혐’은 
수사대상...

‘여혐’은 
기각? 

경찰, 이중 
잣대 논란

2016/ 

9/1

메갈리아

메갈리아 
페이지가 
없어진 

것에 대한 
공지와 

이에 대한 
페이스북 
관리자의 

의견

2016/6/

17

메갈리아
남녀임금
격차 관련 

글

2016/6/

11

메갈리아
성평등 

조항 개헌 
관련 글

3/22

메갈리아
성추행 
관련 글

3/19

메갈리아
필리핀 

성매수 관련 
글

3/7

메갈리아

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성폭력, 

살인 강도 
사건 관련 

글

2/3

메갈리아
데이트폭력

이 담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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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메갈리아
광고 관련 

글

메갈리아
래퍼 산이의 
여혐 가사 
관련 글

2016/12

/1

메갈리아
‘꽃뱀’ 

낙인과 
관련 글

2016/11

/29

메갈리아

성매매 
합법에 대해 

..불쌍한 
한국여자들..

8/4

82쿡

의대생 
사촌 조카 
이제 인생 
어쩌나요

4/1

82쿡
장가 갈 수 
있을까요?

4/2

네이트판

+추가) 
현재 

트위터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악동뮤지션 
이찬혁.jpg

4/2

네이트판

신랑이 
장난이랍시

고 자꾸 
때려요

4/1

네이트판

우리반 
남자애들 

핵설렘ㅋㅋ
ㅋㅋㅋ

4/1

네이트판

니가 
할일을 
나한테 

시키지말라
는 남편. 
남편과 
함께 

볼게요. 
솔직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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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부탁드려요

유투브

김여사 
페라리488
스파이더 
사고영상

4/5

유투브
[스낵비디오] 
대학교 조별 
과제 유형

4/7

유투브

얼굴은 
예쁜데 

남자한테 
인기없는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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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특징
/남자심리

워마드

[보지놀이터] 
ㅃ 여기 
연애중인 
웜련 있음 
들어와라. 
난 니들 

연애안녕하길 
빌어줄게.

4/6

워마드

[보지놀이터
] 남자들 

좆팔 맨날 
사랑못받아서 
남혐한다고 

하는데

4/6

워마드

[보지놀이터] 
도서관 
냄저들
한테 

현실타격 
줄 만한 
장난 뭐 

없노 

4/7

워마드

[보지놀이터]
볼 때마다 

탄식 나오는 
어떤 웜련이 
올린 사진

4/7

베스티즈

지나친 
이기심이 

부른 
참사.jpg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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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대 

아내 
체벌하는 

40대 
부동산재벌 

남편.jpg

4/4

스타벅스 
'텀블러' 
사재기… 
온라인서 
웃돈 받고 

되팔아

4/5

다음뉴스

결혼 안 
하는 

일본인..男 
4명 중 한 
명 미혼

4/6

아이 출입 
금지 식당, 

어찌 
생각하시나

요

4/6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전라도 
호스트 

창남새끼 
면상공개~

4/7

성매매업소 근무 이력을 꼬투리 잡아 성희롱함.

2. 폭력/성적대상화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대상화하여 불쾌감

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다소 과격한 게시물/댓글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모욕

적·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

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도 있었다. 또한 성기로 특정 성을 지칭하는 혐오적 단

어들을 사용하는 등 욕설과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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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

테라스

남자분들 
한표 

던지고 
가세용~~ 

몸매
vs

얼굴
vs

나이어림

4/4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유형화하고 있음.

유투브

얼굴은 
예쁜데 

남자한테 
인기없는 

여자 
특징/남자

심리

4/5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남자들이 쉽게 질리는’ 등과 같

은 표현에서 여성을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남. 또한 남성

의 시각에서 여성을 유형화하고 있음. 

네 얼간이 
미녀 

선생님과 
은밀한 
커플 

요가를 
해보았다 

2016/1

2/27
제목에 ‘미녀 선생님’, ‘은밀한’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중 그림(섬네일)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여성의 특

정 신체부위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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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즈

중국) 
20대 
아내 

체벌하는 
40대 

부동산재벌 
남편.jpg

4/4

여성이 체벌 받는 이미지가 담긴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함.

워마드

[보지놀이터] 
넣음직한 

놈이 
안보이네요

,,,

4/6

남성의 성기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하고 있음. 또한 남성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고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함.
[보지놀이터] 

나련 
나중에 
80살 

할머니
웜련되면 
한남들 
성추행
하고 

다니고
싶다이기 

4/7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을 정당화하고 있음.

[보지놀이터]
춘장남 
스시남 
잘대줌?

4/6

남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해 성관계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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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놀이터]
한남 

연예인보다 
좆반인 
양자지 
와꾸가 
더 낫다 

4/7

한국 남성과 외국 남성의 외모를 비교해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담음. 

디젤

매니아

 레인보우 
오승아 
속옷샷
(후방
주의)

4/7

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사진을 

게시함. ‘오승아 속옷샷(후방주의)’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

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

네이버

뉴스

스탠드

'몸매甲' 
김규리, 
'등파인' 
수영복 

입고 레슨 
삼매경

4/6

배우 김규리가 자신의 SNS에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자신

의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하였고, 본 기사에서

는 김씨의 몸매와 복장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몸매甲’

과 ‘등파인’을 강조해 영상이 성적으로 보이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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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

사이드

한국남자 
만나면 

안되는 딱 
세가지 이유

4/1

[국갤] 
안경 몰카 
검거현장.

gif

4/4

일간

베스트

저장소

롱보드 
타는 

여자가 
뭐어때서.

gif

4/6

일간

베스트

저장소

뭔가에 
집중하는 
남자는 

멋지다..gif

4/6

일간

베스트

저장소

아침밥 
안차려준 

아내 
체벌.JPG

4/6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1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

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일간베스트에서 발견된 성폭력/성적대상화 내

용의 댓글은 24개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폭력/성적대상화 사례는 혐오

/비난 사례에 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적 발언의 수위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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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베스트

저장소

아프리카
다.저번주 
흑녀들이다.
(자체 검열 

완료)n

4/7

일간

베스트

저장소

설현의 
눈썰미.jp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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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본의 
섹스전용 섬. 

매춘도
4/7

일간

베스트

저장소

예비군의 
날 혜택,jpg

4/7

유투브

여자 
가수의 
안무를 
노출과 

특정부위 
중심으로 
밀착촬영..

16/

02/14

16/

05/01

워마드

[보지놀이터] 
춘장남 
스시남 
잘대줌?

4/6

워마드

[보지놀이터] 
넣음 직한 

놈이 
안보이네요,

4/6

워마드

[보지놀이터] 
ㄹㅇ남자
는 불알 
때문에 

문명생활에 
부적합하
지 않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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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보지놀이터] 
구남충 

대학병원 
레지던트였
는데남동기
단톡방에 
간호사들 

욕+성희롱 
쩔었노

4/6

워마드

[보지놀이터] 
한남 

연예인보다 
좆반인 
양자지 

와꾸가 더 
낫다 

4/7

네이트판

우리반 
남자애들 

핵설렘ㅋㅋ
ㅋㅋㅋ

4/1

다음뉴스

[포토엔] 
클라라 
'너무 

추워보이는 
의상'

4/6

"몸매 
끝판왕" 
제시, 

민소매 티 
사이로 
보이는 
육감적 

보디라인

4/6

Ⅴ.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

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6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6개의 게시글과 127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6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일간베스트(28.7%)였으며 그 뒤는 워마드(20.9%)였다. 

작년 11월 모니터링 결과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워마드’이다. 작년 11월 모니터링에서는 워마드가 세 번째(11.9%)로 성차별적 게시물이 많았으

나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이어 두 번째(19%)순위에 올랐다. 이러한 순위 변

동은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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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등장 이후 여성 혐오 담론이 사회에 범람하기 시작

했다. 여성 혐오적 발화를 미러링(mirroring)하여 남성에게 되돌려주는 전략을 채택한 메르스 갤

러리는 2015년 8월에 ‘메갈리아21)’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설립했다. ‘여혐혐(여성 혐오를 혐오

한다)’을 표방한 메갈리아와 ‘남혐(남성 혐오)’라는 더 급진적인 전략을 채택한 워마드는 사회 전

반에 형성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이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

다. 한편으로는 메갈리아와 같은 여초 성향 사이트가 오히려 혐오문화를 조장하는 진원지이자 

혐오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22) 일간베스트저장소는 여성 혐오를, 메갈

리아와 워마드는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온라인 커뮤니티 간의 성대결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것

이다. 

모니터링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행되는 혐오 관련 게시물들은 

특정 성을 일반화해 ‘OO녀’, ‘OO충’이라고 유형화해 비난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게시물 내용들

은 하나의 상황 혹은 경험을 가지고 특정 성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이는 

그간 사회에서 개념 없는 ‘일부’ 여성을 개똥녀, 된장녀, 김여사, 맘충 등으로 네이밍해 처벌하는 

여성 혐오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나아가 ‘일부’ 여성을 근거로 비난했던 것이 불특정다수의 여

성을 대상으로 한 ‘김치녀’의 등장으로 모든 여성이 ‘개념녀’가 되기 위해 여성 스스로 통제하고 

검열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개념 없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

니라 현실의 여성을 참조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다. ‘개념 없는 여성’ 유형들은 마치 거

푸집과 같아서 여성 전체를 엇비슷한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23) 주체성을 상실한 여

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여성 혐오적 발화를 그대로 가져와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뒤바꿔 말

하기 시작했다. 김치녀에 대항한 ‘한남충’ 등 성별에 구분없이 계속해서 혐오 표현들은 유포·재

생산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20세기 말, 인터넷이 등장하며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오히려 현재 온라인 사회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와 성차별 내

용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온라

인 안에서의 혐오 사회는 컴퓨터 밖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혐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현재 자

행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제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

해 온라인 내의 혐오 문화와 성차별적 관행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한

다.

21) ‘메갈리아’란 ‘메르스’와 ‘이갈리아’의 합성어이다. ‘이갈리아’란 노르웨이 작가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배경으로, 남녀 성역할이 뒤바뀐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이갈리아’는 평등주의와 유토

피아의 합성어이며,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자와 남자가 뒤바뀐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메갈리아 사이

트는 분열되어 ‘메갈리아4’,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등으로 페이스북에 여러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22) “결국 여성판 일베였나... ‘메갈리아’ 또 홍역”(한국일보, 2016.01.07.)

“<일베·메갈리아·워마드> 혐오 사이트 전쟁 ‘막전막후’”(일요시사, 2016.07.16.)

23)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윤길보라 외 5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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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쿡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3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4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5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6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7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8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besthgc.cafe24.com 100 1,000

9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0 오늘의 유머 유머 커뮤니티 www.todayhumor.co.kr 100 1,000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8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14개를 선정24), 이에 대해 2017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니

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14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각각 게시글 100개 및 해당 게

시글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8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표1 참조)

◦ 대상 내용 : 게시글(100건) 및 댓글(게시글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 ‘비난/비하’ 성격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24)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속 성차별사례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11))를 참고하여 

커뮤니티 14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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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1 엠엘비파크 스포츠(야구) 커뮤니티 mlbpark.donga.com 100 1,000

12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3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4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합  계 1,400 14,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45건의 성차별적 게

시글과 188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

난’이 174건(74.7%), ‘폭력/성적대상화’가 59건(25.3%)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  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27 147 174

폭력/성적대상화 18 41 59

합 계 45 188 233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86건, 36.9%).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7년 4월에 진행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

과에서는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44건, 28.7%), 그 다음

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아(23건, 15%), 유튜브(19건, 12.4%)순으로 이어졌다. 2017

년 4월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이트에 비해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배스트에서 성차

별적 게시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모니터링 시기에 ‘초등학교 페미니

스트 교사논란, ‘왁싱샵 살인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 혐오 논란이 늘어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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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8월 2017년 4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쿡 - - - - - 1 - 2 - 3

2 네이트판 1 - 6 1 8 1 - 7 1 9

3 다음아고라 - - - - - - - - - -

4 디시인사이드 2 8 49 27 86 - - 7 2 9

5 디젤매니아 1 1 6 2 10 - 1 - - 1

6 레몬테라스 - - - - - - 1 - - 1

7 메갈리아 - - 2 - 2 - - 23 - 23

8 베스티즈 - 1 8 - 9 - 1 6 - 7

9 아이러브사커 - - - - - - - - - -

10 엠엘비파크 - - - - - - - - - -

11 오늘의 유머 - - 1 - 1 분석대상 제외

12 워마드 12 2 11 - 25 8 4 10 10 32

13 유튜브 - - 9 4 13 1 2 14 2 19

14 일간베스트 11 6 55 7 79 4 1 15 24 44

소 계 27 18 147 41 233 15 10 84 39 148

  

Ⅳ.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

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

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특정 성의 외모를 두고 깎아내리는 표현이 많았으며 ‘김치녀’, ‘맘충’, ‘한남(충)’ 등 특정 성을 

경멸적인 속성으로 환원해 유형화한 단어 사용이 다수였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내용이 존재했다. 나아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며 무차별적인 혐오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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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젤
매니아

페미니스트가 
정신병자인 

이유.jpg
8/3

페미니스트 여성을 ‘과대망상’ ‘피해망상증’ ‘강박증’ ‘쓰레

기’ 등으로 비유하며 비하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김치년들에겐 
나이 

공격이
최고다.

8/3

여성을 ‘김치녀’로 표현하며 여성에게 나이 공격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여성혐오적 내용을 담고 있음.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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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오늘도 
여시 

괴롭혀 
봤다

8/3

성관계 후 고민을 얘기한 여성을 두고 ‘먹버당했다’고 칭

하는 여성비하적 발언을 함

일간베스트

관종)낸시
랭, 

‘몰카당했다
’ 112에 

동료 
여가수 
신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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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두고 캣맘충년, 젖퉁이 등 여성 비하

적 단어를 사용함.

일간베스트
페미니스트 

없애는 
법?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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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페미니스트 없애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스트에 대

한 왜곡된 인식을 부여하고 외모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

는 방법을 알려줌.  

일간베스트

공관병한테 
갑질한 
대장 

마누라년 
면상보고가

라

8/7

‘메퇘지’, ‘돼지같은 년’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의 

외모를 깎아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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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맘충 
논란에 
대한 

맘충들 
변명 

보고가라. 

8/7

‘맘충’, ‘맘충년들’, ‘김치년들’ 등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

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맘충’이라는 용

어의 사용을 합리화함.

일간베스트

Kia ~~ 
성매매 
여성 

인터뷰 
클라스 
보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8/7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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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남자여자 
바뀌었으면 

김치 
보지년들 
지랄했을 

사건

8/1

제목과 내용에서 여성을 ‘김치년’, ‘보지년’ 등의 혐오 표현

을 통해 여성을 비하함.

일간베스트
김치년 
거르는 
법.txt 

8/1   

제목과 내용에서 여성을 ‘김치년’이라는 혐오 표현을 통해 

여성을 비하함. 자신의 부정적 여성관을 불특정다수 여성

에 투영하여 여성 혐오를 부추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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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김치녀가 
또... 부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터짐 
ㅋㅋㅋㅋ

8/1

제목과 내용에서 여성혐오 표현인 ‘김치녀’를 사용함. 특정 

인물의 행위를 ‘김치녀가 또...’ 라는 혐오 표현을 통해 불

특정다수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함.

일간베스트

늙은 
김치년들 

나이트에서 
젊은남자 
꼬시는거 
보고가라

8/1

여성을 두고 ‘김치년’이라고 표현하며 중년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애미뒤진 
향로는 
너프 

언제하냐

8/2
‘향로’는 게임 아이템 이름임. ‘너프’는 인터넷 상에서 ‘버

프(buff)’의 반대말로 쓰이고 아이템이나 챔피언 등의 기능

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함. 아이템 기능 약화를 바라는 글

과는 상관없는 ‘애미뒤진’이라는 여성혐오적 수식어를 붙여 

여성을 비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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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오늘자 
군대 

삼계탕..... 
여초카페 
반응.........

jpg

8/5

군대에서 삼계탕을 먹은 내용을 두고 여초 사이트의 반응

을 퍼와 ‘한국여성은 그냥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게 불가

능하지 않나 싶다’라며 여성을 일반화해 비하하고 있음. 

네이트판

 
동성애쿵쾅

이들
ㄹㅇ 극혐

8/4

동성애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논리가 없다고 말하며 

극혐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워마드

[보지놀이터] 
냄져 키가 
170도 안 

되면 
자살해야하

는거 
아님?ㅋㅋ
ㅋㅋㅋㅋㅋ

  8/1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남성을 ‘장애남’이라고 부르며 남성

과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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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터] 
포경하면 
안좋네 
어쩌네 
해도

8/5

한국 남성에 대해 비하하고 성희롱함.

워마드

[보지놀이터] 
아들치고싶
은데 좆나 

더워서 
의욕상실

8/6

한국 남성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솔직히 
워마드 

상위 1퍼 
남혐러라고 
생각하는련

없노

8/6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냄져들이 
처남성 

지킨답시고 
자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상상해보니 

꼴리노

8/6

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사쿠라뚱보 

전쟁중 
구체적인 

계획 
짜봤노.

8/3

전쟁을 통해 남성(특히 군무새)을 살육해야한다며 구체적

인 계획을 세우며 남성 혐오를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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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터] 
한남이 

다른나라남
과 달리 

모두 
잠재적 

범죄남인 
이유

8/2

외국 남성과 비교하여 한국 남성들은 모두 범죄자라고 지

칭하며 한국 남성을 비하함.

워마드

[보지놀이터] 
똥꼬충들 
웜 보력 

미러링해서 
똥력

지원하다가 
실패한 거 
개웃챙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8/4

남성에 대한 비하가 주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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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터] 
좆프리카인

디 
좆투브인지 
남자 BJ 
들 보면 
그렇게 

싸보이더라
구요

8/1

걸레, 창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BJ에 대한 혐오감

을 표현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시위 

스탭들 
좆나 

멋있노

8/6

시위에서 진행요원에 의해 남성이 제지당한 경험을 이야

기하며 남성에 대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방이 이어지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페미중에 

이쁜여자를 
단한명도 
못보았습니

다 
결론나오죠

8/7

페미니스트들을 한평생 이성이나 동성에서 사랑 못 받고 

자란 예쁜 여성에 대한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진 자존감 

제로 열등감덩어리들이라고 비하하는 점에서 여성을 의존

적이며 남성에게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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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터] 
요즘처럼 

돈이 
많기를 

바란적이 
없노

8/7

 “돈 앵나오게 벌어서 6억쯤은 기꺼이 청부살인으로 쓸 

각오 되어있노 조금이라도 크-린한 머국 만들고 탈조하겠

노.”라며 돈이 많으면 남성을 살인하겠다는 식의 혐오가 

나타나고 있음.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TV조선 

비키니녀
8/4

디젤매니아
일단은 

쿵쾅대 보려 
합니다.

8/3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147개로 분석되었다. 특히 김치녀, 메퇘지, 맘충, 한

남충 등 상대 성을 혐오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욕설을 포함한 내용의 댓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이 성차별적일수록 그 댓글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동조하며 혐오

와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의 거의 대부분이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쿵쾅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단어)’, ‘보확찢(‘보지 확 찢어 버린다’의 줄임말)’, ‘보전깨(‘보지에 전구 

넣고 깨 버리기 전에’의 줄임말)’ 등의 혐오/비난이 담긴 신조어 사용 빈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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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일단은 

쿵쾅대 보려 
합니다.

8/3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가 
정신병자인 

이유.jpg
8/3

일간베스트

역시 
어메이징 

보지클라쓰.
feat.보배

8/3

일간베스트
김치년들에겐 
나이 공격이 

최고다.
8/3

일간베스트
오늘도 여시 
괴롭혀 봤다

8/3

일간베스트

(택시운전사
개봉기념)
5.18이 
폭동인 

이유.fact

8/5

일간베스트

배우 
박상민이 
이혼한 
이유! 

Feat메갈년들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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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선동에 
넘어가지마라!

8/4

일간베스트

언냐 섹스 
많이하면 
소음순 

늘어나???

8/3

8/4

일간베스트

왁싱샵여혐
시위카페에 

글 쓴 
유족과 
유족을 

부털하는 
카페사람들

8/4

일간베스트
pann)맘충들 
때문에 장사 
때려쳤습니다

8/3

일간베스트

"메갈에게 
천천히 

먹히고 있는 
디시.jpg

8/3

일간베스트
BJ 왁싱샵 
범인 살인 

후 GIF
8/3

일간베스트
실시간 

1호선ㅋㅋㅋ
ㅋㅋ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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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65) 
여름철…

미어터지는..
피서객..

8/5

일간베스트
광화문 

세월호 불법 
천막 근황

8/3

일간베스트

여자들 
일할때 

감정적인거 
종특이냐

8/2

일간베스트

공관병한테 
갑질한 대장 

마누라년 
면상보고가라

8/7

일간베스트

맘충 논란에 
대한 맘충들 

변명 
보고가라.

8/7
*보전깨: ‘보지에 전구 넣고 깨 버리기 전에’의 줄임말

*보확찢: ‘보지 확 찢어 버린다’의 줄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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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라스..

8/7

일간베스트

Kia ~~ 
성매매 여성 

인터뷰 
클라스 보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8/7

일간베스트
서양 10대 

몸매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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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접대룸사롱
간 남편 vs 
이해못하는 

아내 

8/7

일간베스트

접대룸사롱
간 남편 vs 
이해못하는 

아내 

8/7

일간베스트
김치년 
거르는 
법.txt 

8/1

일간베스트

늙은 
김치년들 

나이트에서 
젊은남자 
꼬시는거 
보고가라

8/1

오늘의 
유머

여성 전용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8/3

네이트판
아주 당찬 

손아랫동서가 
들어왔어요

8/3

네이트판
동성애쿵쾅

이들
ㄹㅇ극혐

8/4

네이트판
와 네이버 
댓글 ㅈㄴ 
소름돋아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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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남자들 
팬티가 

더러운 이유 
ㅋㅋㅋ

8/4

네이트판

맘충중에 
최고봉은 
도서관 

맘충인것 
같아요

8/4

베스티즈
예쁜 여자를 
얻은 남자의 
자신감 표정

8/1

베스티즈

왁싱숍여혐
살인사건' 

강남역 10번 
출구 앞 

추모 움직임

8/2

베스티즈

질투나서…
지인명품가
방 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8/2

베스티즈
남자라서 

못받았다.jpg
8/2

메갈리아

“누나는, 
늙어서 

맛없어”...
기안84 
웹툰, 

‘여성혐오’ 
논란

4/14

메갈리아

탁현민 
저자의 

“남자 마음 
설명서” 
관련 글

5/23

디시인
사이드

아는여자가 
강간당해도 

모른척 
지나쳐라...

gisa

7/29



- 255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페미니스트 
곽정은...
의문의 

연패행진 
.JPG

7/29

디시인
사이드

가슴 인증 
레전드.jpg

7/27

디시인
사이드

움짤로 
처음보는 

대한민국... 
여경 

댄스.gif

7/27

디시인
사이드

슼잡겠다고
만든팀이 
슼만빼고 
다잡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

8/3

디시인
사이드

(속보)안아키 
한의사, 
부모들 

아동학대 
무혐의.gisa

8/5

디시인
사이드

중앙대... 
남녀차별 

논란.....jpg
8/5

디시인
사이드

짱깨...여경
클라스.gif

8/5

디시인
사이드

오늘자 군대 
삼계탕..... 
여초카페 

반응.........
jpg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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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강남역 
10번출구 
근황....
ㅗㅜㅑ

8/6

디시인
사이드

위례별초등
학교 

페미교사 
좆됨.jpg

8/6

디시인
사이드

페미니스트
의 현실. 
manhwa

8/6

디시인
사이드

<속보> 
강남역 

시위현장.... 
노래가사 

유출 
사진........

.jpg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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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지금 
김치반도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사태가 
레카 탄핵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됨

8/1

유튜브
생리컵 

끼우는 방법 
ㄷㄷ

8/6

8/7

유튜브

장은영 
최원석이혼
한이유와 
장은영 
위자료 

뉴스공장 

7/31

유튜브

선생님을 한 
수 가르친 
고등학생. 

전세계가기립 
박수보내다

7/15

유튜브

죽어가는장어 
조롱하는 

설리 
인스타그램

6/2



- 258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워마드

그남은 군무르 
군무르르르 
하고울었따. 

JPG 

8/5

워마드

사쿠라뚱보 
전쟁중 

구체적인 
계획짜봤노.

8/3

워마드
남자가 

인터넷 하는거 
찬성vs반대

8/3

워마드

한남들의 
롤모델 

장동민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jpg

8/7

워마드

 일베에서 
페미집단규탄 

시위한거 
사진도올림 
ㅋㅋㅋㅋ

8/7

2. 폭력/성적대상화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이 다수였다. 

특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몸매, 옷차림을 두고 평가하거나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내용의 게

시물이 많았다. 또한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

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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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젤매니아
TV조선 

비키니녀
8/3

일반인의 신체가 드러나는 뉴스를 캡처한 후 "(몸을 가리

는) 래쉬가드 OUT!"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김치녀와 
스시녀의 
얼굴 골격 

차이를 
알아보자 

8/3

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외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

이 게시되어 있음.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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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소녀시대 
이번앨범 

태연 화보.. 
ㄷㄷㄷㄷㄷ 

jpg

8/2

여성 가수를 ‘창녀’ 컨셉이라고 칭하며 성적대상화하고 비

하함. 

일간베스트

여자애들은 
딸감으로 
쓰이면 왜 

기분이 
나쁜거냐?

8/2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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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19) 
마누라는 

모유수유중.
JPG

8/2

자신의 아내가 아들에게 모유 수유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

해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여 성적으로 보이도록 유도함. 

일간베스트

여자들이랑 
개밌게 

가위바위보 
하는법.jpg

8/3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음.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라스..

8/7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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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베스티즈
tv조선 
해변 

비키니녀.jpg
8/1

여성의 가슴만 확대하여 캡처하고 ‘비키니녀’라고 부르며 

성적대상화함. 

디시인
사이드

머프트 
꼬추 

만져보고 
싶은데 

정상이냐

8/2

KT 소속 선수 ‘데프트’의 성기를 만지고 싶다는 내용으로 

성희롱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메갈련은 
자궁을

적출하고 
그애미까지 

보지를
도려내야됨

7/29

여성(메갈련)의 자궁을 적출하고 성기를 도려내야 한다는 

매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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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찌찌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학생.jpg

8/5

‘찌찌’가 햄스터 이름이나 이것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만들

어 아이돌 사진을 올려놓음으로써 여성의 성기를 희화화

하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해운대 
비키니 

누나.jpg
8/5

여성의 신체를 두고 ‘응디보소’라며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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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SNL 
홍진영 
누나 

'말죽거리' 
패러디 

ㅗㅜㅑ.gif

8/5

연예인 홍진영이 SNL9 나온 부분 중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만을 캡처해 게시물을 

업로드함. 

디시인
사이드

지식인.. 
젖소 

여중생 
..jpg

8/6

신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글을 가지고 자극적으로 게시

글을 작성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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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삼청교육대 
부활이 

필요하다
7/31

‘뚱뚱한 여자를 삼청교육대에 잡아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여성의 외모를 기준삼아 폭력의 대상으로 여기

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취두부남 
= 돈 없는 

한남충
7/29

‘돈없는 한남충은 싹다 몰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

로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을 드러냄.

워마드

[보지놀이터] 
디제이남처럼 
생긴새끼만 

보이면

8/1

‘디제이’처럼 생겼다는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에 대한 무분

별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내가 씨발 
죽기전에 
한남충들 
모아다가 
현실 쏘우 
찍을거다

8/6

한국 남성을 죽이고 싶다며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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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홍진영 몸매 
수준 ㅎㄷㄷ

8/4

8/5

일간베스트

여자들 
일할때 

감정적인거 
종특이냐

8/2

일간베스트

19) 
마누라는 

모유수유중
.JPG

8/2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라스..

8/7

일간베스트
서양 10대 

몸매 
8/7

네이트판
훈육을 

폭력으로 
했던 아버지

8/3

유튜브

김종민이 
신지한테 
잘하는 
이유는

8/1

유튜브

[※떡춤] 
"실제와 같은 
시각적.."육
감적인 댄스! 

8/1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1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

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성폭력/성적대상화 사례는 혐오/비난 사례에 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

력적 발언의 수위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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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BJ씽잉 
[세야 

여캠탐방기]

디시인
사이드

안젤리나 글 
개념만가면 

잘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GIF

7/28

디시인
사이드

안젤리나는 
모르는 

한국여자의 
자존심.. jpg

7/28

디시인
사이드

찌찌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학생.jpg

8/5

디시인
사이드

친절한
여피디.jpg

8/5

디시인
사이드

해운대 
비키니 

누나.jpg
8/5

디시인
사이드

SNL 홍진영 
누나 

'말죽거리' 
패러디 

ㅗㅜㅑ.gif

8/5

8/6

디시인
사이드

<속보> 
강남역 

시위현장.... 
노래가사 

유출 
사진........

.jpg

8/6



- 268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지식인.. 
젖소 여중생 

..jpg
8/6

Ⅴ.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

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45개의 게시글과 188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사이드(86건, 36.9%)였으며 그 뒤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였다. 이는 2017년 4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모니터링의 경우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

이 발견되었고(44건, 28.7%), 그 다음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아(23건, 15%), 유튜

브(19건, 12.4%)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SNS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동영

상과 ‘왁싱샵 살인사건’, 그리고 여성혐오 살해에 저항하기 위한 강남역 시위 등이 자리 잡고 있

다. 7월 27일 온라인 매체 닷페이스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영상에 출연해 “페미니즘은 인

권 문제”이며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

오자마자 개인의 신상명세를 밝히거나, 해당 학교에 항의 민원을 넣기도 하였다. 또한 디시인사

이드, 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비방을 일삼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은 교사를 비방하거나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학부모들

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왁싱샵 살인사건’은 한 인터넷방송 BJ가 왁싱샵에서 브라질리언 왁싱 시술을 받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 동영상을 본 한 남성이 범행을 계획해 왁싱샵 여주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왁싱

샵 살인사건’이 공론화되자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오고갔다. 

시술을 받던 BJ가 발기를 의미하는 “섰다”라는 단어를 자신의 방송에 자막으로 내보내 선정적

인 홍보를 한 지점을 두고 왁싱샵 여주인에 대한 BJ의 성적대상화와 그로 인해 가해 남성의 표

적 살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댓글 상당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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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

된 여성이 현실 속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8월 6일 강남역에서 열렸던 ‘왁싱샵 살인사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 외모

를 품평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 또한 존재했다.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아프리카TV, SNS 등에 게재하는 추세의 인

터넷 개인 방송(BJ, 유튜버 등)은 방송을 통해 인터넷 화폐를 받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게재한다. 길거리를 걷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폭행범 김길태 따라

하기’,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5·18 폭동’ 발언 등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약자를 비

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를 얻는다.25)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들은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국내에서 ‘유해 콘텐츠’로 제한해 처

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학급당 평균 5명은 장래 

희망으로 BJ를 적어 냈다고 한다.26) 이처럼 저학년을 상대로 유튜브, 아프리카TV가 막대한 영

향력을 끼치고 이를 통해 여성/소수자 혐오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지만 이를 제재하기가 어렵고 

약자들의 일상 속에서는 공포감에 질려 인터넷에서 신상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엄연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혐오 행위에 대한 명확

한 기준을 가진 제재가 필요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27)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게시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통해 

혐오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5)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0707, 유튜버·BJ들의 영향력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고충들

26) 헤럴드경제, 20170613, [도 넘은 BJ ①]별풍선만 주면 다한다…“선정ㆍ엽기방송은 기본”

27) 아이즈, 20170822, 여성 살해 스트리밍│① ‘여성혐오’라는 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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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쿡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3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4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5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6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7 루리웹 게임 커뮤니티 www.ruliweb.com 100 1,000

8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9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www.bestiz.net 100 1,000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보고서(11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성차별적 커뮤니티 14개를 선정28),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온라인 커뮤니티 14개에 대하여 각각 게시글 100개 및 해

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

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표1 참조)

◦ 대상 내용 : 게시글(100건) 및 댓글(게시글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성 글, ‘비난/비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28)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8))를 참고하여 성차별적 

게시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커뮤니티 14개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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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0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1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2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3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14 쭉방카페 패션·뷰티 커뮤니티 cafe.daum.net/ok1221 100 1,000

총 14개 1,400 14,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64건의 성차별적 게

시글과 135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

난’이 109건(54.8%), ‘폭력/성적대상화’가 90건(45.2%)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  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22 87 109

폭력/성적대상화 42 48 90

합 계 64 135 199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65건, 32.7%).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60건, 30.2%), 

디젤매니아(17건, 8.5%)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2017년 8월에 진행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했다. 2017년 8월 결과에서도 또한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86건, 

36.9%),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순으로 이어졌다. (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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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11월 2017년 8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쿡 - - - - - - - - - -

2 네이트판 - 1 17 1 19 1 - 6 1 8

3 다음아고라 - - - - - - - - - -

4 디시인사이드 5 5 38 17 65 2 8 49 27 86

5 디젤매니아 1 4 5 7 17 1 1 6 2 10

6 레몬테라스 - - - 2 2 - - - - -

7 메갈리아 - - 1 - 1 - - 2 - 2

8 베스티즈 - 1 - - 1 - 1 8 - 9

9 아이러브사커 - 2 - - 2 - - - - -

10 오늘의 유머 - - - 1 1 - - 1 - 1

11 워마드 3 4 5 4 16 12 2 11 - 25

12 유튜브 - 1 10 2 13 - - 9 4 13

13 일간베스트 13 23 11 13 60 11 6 55 7 79

14 루리웹 - 1 - 1 2 - - - - -

합 계 22 42 87 48 199 27 18 147 41 233

  

              

  

Ⅳ.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

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

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성기(보지, 좆)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특정 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등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또한 ‘할줌마’, ‘뜰딱(충)’과 같이 노년층을 비하하는 단어도 자주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부분의 게시글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했고, 일간

베스트는 정치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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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보혐 한사발 
하고가라..... 

fact
11/4

‘보혐(‘보지혐오’의 줄임말) 한사발 하고 가라’를 제목으로 사

용해 성기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

장함. 

디시인

사이드

좌빨 
페미줌들 

특징
11/5

‘좌빨 페미줌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비하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성들을 비난함. 

디시인

사이드

김치국 
할줌마들 

젊은봊 질투 
진짜 무서움

11/5

‘김치국 할줌마’, ‘젊은봇’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을 비하

하고 있으며 혐오를 드러냄.

디시인

사이드

좆한도전 
존나 

꼴뵈기싫어
11/5

‘좆한도전’, ‘꿘줌마’, ‘한남틀딱예능’ 등 특정 성별을 구분하

지 않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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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현재 한샘 
이후 각종 

여초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짤.jpg

11/7

한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페이스북 이용자(yangpa)가 쓴 

글을 캡처해 4줄로 요약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남성 중심으

로 해석하고 ‘ㅋㅋㅋ’라며 사소화하고 비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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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페미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속화되는 
"뷔페니즘“

11/2

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을 ‘뷔페니즘’으

로 칭하며 비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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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여자의 습성 

(feat. 
현자타임)

11/3
여자의 습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전체

를 비난함. 

일간베스트
여자에 대한 

격언
11/4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격언만을 골라 게시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여성전용주
차장에 니들 
주차해봤냐? 

ㅋㅋㅋ

11/4

여성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며 동시에 장애인 혐오를 조장

함.

일간베스트

연애알바 
1시간에 

10만원이란
다ㅋㅋㅋ 

11/7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지’라고 표현하며 ‘여성인 

것이 벼슬(특혜)’이라고 일반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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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반도의 흔한 
보적보.jpg 

11/7

여성 연예인의 디지털성폭력(성관계 영상 유출)을 유희 거리

처럼 다룸. 또한 여성 연예인들의 대화 장면에서 자극적인 

부분만을 캡처해 ‘보적보(보지의 적은 보지)’라며 갈등 구도

를 만들고 있음.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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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상폐 김치년’, ‘보빨러’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나이를 기

준으로 여성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

일간베스트

한국 
여배우들의 
한계 (feat. 

팩폭) 

 11/7

한국 여배우들의 한계를 ‘노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하며 

한국 여배우들을 비난하고 있음.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

은 노출했다고 덧붙이며 여배우들의 노출 장면을 모아놓은 

포르노 사이트가 있다고 언급함. 여성들이 성적대상화되어 

여성들의 몸이 상품화되는 맥락을 삭제하고 한국 여배우들

은 노출을 감행하지 않아 ‘김치 드라마나 찍는 것이 옳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

워마드

출생률 
떨어진 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

11/1

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한국 남성의 외모를 

문제 삼아 “지나가는 한남 칼푹찍 하고 싶은 이유 : 못생겨

서기” 와 같이 혐오를 내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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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외국갔다온 
한남들 중 
창놈됐을
확률 높은   

나라 
알려준다

11/5

외국 여행을 다녀온 남성들을 ‘창놈’으로 지칭하는 게시글임.

워마드
돼지새끼야 

애비가 
죽었으면

11/5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개쓰레기새끼’라며 혐오감

을 드러내고 있음.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
가 생각하는 
알쓸신잡.jpg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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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뜨거운 사이다’라는 프로그램 캡쳐를 올린 후 ‘남자에 대한 

증오로 미쳐버린 모습’이라는 등 여성에 대한 비하하고 있

음.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좆한도전 
존나 

꼴뵈기싫어 
11/5

디시인
사이드

오늘자 
어메이징... 

의경들 
석면가루 

잔해속에서 
취침....news 

11/5

디시인
사이드

저거 끝나고 
네이버 댓글 

예상 
ㅇㅇㅇㅇㅇ
ㅇㅇㅇㅇ

11/5

디시인
사이드

??? : 
여성부 권한 
커져야 된다 

jpg

11/5

디시인
사이드

길한복판에서. 
자신의몸을 
드러내는 
여자....jpg

11/5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87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성들을 ‘메갈년’, ‘메퇘지’, ‘한녀충’, ‘보지년’ 등으로 지칭하는 모

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당시 이슈였던 ‘한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

의 댓글들에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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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
사이드

천조국...도
살자...빌버
형님...jpg

11/5

디시인
사이드

남성 뉴스 
앵커들..... 
일생일대 

위기.....jpg

11/7

디시인
사이드

한샘 
사건...페북 
여성유저들

의 
반응....jpg

11/7

디시인
사이드

현재 한샘 
이후 각종 

여초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짤.jpg

11/7

디시인
사이드

이여영, 
"남자 성기,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11/5

디시인
사이드

여군 병사 
모집 43년 
만에 부활 

시킨다.JPG

11/1

디시인
사이드

울썬문 오늘 
정보 

요약.jpg 
11/3

일간베스트

여자한테 큰 
의미 두면 
안 되는 

이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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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미스 맥심 
우승자의 
자슴감.

11/1

일간베스트

유아인 
씨발썌기 

허리놀림보
소

11/1

일간베스트
여자들의 

이중성.jpg
11/1

일간베스트

부산역 
맞은편 

걸어가는데 
할마시가 

백마묵어볼
래?이런다 

ㅅㅂ

11/2

일간베스트

걸레 여친 
감시용 
강력한 
정조대!

11/3

일간베스트

F컵 NHK 
스시 

아나운서 
ㄷㄷㄷㄷㄷ.

gif

11/4

일간베스트

한국김치 
썅년들은 

모성애란게 
아예 없냐??

11/4

일간베스트
개쪽팔리는 
문틀딱의 
전신샷...

11/7 

일간베스트
우리나라 
갓전사 

여군들.jpg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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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 

11/7

유튜브

[EngCC]모든 
EXID 

뮤비에 나온 
'야한 상징' 
10가지(위아

래 + hotpink 
+ L.I.E) 

[드림텔러]

2016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홈쇼핑 헐...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유튜브

롤 게임 
여bj 

신음소리 
계속내며 
게임중계

2017/
10

유튜브
BJ 꽃님 

사건
2017/

10

유튜브
이효리 

전남친들 
누구누구?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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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학력 
비화 | 

뉴스공장 

유튜브

(코난쇼) 
게스트끼리 
가슴만지는

걸 다시 
보고싶은 

코난

10/26

유튜브

일촉즉발 
상황 발생!!  

 색깔론 
들고 나온 

전희경 의원 
질의에 몹시 
화가 난 임종석 
비서실장..

11/5

유튜브

주현미 이혼, 
주현미 에이즈,  

 주현미 
문희옥은 서로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희옥 프로필.

11/4

네이트판

20살이 
마크제이콥

스 시계 차면 
안되나요?

11/4

네이트판

올케와 
사돈댁이 
저희집에 
온다네요.

11/4

네이트판
남자친구의 
학력이 너무 
신경쓰여요...

11/4

네이트판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남자로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11/4

네이트판 팬덤 연령대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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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

추추가)추가) 
퇴근하고 

오니 와이프가 
나가버렸어요

11/4

네이트판
월 2000버는 

남자 
어떤가요?

11/4

네이트판

집해주니까 
시외가 

이불세트 
해오라는 

예비시어머니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1/4

네이트판
한샘 성범죄 
피해자입니

다.

11/4

11/5

네이트판

ㅎㅅ성폭행 
사건으로 
남친이랑 
싸웠어요 

11/5

네이트판

송혜교 90퍼 
이상 

임신했다 곧 
성지글됨

11/5

네이트판

임산부 
배려석 비워 

달래놓고 
자기 아들 

앉히는 엄마

11/5

워마드

성욕이 그렇게 
중요하면 

보지 
성욕은 왜 

안챙겨주노?

11/2

워마드

[보지놀이터] 
솔직히 좆국 

보지들이 
성욕 별로 
없는이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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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마드

[보지놀이터] 
(기사)60대 
한남, 투신 
여성에게 
깔려 재기

11/4

메갈리아

<여혐민국 
만화> 1편, 
2편에 대한 

내용

8/14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
가 생각하는 
알쓸신잡.jpg

11/4

디젤매니아

여초에서 
뉴스 좌표 

찍고 
여론조작 
하는 법

11/5

디젤매니아
이국주 자신 

평가.jpg
11/5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상품가치가 

11/5

2. 폭력/성적대상화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이 다수였다. 

특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몸매, 옷차림을 두고 평가하거나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내용의 게

시물이 많았다. 또한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

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1)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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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겨지는데
‘성상품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욕탕에 
한남유충 

데리고 오는 
년들 = 

싸튀당한년
으로 

낙인찍어야
되긔

11/4

‘한남유충새끼’, ‘좆새끼’, ‘괘미년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여

성비하, 남성비하를 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을 ‘한남유충’이라

고 칭하며 이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ㅗㅜㅑ 
인터뷰녀 
레전드 
야붕이 

선택은........j
pg

11/7

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던 여성들을 ‘인터뷰녀’라고 칭하

며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남성이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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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녀’ 중 최고(레전드)를 선택하라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여자는 
엉덩이지

11/6

여성 캐릭터를 성적대상화하고 있으며 ‘가슴보단 빵댕이지’라

며 글쓴이가 선호하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자연스럽게 여

성의 몸을 평가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이할머니 
뭐임?

11/6

‘할매젖에 몬스터볼좀 부벼주면 옷 다시주는겨?’라며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신체 부위를 대상화함. 또한 성폭력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여자한테 큰 
의미 두면 
안 되는 

이유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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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섹스 용도 그 이

상 이하도 아님’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일간베스트
김치년 응디 

특징
11/3

‘김치년’이라는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적 특

징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이를 한국 여성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해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F컵 NHK 
스시 

아나운서 
ㄷㄷㄷㄷㄷ.g

if

11/4

여성의 몸을 대상화해 ‘훌륭한 아내, 훌륭한 엄마가 될 것 같

다’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평가함.

일간베스트
우리나라 
갓전사 

여군들.jpg 
11/7

‘주절먹(주면 절하고 먹는다)’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여

성 군인들을 성적대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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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홈쇼핑 헐...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여성의 속옷이 노출된 장면만을 편집해 게재하고 있음. 또한 

‘팬티취향 충격이네’라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네이트판
분위기 

미녀특징
11/4

분위기 있는 미녀에 대한 정의를 내려 대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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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브

사커

(약후) 눈을 
떼기 싫은 

세계 
탑클래스 
미녀골프 

선수

11/5

선수의 실력이 아닌 외모, 몸매에 집중을 함.

아이러브

사커

배구에 
입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예림 

레전드 직캡

11/5

선수의 실력이 아닌 외모와 몸매에 집중함.

워마드

[보지놀이터] 
오유가 여시 

괴롭힌거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노

11/3
남초 사이트인 ‘오유(오늘의 유머)’를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력

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고인을 비하하고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불알이라는 
게 굉장히 
주제넘는 
이름이다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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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알폭파단’을 만들자며 남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과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워마드

[보지놀이터] 
싱싱한 

고자딩지, 
중자딩지 
삽니다~

11/5

고자딩지(고딩자지), 중자딩지(중딩자지)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미성년자 성매수를 암시하고 있다. 

워마드
[보지놀이터] 
한남 죽이고 

싶다
11/6

“한남 죽이고 싶다”라는 게시물로 "얼굴 포 뜨고 싶노 단면 

잘라서 해부해보고싶다“라는 과격하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함. 

베스티즈

가슴 큰 
여자가 착한 

과학적인 
이유.jpg

11/4

가슴이 큰 여성 = 착한 여성이라고 여성 전체를 신체로 비

하함.

루리웹

[잡담] 
딸기가 

달콤하고 
먹기 

편하더라

11/4 여성 캐릭터를 두고 ‘딸기가 달콤하고 먹기 편하더라’라며 성

적대상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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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매니아

여동생 
남친을 

유혹하는 
언니

11/4

여성의 다리를 성적대상화하고 남자가 콘돔을 숨기는 움짤이 

게시되어 있음.

디젤매니아
아디다스녀 

Vs 나이키녀
11/4

여성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들을 게시한 후 어떤 여성이 나은

지 평가를 유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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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매니아

모르는 
여자가 
이러고 

찾아오면.gif

11/4

여성의 몸매가 젖은 채 드러난 사진들을 게시한 후 품평을 

유도하고 있음.

디젤매니아
프랑스에서 
사고치고온 
딸래미.jpg

11/5



- 295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손녀가 하드 캐리 했다고 한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하고 있음.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상품가치가 
매겨지는데

11/5

디시인
사이드

11번가.. 
후기 누나 

..jpg
11/5

디시인
사이드

일본 방문한 
이방카 
공주님 

고우시다.jp
g

11/5

디시인
사이드

필라테스 
누나.. 몸 
자랑 ..jpg

11/5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8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

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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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중딩때 
일진녀 만화 

完
11/5

디시인
사이드

포켓우드말
고 일반 
초련으로 
그렸는데

11/3

디시인
사이드

일상 속의 
젖가슴 11/6

디시인
사이드

나의 일기 - 
여성혐오의 
본질에 대하여

11/6

디시인
사이드

이여영, 
"남자 성기, 
개입마개처
럼 채워야

11/5

일간베스트
내가 디씨로 
가지 못하는 

이유.jpg
11/1

일간베스트
미스 맥심 
우승자의 
자슴감.

11/1

일간베스트
가슴크고 
업소녀들 
남친 특징

11/1

일간베스트
여자들의 

이중성.jpg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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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케이블TV 
무서운 

골드미스 
팩트폭행ㄷ

ㄷㄷ.jpg

11/2

일간베스트

부산역 
맞은편 

걸어가는데 
할마시가 

백마묵어볼
래?이런다 

ㅅㅂ

11/2

일간베스트

어제 뉴욕에서 
트럭테러한 
개슬람새끼 

면상

11/2

일간베스트

평창 올림픽…
여자 

피겨선수…
jpg.ISIS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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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기괴) 목이 
돌아가는 

여자 아이돌...gif
11/4

일간베스트
이방카 

피지컬 jpg.
11/4

일간베스트
여자에 대한 

격언
11/4

일간베스트
반도의 흔한 
보적보.jpg 

11/7

일간베스트

한국 
여배우들의 
한계 (feat. 

팩폭) 

11/7 

일간베스트
보지심리 

전문가.jpg 
(feat.한샘) 

11/7

일간베스트

여캠BJ 
영상 유출시 

변호사 
선임한다고 함 

11/7

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 

11/7

유튜브

롤 최초 
인성질 
강의를 

해드립니다

11/3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홈쇼핑 헐...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 299 -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분위기 

미녀특징
11/4

워마드

[보지놀이터] 
성공하면 꼭 

해보고 
싶은거 쓰고 
가라 이기야!

11/3

워마드

외국갔다온 
한남들 중 
창놈됐을확
률 높은   나라 

알려준다

11/5

워마드

싱싱한 
고자딩지, 
중자딩지 
삽니다~

11/5

레몬테라스
40대중후반 
다이어트??

11/1

레몬테라스

남자들은 
잘해주면…
여자를 좀 
만만하게 
보나요?

11/5

루리웹
요오오망한 
후배 만화

11/4

오늘의유머

외국인 
남자한테 

자고싶다고 
지껄이는 
여자애들;;

11/4

디젤매니아
아디다스녀 

Vs 
나이키녀

11/4

디젤매니아
열도의 

아나운서
11/4

디젤매니아

모르는 
여자가 
이러고 

찾아오면.gif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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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

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6개의 게시글과 135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사이드(65건, 32.3%)였으며 그 뒤는 일간베스트(61건, 

30.3%), 디젤매니아/워마드(17건, 8.5%)순이었다. 이는 2017년 8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러링 사이트인 워마드의 지난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면, 4월에

는 32건, 8월 25건, 11월 17건으로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러링 사이트가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는 공격적 여론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으로 해석된

다. 반면 여성혐오적 발화가 주로 나타나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의 성차별적 게시물 수는 

항상 워마드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2017년 4월 모니터링 결과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9건(5.9%)에 불과했던 디시인사이드

가 8월, 11월 들어 사회적 이슈에 따른 민감성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

다. 2017년 8월의 경우,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왁싱샵 살인사건’ 등의 이슈가 있었고 이

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는 ‘한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11월 이슈가 된 ‘한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작성한 네이트판 게시글을 통해 가시화되었

다. 사건이 점차 알려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샘 성폭력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되었

다. 그간 여성의 일상에 존재해왔던 성폭력 사건을 수면 위로 가시화시켰다는 의미도 있으나 한

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무분별한 추측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특히나 디시

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거나 ‘가해자 없는 강

간사건’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성폭력 이후 피해자에

게는 냉정했던 회사의 대처,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 붕괴, 열악한 여성들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들이 ‘한녀충’의 예민함으로 간

주된 것이다.

‘메갈리아’의 등장 이후 ‘남성혐오’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나 온라인 바깥에서는 여성들이 여전

히 불평등한 젠더 권력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한샘 성폭력 사건’, ‘현대카드 성폭력 사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갑질 논란’ 등 성차별적인 여성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고발하는 목소리들

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에 기대어 ‘네이트판’, ‘대나무

숲’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들이 겪은 부당함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소리들

은 ‘(남성혐오를 부추기는) 메갈년/꼴페미/웜태지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왜곡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여성혐오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시 되고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혐

오에 대한 것들이다. 얼마 전, 공중파 소속 라디오 작가가 ‘여성시대’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근거

로 ‘남성혐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팀을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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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여성의 채용을 취소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떠나는 것은 언제나 피해자 여성이었다는 점, 쉽게 해고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여

성혐오의 문제는 사회적 전반에서 성평등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 발화들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재만으로

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

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혐오 발화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서만이 성평등

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대학생 등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 발화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

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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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부처명 페이스북

1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https://www.facebook.com/kcomwel

2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https://www.facebook.com/KOSHAnet

3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https://www.facebook.com/kosafdream

4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https://www.facebook.com/koreaexpressway

5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https://www.facebook.com/together.sh

6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cebook.com/krcno1

7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facebook.com/9suk9suklive

8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facebook.com/kspof/

9 도로교통공단 법무부 https://www.facebook.com/korearoad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nhis.korea

11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proNPS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babybith.mv

13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acebook.com/iamkepco

14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acebook.com/kogas.kr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 보고서(6월)

Ⅰ.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라온 공공기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정부 부처별로 대표적인 기관 및 SNS 홍보가 

활성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총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온 홍보 동영상, 홍보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

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

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5월 31일(2개월)

◦ 모니터링 매체 :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 (표1 참조)

◦ 대상 내용 : 홍보 동영상, 홍보 이미지

◦ 모니터인원 : 16명

[표1] 모니터링 공공기관 페이스북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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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관명 부처명 페이스북

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https://www.facebook.com/kywa0924

16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https://www.facebook.com/officialKOICA

17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https://www.facebook.com/kisa118

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https://www.facebook.com/hifira

19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자치부 https://www.facebook.com/ITKOREANIA

20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https://www.facebook.com/kecopr

연번 기관명
해당기간

총 게시물 수
성평등적
게시물 수

성차별적
게시물 수

1 근로복지공단 138 2 4

2 안전보건공단 77 1 2

3 한국장학재단 73 - 1

4 한국도로공사 47 1 2

5 SH서울주택도시공사 47 - 2

6 한국농어촌공사 38 1 1

7 한국관광공사 96 - 1

8 국민체육진흥공단 47 1 -

9 도로교통공단 55 1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06 1 2

11 국민연금공단 48 - 2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9 1 1

13 한국전력공사 39 1 1

14 한국가스공사 72 1 -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별 성평등/성차별적 게시물 수

  공공기관 SNS 홍보물에 대해 성평등적인 게시물과 성차별적인 게시물 수를 분석한 결과, 성

평등적 게시물(12건)보다 성차별적 게시물(28건)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게

시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2건, 1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성차별적 게시물

은 근로복지공단(4건, 15.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3건, 11.5%)이 많았

다. (표2 참조)

[표2] 기관별 성평등/성차별적 게시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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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관명
해당기간

총 게시물 수
성평등적
게시물 수

성차별적
게시물 수

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8 - -

16 한국국제협력단 92 - 2

17 한국인터넷진흥원 42 - -

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8 - 1

19 한국정보화진흥원 17 - 1

20 한국환경공단 112 1 3

합 계 1,261 12 26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 (25%)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20 (76.9%)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 (11.5%)다양성 7 (58.3%)

외모지상주의 조장 1 (3.8%)
대안성 2 (16.7%)

여성의 성적대상화 2 (7.7%)

합  계 12건 합  계 26건

 (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적 내용 중에서는 남녀를 동등한 위치로 보여주는 등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7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 중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이 20건(76.9%)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3 참조)

[표3]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2. 질적분석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한국가스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다재다

능 만능화공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에서는 가

스공사에 입사한 조재연 씨를 소개하고 있다. 

공학 계열이 남성 위주의 분야라 여겨졌던 과

거와 달리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당당하게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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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포기할 

수 없는 역도의 길’이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

메달을 받은 임정화 선수를 소개하고 있다. 임정

화 선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기보다 성별에 상관없

이 역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소개함으로써 주

체성이 담겨있다.

(2) 다양성

  한국농어촌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에서는 성별

에 관계없이 모두가 김치를 담그고 어려운 이웃

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에는 

김치 담그기 단계에서부터 김치 나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를 통해 요리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성역할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

다. 

 한국전력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신입사원들의 

입사 노하우를 알려주는 <한전 신입사원 4인방

의 나의 노하우는> 홍보물은 그 등장인물로 남

성과 여성을 2:2로 설정하였다. 입사 전 준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

는 모습을 성별에 관계없이 소개하고 있으며, 남

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대안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 게시물 중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영상에서는 기저귀

를 갈며 힘들어 하는 남편에게 “처음인데 많

이 늘었다”라고 말하며 격려하는 아내의 모습

이 담겨있었다. 뒤이어 “도와주는 아빠에서 

나부터 함께 하는 아빠로” 등의 내레이션을 

통해 돌봄 노동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편

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육아의 책임

을 분담하는 대안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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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옷에 묻

은 얼룩 제거하기 꿀팁> 포스터에서는 여성 캐

릭터만이 옷 세탁하고 있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세탁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근로현장

의 안전,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속에는 성별

에 따라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장은 남성, 주방 업무는 여성, 배달원은 남성

으로 묘사되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명언을 

소개하는 글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

났다.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

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소개하는 데에 

민소매 상의를 입은 여성이 얼굴을 감싸고 좌절

감에 빠져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글과 이미지

가 중첩되어 여성은 나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묵

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307 -

  한국환경공단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캠핑장> 홍보 이미지에서는 아빠

와 아들은 텐트를 치고 엄마와 딸은 음식을 나르

는 장면을 사용하였다. 가사와 연관된 일은 여자

가, 텐트치기 등 외부활동의 주요한 일은 남자가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국민

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홍보 영상에

서는 공모전에 우수상 당선작으로 소개된 

‘여보! 당신은 살림꾼’ 이라는 수기를 소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작 수기 중에서 ‘당

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마워요!’ 라는 문장만

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노동자라

는 성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포스터는 여성 

캐릭터만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은 외모 평가에 

예민하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묘사

되었으며, 날씬하지 않은 몸매를 지닌 여성은 눈

물을 터뜨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외

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 308 -

(4) 여성의 성적대상화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벚꽃인증 사진 

이벤트> 홍보 포스터에는 꽃 사진과 함께 “어머! 누

가 꽃인지 모르겠네”라고 말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

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을 꽃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

성을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여성이라는 속성’만을 

강조해 성적 객체로 만드는 표현이므로 성적 대상화

에 해당한다.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부 부처별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서는 성평등적 게시물보다 성차별

적 게시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적 게시물은 근로복지공단이 2건(16.6%)으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적 게시물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4건(14.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남성도 육아에 동참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육아를 독

려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그러나 고위 전문직은 남성이,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게시물 또한 존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중매체가 아닌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홍보물의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와 달리 점차 늘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조

명해 여성의 주체성을 부각시킨 홍보 게시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게시물도 여럿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SNS 게시물에서조차 성역할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작동하고 있었다. 남성

은 전문직종에, 여성은 주방·서비스 직종 등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미지들

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성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색상 계열의 옷차림을 하고 여성은 핑크색 등

의 밝은 색상 계열의 옷차림과 더불어 치마를 입는 등 성별에 따른 색상과 옷차림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나아가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이, 돌봄의 역할은 여성이 맡게 되는 성별 분업 현

상이 반영된 게시물도 존재했다. 또한, 안내의 역할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는 경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홍보 게시물에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된 핵가족을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전제할 때 그 외의 다른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홍보 게시물 제작과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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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 대중매체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는 사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수기 홍보 게시물

이었다. 수기 중에서 “오늘도 당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

마워요!”라는 문장을 선발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남성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반면 성평등적인 내용이 자연스

럽게 녹아들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김치를 담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떠나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성평등적 문화에 기여했다. 

  SNS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한 정부-국민 간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홍보물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내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

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

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실시되

고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홍보

물까지 해당되지는 않는 실정이다.30) 공공기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고, 정부

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29) 『젠더와 사회』(한국여성연구소, 2015)

30)『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여성가족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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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29일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남성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비 분야에서 

당당하고 도전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

해 주체성을 보여줌.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문화 

체육 

관광부

4월 14일

베이징

올림픽 

역도 

은메달

리스트 

임정화 

선수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은메달리스트인 임정화 

선수를 소개하고 있음. ‘힘을 넘어 기술과 전략

으로 승부하다’라며 운동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소개해 선수로서의 주체성을 보여줌. 

한국 

가스 

공사

산업

통상

자원부

  4월 

27일

다재다능 

만능화공 

신입사원 

가스공사에 입사한 조재연(오른쪽 여성)씨를 인

터뷰한 영상임. 공학이 남성위주의 분야라 여겨

지던 시대를 지나 이젠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31)

(1) 주체성

3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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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뷰 

전공을 살리는 시대를 반영한 영상이었음.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도로 

교통 

공단

법무부 5월 8일

2017년도 

NCS 

기반 직원

(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공고

성별 구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채용 공고 포스

터에 등장하고 있음.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8일

가정의달

4행시

이벤트

(2)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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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가정의 달 4행시 이벤트> 포스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 남성육

아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줌.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3일

안전 

점검의 

날!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포스터에서 네 

개의 손가락에 묘사되고 있는 캐릭터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성별에 따른 

직업적 편견이 없음.

한국

전력

공사

산업

통상

자원부

4월 17일

한전 

신입사원 

4인방의 

노하우는?

신입사원들의 입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시글로 

입사 전 준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개함.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성별에 관계없이 소개함.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4월 12일

봄맞이 

대청소 

꿀팁

온 가족이 함께 대청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온 

가족이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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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농어촌

공사

농림

수산

축산부

4월 4일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에

서 남녀노소 모두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어

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에서 요리를 여성

의 역할로 보지 않으며 김치 담그기 단계에서부

터 남성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성역할의 

다양함을 보여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12일

건강보험 

40주년 

비만예방  

건강걷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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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비만예방 건강걷기대회> 포스터에서 남성과 

여성을  2:2로 설정해 평등하고 균형감 있게 구

현함. 다양한 연령대로 남성과 여성을 모델로 

사용하여 비만예방걷기대회를 활기차고 균형적

으로 표현한 홍보방식임.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11일

퇴직

연금제도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포스터에서 노부부가 

서로 허리를 안아주는 뒷모습이 나옴. 어느 한

쪽이 보호하는 것이 아닌 남녀가 평등하다는 느

낌을 주고 있음.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보건

복지부
5월 12일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영상에서 기저귀를 

갈며 힘들어 하는 남편에게 “처음인데 많이 늘

(3) 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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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3일 

옷에

묻은

얼룩

제거하기

꿀팁

<옷에 묻은 얼룩제거하기 꿀팁> 포스터에는 세

탁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만 등장함. 세탁을 비

롯한 가사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오인을 

낳을 수 있는 표현임.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9일

 명언 

소개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는 알버

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여성이 얼

굴을 감싸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진을 사용하

고 있음. 마치 여성은 나약하다는 표현을 묵시

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었다”하며 격려하는 아내와 “도와주는 아빠에서 

나부터 함께 하는 아빠로” 등의 대사를 하는 남

편의 내레이션을 통해 육아는 더 이상 아내만의 

몫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대안성을 제시함.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316 -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8일

산재

예방

요율제

건설업, 제조업 등의 직종은 남성 캐릭터를, 서

비스업과 같은 직종은 여성 캐릭터를 사용함으

로써 성별에 따라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편

견을 가지게 함.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28일

근로현장

의 안전, 

그것이 

알고 싶다

동영상 속에서 사장님은 남성, 주방 담당은 여

성, 배달원은 남성으로 묘사함. 전문직은 남성으

로 묘사되는 것과 더불어 배달 업무 담당은 남

성, 조리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

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한국

장학

재단

교육부 4월 7일

2017년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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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선발안내

장학생 선발을 하는 포스터에서 남학생의 모습

만을 이미지화하였음. 수영, 농구, 힙합 등 예술

과 체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홍보 포스터임.

S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25일

SH

콜센터 

가든

파이브 

툴동으로 

이전하다

‘콜센터 이전’을 알리는 게시물에서 여성 이미지

를 메인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콜센터 상담원들

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S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국토

교통부
4월 19일

임대주택

입주권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 318 -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임대주택입주권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영상에

서 여성은 ‘주부’로서 아이의 머리를 손질해 주

고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 남성은 손자의 안마 

서비스를 받는 ‘교수님’으로 대비시켜 전문직은 

남성임을 부각시킴.

한국

농어촌

공사

농림

수산

축산부

4월 17일

농어촌

방송

<백년

지대계>

농어촌방송 1회 <백년지대계> 동영상 중 도입

부에 농어촌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노

동자의 영상이 담김. 그러나 농촌의 농부도 바

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토지를 측량하는 노동

자도 모두 남성임. 농어촌 노동자 중 여성 노동

자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모두 남

성으로 영상에 담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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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국민

연금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17일

카페인

관태기

극복법

“카스, 페북, 인스타 중독에 지쳤고 그건 관계 

권태기일 확률이며, 관계 권태기 극복법이 궁금

하다면”이라는 안내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

하는 데에 여성 캐릭터를 넣음. 주로 여성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함.

한국

전력

공사

산업

통상

자원부

5월 11일

혹사 

당하는 

눈, 

오늘은 

쉬게 해 

볼까요?

포스터의 모델이 남성으로만 그려지고 있으며 

모두 전문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

어 있음. 전문성을 띤 분야는 남성이 맡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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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국제

협력단

외교부 5월 15일

5차

월드

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모집 공고

<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117기) 모집 공고> 

포스터에서 요리사, 간호사, 교육을 위한 봉사단

은 여성으로, 자동차 정비를 위한 봉사단은 남

성으로 표현하며 성 역할을 고정하였음.

한국

국제

협력단

외교부 5월 15일

2차 

글로벌 

새마을 

청년 

전문봉사 

모집 공고

<글로벌 새마을 청년 전문봉사(4기) 모집> 포스

터에는 남성만 등장하여, 국제 농촌개발 분야 

업무에는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듯한 편견을 심

어 줌. 

한국

정보화

진흥원

행정

자치부
4월 26일

한국

정보화

진흥원 

임직원 

농촌 체험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직원이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는 사진들을 게

시하였음. 게시물에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농사

일을 하며 일손 돕는 모습을 담은 반면, 여성들

은  허드렛일이나 트럭 타고 밥 먹으러 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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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사진

습 등 부가적인 모습들만을 담아, 부적절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였음.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5월 23일
푸른 하늘 

만들기

푸루가 두 팔을 펼치고 있는 반면, 그루는 두 

손을 얼굴에 괴어 꽃받침처럼 하고 있음. 머리 

위에는 하트모양을 넣었음. 여자는 귀엽고 사랑

스러워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

려가 있음.



- 322 -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4월 28일

아빠와 아들은 텐트를 치고 엄마와 딸은 음식을 

나르는 장면. 가사와 연관된 일은 여자가, 외부

활동의 주요한 일은 남자가 한다는 성역할 고정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보건

복지부

 4월 

28일

육아하는 

아빠들의 

선택!

<육아하는 아빠들의 선택>이라는 주제에서 그려

진 아빠와 자녀들의 모습에서 아들과는 야외에

서 축구를 하고 딸과는 방에서 책을 읽는 모습

을 보여줌으로써  남자는 활동적인 야외활동에 

적합하고 여자는 차분한 실내 활동에 어울린다

는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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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관광 

공사

문화

체육

관광부

5월 13일

핑덕들 

마음이 

두근두근! 

핑크핑크

한 제주 

여행지

 

<핑덕들 마음이 두근두근! 핑크핑크한 제주 여

행지> 사진에서 여성들만 등장함으로써 분홍색

은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줌.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12일

/

5월 19일

한국도로

공사 

마스코트 

‘길통이’
한국도로공사의 마스코트인 ‘길통이’는 남성 캐

릭터만이 존재할 뿐 여성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

음. ‘길통이’가 외적 부분에 있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짧은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

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이러한 묘사는 

운전·교통이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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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5일

어린이날

과 소파 

방정환

소파 방정환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뉴스에서 여

자 어린이는 핑크색 옷을, 남자 어린이는 파랑

색 옷을 입고 있음. 색상에 따른 성별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27일

봄철 

우울증

봄철 우울증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뉴스이지만 

모든 카드뉴스의 배경에는 여성만이 등장하고 

있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여성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여성이 나약하

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김.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11일

국민연금수

급자 

생활수기 

공모

‘여보! 당신은 살림꾼’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생

활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수기 중에서 “오늘도 

당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마워요!”라는 표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음. 여성의 남성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음.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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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5월 10일

물이 

무족한 

우리 

동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루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고, 이에 반해 푸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임. 여자는 소극적이

고 수동적이며, 남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

습으로 표현되어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화

시킬 우려가 있음.

한국

수산

자원

관리

공단

해양

수산부
5월 29일

한국수산

자원관리

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

<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에서 

신규직원을 남성위주로 채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사진에서 남성만을 부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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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6일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포스

터는 여성 캐릭터만을 사용하고 있음. 여성은 

외모 평가에 예민하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묘사됨. 또한 날씬하지 않은 몸매를 지

닌 여성은 눈물을 터뜨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나

타나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11일

벚꽃인증

사진 

이벤트

사무실에 있는 직장인을 위해 벚꽃인증사진을 

댓글에 남겨달라는 공지에 꽃 사진과 함께 “어

머!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라는 멘트를 하는 여

성의 모습이 나옴.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것

(3) 외모지상주의 조장

(4)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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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여성’

이라는 성별로만 받아들여 성적 객체로 만드는 

표현임.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22일

꾸준히 

운동하는 

법

꾸준한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불룩한 살을 

드러낸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법

을 소개하여 다소 아쉬움. 반면 남성의 경우에

는 벗은 몸이 아닌 수면에 관한 이미지를 게재

하여 대조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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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1 KBS1

(2)

2017 퀴즈 온 코리아 10월 4일(수) 13:55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0월 7일(토)~8일(일) 21:20

3

KBS2

(8)

100인의  선택 10월 3일(화) 18:30

4 혼자 왔어요 10월 3일(화)~4일(수) 23:00

5 99% 다른 우리, 1%의 우정 10월 5일(목) 17:50

6 줄을 서시오 10월 6일(금) 18:30

7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0월 6일(금) 20:00

8 건반 위의 하이에나 10월 7일(토)~8일(일) 22:45

9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월) 17:15

10 생존의 법칙 10월 3일(화) 17:00

11

SBS

(5)

트래블 메이커 10월 3일(화) 17:50

12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10월 5일(목) 23:10

13 박스라이프 10월 9일(월) 17:50

14 양세형의 숏터뷰 10월 3일(화)~5일(목) 20:35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10월)

Ⅰ.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

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상파(KBS1, KBS2,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과 케이블(tvN)의 추석 특집 예

능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3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1일간 총 

64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

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9월 29일~10월 9일(11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SBS, JTBC, 채널A, TV조선, tvN

◦ 프로그램 수 : 23개 프로그램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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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15 SBS (5) 모비딕 스페셜 워너시티 10월 7일(토) 0:20

16 JTBC (1)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월) 20:50

17
채널A

(1)

2018 평창 아이돌 빙상 프로젝트 

'우리도 국가대표다'
9월 29일(금)~30일(토) 23:00

18
TV조선

(3)

가족이 뭐길래 10월 2일(월) 18:50

19 스타 고향 맛집 10월 4일(수) 18:40

20 산 너머 남촌 10월 4일(수)~6일(금) 19:50

21
tvN

(3)

골목대장 10월 2일(월)~3일(화) 22:50

22 20세기 소년 탐구생활 10월 5일(목), 7일(토) 22:50

23 김무명을 찾아라
10월 7일(토) 15:40 
10월 8일(일) 21:00

연번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2017 퀴즈 온 코리아 19 6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 0

3 100인의  선택 5 4

4 혼자 왔어요 10 10

5 99% 다른 우리, 1%의 우정 2 6

6 줄을 서시오 3 3

7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5 1

8 건반 위의 하이에나 1 5

9 하룻밤만 재워줘 0 2

10 생존의 법칙 2 8

11 트래블 메이커 2 7

12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8 4

13 박스라이프 3 6

14 양세형의 숏터뷰 1 6

15 모비딕 스페셜 워너시티 0 11

16 이론상 완벽한 남자 3 14

17 우리도 국가대표다 5 12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 성비는 여성이 41.4%, 남성이 58.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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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8 가족이 뭐길래 3 3

19 스타 고향 맛집 3 3

20 산 너머 남촌 16 10

21 골목대장 2 6

22 20세기 소년 탐구생활 0 7

23 김무명을 찾아라 11 20

합 계 109(41.4%) 154(58.6%)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

/초대손님
리포터 기타 합계

전체인원 35 29 185 6 8 263

여성 9 (25.7%) 13 (44.8%) 79 (42.7%) 3 (50%) 5 (62.5%) 109

남성 26 (74.3%) 16 (55.2%) 106 (57.3%) 3 (50%) 3 (37.5%) 154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8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40대가 47명

(17.9%)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20대가 38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30대가 45명(66.2%)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컸다.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14
(5.3%)

68
(25.9%)

68
(25.9%)

47
(17.9%)

17
(6.5%)

14
(5.3%)

13
(4.9%)

22
(8.3.%) 263

여성 1
(7.1%)

38
(55.9%)

23
(33.8%)

8
(17%)

9
(52.9%)

11
(78.6%)

7
(53.8%)

12
(54.5%) 109

남성 13
(92.9%)

30
(44.1%)

45
(66.2%)

39
(83%)

8
(47.1%)

3
(21.4%)

6
(46.2%)

10
(45.5%) 154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여성이 9명(25.7%), 남성이 26명(74.3%)으로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압도

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가수(직업군③)의 비중이 72명

(27.4%)으로 가장 높았고, 개그맨/코미디언(직업군①)이 41명(15.5%), 배우가 28명(10.6%)으로 

전문 방송인이 출연하는 비중이 높았다. 가수, 개그맨/코미디언, 배우를 제외하고 여성 출연자의 

직업군은 주부(직업군⑲), 일반시청자(직업군⑰)였다. 반면 남성은 방송인/전문진행자(직업군⑤), 

의사(직업군⑦), 언론인(직업군⑨), 교수(직업군⑬) 등의 전문성을 띠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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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TV조선 tvN 합계

프로그램 2 8 - 5 1 1 3 3 23

성평등 1
(20%)

2
(40%) - 1

(20%) - - 1
(20%) - 5

성차별 - 7
(38.9%) - 3

(16.7%)
2

(11.1%)
1

(5.5%)
3

(16.7%)
2

(11.1%) 18

나타났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3 15 16 17 18 19 20 21 22 99 계

여성 14 16 19 1 2 1 1 1 0 2 0 2 10 2 19 0 13 2 1 0 3 109

남성 27 12 53 0 9 0 5 0 3 1 1 9 15 0 4 1 0 1 1 1 11 154

계 41 28 72 1 11 1 6 1 3 3 1 11 25 2 23 1 13 3 2 1 14 263

※직업분류번호

➀ 개그맨/코미디언  ➁ 배우  ➂ 가수  ➃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 기타______

(5)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점을 조장하는 내용(10건, 55.5%)이 가장 많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

(3건, 16.7%)이 뒤를 이었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2
(4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0
(55.5%)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
(5.6%)현실반영성 -

외모지상주의 조장 3
(16.7%)다양성 2

(40%)
여성의 성적대상화 2

(11.1%)
대안성 1

(20%)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
(11.1%)

합   계 5 합   계 18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KBS2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2건, 50%). 성차별적 내용의 경우 KBS2(7건, 38.9%)가 가장 많았고, SBS와 

TV조선(3건, 16.7%)이 뒤를 이었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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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너머 남촌>(TV조선, 10월 6일)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KBS1, 10월 8일)

2. 질적분석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KBS1, 10월 8일)

에서는 ‘맥가이버 혜정’으로 소개된 배우 김

혜정이 방송에 출연했다. 김혜정은 ‘맥가이버’

라는 별명에 알맞게 문어 요리를 하려다 인

덕션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즉시 공구를 들

고 인덕션을 고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

었다. 이외에도 전구를 갈거나 톱으로 나무

의 가지를 손질하는 등 남성의 역할이라고만 

여겨졌던 일을 척척 해결함으로써 능동적이

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너머 남촌>(TV조선, 10월 6일)에서는 

운전에 소심한 이병로 할아버지와 늘 운전에 

목말라 온 여장부 구정순 할머니가 출연하는 

‘운전은 아무나 하나’ 편이 방영되었다. 구정

순 할머니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

가 배운다는데 협조해야지” 하며 경운기 운

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남들은 관리기도 하고 트랙터도 한다는데” 하며 자신감을 보인 구

정순 할머니는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해”하며 직접 경운기를 시운전했다. 70대의 나이임에도 한

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주체적인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다양성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에서

는 출연자들이 이탈리아 라티나로 떠나 마르

따네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모습이 방송되었

다. 마르따네 집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왔으며 딸들과 친구처

럼 지내는 아빠의 모습도 방영되었다. 또한 

가수 지드래곤의 팬인 마르따의 엄마는 ‘스웨

그 넘치는 힙합 여전사’로 소개되는 등 가족

들이 성역할 구분 없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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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라이프>(SBS, 10월 9일)

<박스라이프>(SBS, 10월 9일)

<가족이 뭐길래>(TV조선, 10월 2일)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상관없는 개성을 보여주었다.

  <박스라이프>(SBS, 10월 9일)의 1부에서

는 김숙과 서장훈이 출연해 미니어처 요리기

구 사용후기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성별에 따른 편견 없이 요리에 도

전하는 등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3) 대안성

  <가족이 뭐길래>(TV조선, 10월 2일)에서는 

교수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명절엔 왜 

‘큰 집’을 가나?’ 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순

서에 대해 다툼이 많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결혼 20년차 라고 한 여성 교수가 본인은 

명절 당일에 시댁을 가고 다음날 친정에 가

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 와서 갈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임을 밝힌 남성 사회자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신세대다. 추석 당일 아침에는 장인·장모님 댁에 먼저 가고 저희 

집에는 오후에 가고..(중략) 여동생 부부가 오후에 오기 때문에 만나기 쉽고 부모님도 흔쾌히 동

의하셔서요.”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를 통해 그간 고정되었던 명절 방문 순서를 부부 간의 의사

소통을 통해 대안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박스 라이프>(SBS, 10월 9일)에서는 ‘국

민 아버지’ 주현이 출연했다. 아침에 일어난 

주현이 냉장고를 열며 (여행 간 아내를 향해)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라고 했더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하며 핀잔을 주었다. 뒤이어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며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하며 아내의 여행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현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콩나물국을 끓여야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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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완벽한 남자>(JTBC, 10월 2일)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

<건반위의 하이에나>(KBS2, 10월 7일)

(가사노동의 주체)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상 완벽한 남자>(JTBC, 10월 2일)는 

신개념 SF 커플 매칭을 주제로 하여 수영선

수 임다연이 출연했다. 그러나 임다연의 프

로필 자막에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가끔 하는 일 학부생 강연’이라며 출연자를 

객관적인 프로필보다는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하였다. 또한 대학원생의 업무를 ‘가끔 

하는 일’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성은 자신

의 일에 열중하기보다 취미생활과 외모 가꾸

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여성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성

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연출로 비춰졌다.

  <건반위의 하이에나>(KBS2, 10월 7일)는 

기획의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 라

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한 음원차트 생존기

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소

개하고 있다. 그러나 싱어송 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음악을 제작하는 분

야는 남성들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진다. 또

한 진행자로 나온 써니도 진행을 하기 보다

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서 주도적 진행자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웠다. 전문가를 캐스팅하는데 있어서 성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외모지상주의 조장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에서

는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

주었다.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

하였다. 외국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

을 통해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얼

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시아 미녀’, ‘미녀 

앞에서는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 ‘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 등의 자막을 노출하

였다.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과 ‘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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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교습소 백조클럽>(KBS2, 10월 6일)

  <발레교습소 백조클럽>(KBS2, 10월 6일)

에서는 발레에 도전하는 5명의 여성 연예인

들이 방송에 등장했다. 발레를 처음 배워보

는 여성 연예인들은 발레를 배우면서 사람들

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것을 주제로 한 프로

그램이지만 발레를 수행하는 여성 출연자 모

두가 날씬한 체형이었다. 이는 곧 날씬한 몸

이 여성의 표준으로 여겨져 마른 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부추기고, 여성의 몸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3)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양세형의 숏터뷰>(SBS, 10월 3일)에서는 배우 추자현과 진행자 양세형이 화장실에서 상황

극을 펼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양세형은 화장실에서 남편이 있을 때 추자현이 어떻게 하는지

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샤워하고 벗은 몸인 상태에서 추자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연출

하게 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대화를 무리하게 이어나갔다.

  <양세형의 숏터뷰>(SBS, 10월 4일)에서는 배우 마동석과 양세형이 납치되어있는 상황극으로 

시작했다. 서로가 등을 대고 앉아있는 과정에서 서로의 엉덩이가 밀착하게 되자 양세형은 “엉덩

이 쪽이 지금 많이 뜨듯해서 그런데 그 저기 뭐 운동해서 엉덩이가 성나 계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뒤이어 ‘파워 힙업’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마동석이 “예, 약간 화가 났는데 엉덩이가 화

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양세형은 “다음부터 좀 죽이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신체부위의 

형태를 묘사하는 대화 내용과 자막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양세형의 숏터뷰>(SBS, 10월 3-4일)

Ⅳ.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3편의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과 남성 출연자의 비

율이 여성 41.4%, 남성 58.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진행자 역할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된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와 차

이를 보인다.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38.5%,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61.5%였으며, 7월 모니터링 결과는 여성이 38.7%, 남성이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 336 -

있었다. 또한 3월, 7월 모니터링의 두 결과 모두 프로그램 내에서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

/초대손님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아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지난 3월, 7월 결과와 비교해서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남성 출연자에게 편향되어 

있던 미디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성차별적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방송사는 KBS2였다. 그 중 언론매체에서 이슈가 

되었던 프로그램은 <하룻밤만 재워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상까지 공유하며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은 로마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말을 걸며 숙박을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는 

모습이 방송되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

는 로마에서 만난 여성들을 두고 ‘미녀’라고 부르거나 ‘미녀’를 본 김종민과 이상민을 두고 ‘사랑

바보’, ‘싱글남’, ‘심쿵’ 등으로 표현했다.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미녀 앞에선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라는 자막과 같이 여성을 계속해서 ‘미녀’로 호칭해 대상화하고 외모지상주의

를 부추기며, 취지와는 달리 남녀관계에 집착하는 두 출연자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

리게 만들었다.

반면, SBS에서 제작한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는 한국의 톱스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유명

인과 방을 바꾸어 5일간 생활하면서, 그 나라가 가진 테마를 느끼고, 그들의 철학과 생활 모습

을 엿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성별의 차별 뿐만 아니라 인종과 나이의 차별 없이 인물을 

다양하게 설정했으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비슷

한 취지의 KBS2의 <1%의 우정>은 상반된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인간관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결고

리를 함께 찾아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

은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

(성별,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번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는 ‘소통’, ‘여행’,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명

절 특집으로 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파일럿으로 방송되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정규편

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전에는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프로그램들에서는 

시청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주제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단위를 염두에 두고 명절 특집 방송을 제작했

던 과거와는 달리 시대의 유행과 개인의 취향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경향도 있었

다. 특히 가족 이야기보다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구성된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

상화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집중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별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콘

텐츠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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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0월 8일

(2회)

‘맥가이버 혜정’으로 소개된 배우 김혜정이 요리를 하려

다 인덕션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공구를 들고 인덕션을 고침. 이외에도 전구를 갈거나 나

무의 가지를 손질하는 등 남성의 역할이라고만 여겨졌던 

일을 단숨에 해치워버림. 

KBS2 혼자 왔어요
10월 4일

(2회)

캠핑에서 남성들이 대부분 맡아하는 불 피우기를 아이돌 

나영이 스스럼없이 시도함. 여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볼 수 있음.

용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지르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시청자들 또한 지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송 제

작자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사회의 지향이 성평등을 향해 갈수록 예능 프로그램 또한 성평등한 

콘텐츠로 채워져 나가길 기대한다.

Ⅴ.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32)

(1) 주체성

32)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

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

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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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2회)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방문하게 된 이탈리아의 마르

따네 집에서 온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

옴. 또한 마르따의 아빠가 딸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

과 가수 지드래곤의 팬으로 ‘스웨그 넘치는 힙합 여전사’

로 소개되는 마르따의 엄마, 고모와 사촌오빠 등 성별의 

구분없이 가족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 

SBS 박스라이프
10월 9일 

(1회)

싱글라이프 대표인 김숙과 서장훈에게 미니어처 요리도구

를 선물하여 리뷰를 작성하게 함. 집보다 밖이 편하다는 

‘바깥양반’ 김숙과 ‘거인’ 서장훈이 성별에 따른 구분이나 

편견 없이 각각 요리도구를 선물 받아 요리에 도전함. 

“어머 소리 나는 거봐.”, “아유 예뻐라”하며 직접 만든 빵 

반죽을 아기 다루듯 정성껏 준비하는 김숙과 “이거 장난 

아니네.”하며 신기해하는 서장훈의 모습이 등장함. 두 출

(2)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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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연자 모두 힘들어하지만 맛있게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여

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가족이 

뭐길래

10월 2일 

(1회)
 교수(남녀 각 1명)와 변호사(여)가 패널로 출연하여 외

국인(미국인 사위, 러시아인 며느리)과 함께 ‘외국인 며느

리와 사위의 눈에 비친 명절풍경’을 주제로 순위를 매기

며 사례를 들어 설명함. 그 중 5위에 선정된 ‘명절엔 왜 

큰집을 가나’에서 배우자 양쪽 본가를 방문하는 순서에 

대해 다툼이 많다는 얘기를 나눔. 결혼 20년차인 교수

(여)가 본인은 명절 당일에 시댁을 가고 다음날 친정에 

가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 와서 갈등이 없다고 하자, 신

혼임을 밝힌 사회자(남)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신

세대다. 추석 당일 아침에는 장인·장모님 댁에 먼저 가

(3) 대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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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고 저희 집에는 오후에 가고..(중략) 여동생 부부가 오후

에 오기 때문에 만나기 쉽고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하셔

서요.”라고 말함. 이 장면은 여성이 남성의 가문에 소속

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깨고 부부 간의 바

람직한 의사소통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건반 위의 

하이에나

10월 7일 

(1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 라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

한 음원차트 생존기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짐. 그러나 싱어송 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음악을 제작하는 분야는 남성들

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짐. 또한 진행자로 나온 써니도 

진행을 하기 보다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할로 나와 주

도적 진행자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음.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2회)

이탈리아의 마르따네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따의 아빠 

행동을 표현하는 자막이 ‘시도 때도 없는 남성성 과시’라

는 내용이었음.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두고 ‘남

성성 과시’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힘이 센 존재라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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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혼자 왔어요
10월 3일

(1회)

파트너와 함께 데이트한 영상 속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한 행동을 두고 ‘여우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여우짓’

은 잇속을 챙기는 영악한 여성들의 행동을 비유한 말임. 

여성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여기도록 하는 ‘여우 짓’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임.

KBS2 100인의 선택
10월 3일

(1회)

개그맨들 중에서 맛집을 검증하는 평가단의 단장을 자연

스럽게 남성인 송영길이, 부단장은 여성인 안소미를 선

정함. 여성은 언제나 남성을 보조한다는 성역할 고정관

념을 조장함. 

SBS 박스라이프
10월 9일 

(1회)

주현이 냉장고를 열며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라고 했더

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 등의 얘기를 함. 전

업주부의 가사역할만을 강조하며 남성의 가부장적인 모

습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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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

(1회)

출연자 임다연을 두고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가끔 하는 일 학부생 강연’이라며 대학원생 출연자의 객

관적인 프로필보다는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하고 대학

원생으로서의 업무를 가끔 하는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보다 취미생활과 외모 가꾸

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연출함. 여성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

TV

조선

가족이 

뭐길래

10월 2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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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시월드, 처월드’를 주제로 ‘음식솜씨 타박에 흉기로 시어

머니 공격한 며느리 사건’, ‘평소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

다고 구박한 시아버지 뺨을 때린 며느리 사건’을 소개함.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

고 있음.

TV

조선

스타

고향맛집

10월 4일

(1회) 최양락과 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

비함. 여행을 떠나는 부자를 위해 아내 팽현숙은 바쁘게 

움직여 요리함. “아침에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먹으면 

좋겠는데 꼭 시골밥상처럼 찌개와 반찬을 해달고 난리

야”라고 팽현숙이 투덜대며 식사를 차려주지만 부자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음.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이 

부과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남성들의 모습을 통해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tvN
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0월 5일 

(1회)

2인 진행자 포함 5인 출연자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임.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 키워드 중 한 가지를 

주제로 삼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

자들의 전문성이 중요한데, 진행자를 포함해 여성 출연

자는 존재하지 않음. 여성에게는 전문성이 없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음. 

tvN
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0월 5일 

(1회)

‘언제 제일 퇴사를 결심할까’란 질문에 대한 통계를 설명

하며 삽화를 내보냄. 삽화에서 출근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여성,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는 남

성, 괴롭힘을 당하는 부하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함. 직장

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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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0월 6일

(1회)

발레를 처음 배워보는 여성 연예인들이 발레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발레를 

수행하는 여성 출연자 모두가 날씬한 체형이었음. 여성

의 날씬한 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외모지상주

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1회)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줌.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산너머 남촌

10월 5일 

(2회)

<님아 그 술을 마시지 마오>편에서 늘 술에 취해있는 

김종철 할아버지와 이에 속을 끓이는 아내 이정임 할머

니가 출연함.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술국을 끓여 달라

는 할아버지를 위해 푸념을 하며 북어국을 끓임. 할아버

지는 “맛이 왜 이래.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 끓였겠다.” 

하시며 다시 술을 찾음. 그때 이정임 할머니는 “내가 여

자이니까 참아야 되지” 하자 할아버지가 “당신이 여자

가?” 라고 말함. “내가 여자라 져준다” 하며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술을 넘김. 늘 일보다는 술에 취해있는 할아

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며 화를 참으며 사는 할머니의 멘

트에서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보다 남성 우위의 관계가 

부각됨.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 외모지상주의 조장



- 345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

탁함. 외국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을 통해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얼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

시아 미녀’, ‘미녀 앞에서는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 

‘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 등의 자막을 노

출함.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

과 ‘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

(1회)

출연자 임다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캠퍼스의 여신’, ‘올

해의 목표는 독서왕’, ‘취미는 볼링’, ‘특기는 응원’,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이라며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

개함. 여성 출연자의 얼굴이나 몸매 위주로 클로즈업해

서 보여주며 예쁜 외모가 하나의 스펙인 듯 외모지상주

의를 조장하고 있음.



- 346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1회)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함. ‘남자에게 길을 

물을 땐 스피디하게!, 미녀에게 길을 물을 땐 슬로우 슬

로우~’, ‘미녀가 나타나면 아는 길도 또 물어 본다’, ‘아

장 아장 그녀에게로 향하는 걸음마’, ‘포폴로 광장에 가

고 싶은 걸까 (미녀의 집에 가고 싶은 걸까...)’ 등의 자

막을 사용함. 이러한 자막은 출연자와 외국인 여성의 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4) 여성의 성적대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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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계를 성적으로 한정하고, 남성 출연자의 태도를 호감을 

느끼는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것으로만 표현함. 이러한 

연출은 여성 출연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

습임.

채널A
우리도 

국가 대표다

9월 29일

(1회)

사회를 보는 써니가 여성 출연자 크리샤츄를 소개하면서 

‘과즙미 팡팡 터지는 미소녀’ 라고 표현함. ‘과즙미’라는 

단어로 여성을 사물화하고 있으며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양세형의 

숏터뷰

10월 3일 

(1회)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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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화장실에서 상황극을 펼치는데 추자현이 화장실에서 남편

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함. 샤워하

고 벗은 몸인 상태에서 추자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연출하게 하는 것에서 성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함.

SBS
양세형의 

숏터뷰

10월 4일 

(2회)

진행자인 양세형이 출연자 마동석을 보고 “엉덩이 쪽이 

지금 많이 뜨뜻해서 그런데 그 저기 뭐 운동해서 엉덩이

가 성나 계신 거예요?”라고 하자 마동석이 “예, 약간 화

가 났는데 엉덩이가 화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함. 그러

자 양세형이 “다음부터 좀 죽이고 오세요.”라며 엉덩이를 

주제로 두고 대화하는 내용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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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예문 수 직업 명사 예문 수 사람에 대한 형용사 예문 수

1 어머니 60 21 간호사 60 41 상냥한 60

2 아줌마 60 22 판매원 60 42 다정한 60

3 아가씨 60 23 상담사 60 43 연약한 60

4 언니 60 24 교사 60 44 얌전한 33

5 누나 60 25 승무원 60 45 귀여운 60

6 처녀 60 26 군인 60 46 용감한 60

7 소녀 60 27 경찰 60 47 강인한 60

8 아내 60 28 소방관 60 48 자상한 60

9 색시 3 29 조종사 60 49 멋진 60

10 여성 60 30 경호원 60 50 훌륭한 60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 보고서(11월)

Ⅰ. 들어가며 

 지난 10월, 언론에서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의 일부 예문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지

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유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내용‘(조신하다’를 검색하면 ‘시집을 

가면 조신해야 한다’는 예문이, ‘백치미’를 검색하면 ‘백치미가 있는 여배우’라는 예문)을 담고 있

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성차별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는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영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사전 

모니터링은 3개 범주(남녀 호칭 및 지칭어, 직업명사,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각각 20개의 단

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단어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영어사전의 예문 상위 

60문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인터넷 어학사전 (영어)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6일~11월 10일(5일간)

◦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어학사전(영어)

◦ 모니터링 대상 : 예문 3,507문장 (표1 참조)

◦ 예문 선정 방법 선정

 모니터링 대상 단어를 3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부분별로 20개를 선정했다. 먼저 성별에 따

른 차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의 예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쪽 성에 치우쳐서 설명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검

색어로 선정하였으며, 세 번째는 성별에 따라 성격·성향 등을 구분 짓는 고정관념이 반영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성격·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살펴보았다.

                                 [표1] 모니터링 대상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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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여성 남성 해당 없음  형용사 여성 남성 해당 없음

간호사 8 1 51 상냥한 30 7 23

판매원 2 5 53 다정한 8 20 32

상담사 1 1 58 연약한 13 3 44

교사 4 1 55 얌전한 11 3 46

승무원 3 3 54 귀여운 6 9 47

군인 0 4 56 용감한 5 23 32

경찰 0 2 59 강인한 16 19 25

소방관 2 4 54 자상한 6 25 27

조종사 4 7 49 멋진 3 7 50

경호원 2 2 56 훌륭한 6 12 42

기자 0 3 57 유능한 11 18 31

엔지니어 3 5 52 똑똑한 3 6 51

의사 2 1 57 멍청한 3 7 50

검사 0 0 60 우아한 17 3 40

변호사 3 4 53 매력적인 10 15 35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예문 수 직업 명사 예문 수 사람에 대한 형용사 예문 수

11 아버지 60 31 기자 60 51 유능한 60

12 아저씨 60 32 엔지니어 60 52 똑똑한 60

13 총각 58 33 의사 60 53 멍청한 60

14 사나이 60 34 검사 60 54 우아한 60

15 오빠 60 35 변호사 60 55 매력적인 60

16 형 60 36 과학자 60 56 교활한 60

17 삼촌 60 37 작가 60 57 활발한 60

18 남편 60 38 배우 60 58 정직한 60

19 소년 60 39 가수 60 59 성실한 60

20 남성 60 40 요리사 60 60 차분한 53

합계 1,141 합계 1,200 합계 1,166

Ⅲ. 양적 분석

 영어사전 속 예문에 등장하는 남녀 성비와 전체 문장 수 대비 성평등적·성차별적 문장에 대

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단어별 남녀 성비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를 제외하고 직업 명사와 사람에 대한 형용사를 대상으로 남녀 성비

를 조사하였다. 각 단어에 대한 예문을 모니터링 했으며 예문 속 주체를 여성, 남성, 해당 없음

으로 나눴다. 직업 명사의 예문은 단어 자체가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격·성향(형용

사)에 대한 예문은 남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주체로 표현된 문장이 많았다.

                                       [표2] 단어별 남녀 성비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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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문장)

It's perfectly acceptable for women to be pallbearers. (출처: 능률교육)

여성들도 충분히 관을 멜 수 있지요.

▷ pallbearer는 우리말로 ‘관을 메는 사람’이다. 전통적으로 관은 남성들이 옮기는 

직업 여성 남성 해당 없음  형용사 여성 남성 해당 없음

과학자 1 0 59 교활한 3 14 17

작가 6 14 40 활발한 3 4 43

배우 4 8 48 정직한 4 11 45

가수 9 6 46 성실한 5 14 41

요리사 6 1 53 차분한 8 12 40

  

  직업을 검색어로 두었을 때, 여성이 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가수’였다. 두 번째는 

‘간호사’이며 ‘작가’, ‘요리사’가 뒤따랐다. 남성의 경우 ‘작가’를 검색어로 넣었을 때 예문에서 가

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와 ‘가수’ 순으로 많은 예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직업은 ‘작가’와 ‘간호사’였다. ‘작가’의 경우 남성 예문은 16개, 

여성 예문은 8개로 두 배 차이가 났다. 반면에 ‘간호사’는 이 경우는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

이 훨씬 더 많이 확인되었는데, 여성은 8개, 남성은 1개였다. ‘작가=남성, 간호사=여성’으로 특

정 성별에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인’, ‘기자’, ‘경찰’은 성별이 언급된 예문 자체는 

적지만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이 세 개의 직업은 100% 

남성의 직업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형용사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여성이 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상냥한’이었다. 두 번

째는 ‘우아한’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은 ‘자상한’의 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용감한’에서 많은 예문이 확인되었다. 남녀 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형용사도 ‘상냥한’으로 나타

났다. ‘상냥한’은 여성이 언급된 예문이 30개, 남성이 언급된 예문이 7개로 큰 차이가 났다. 다

음으로 성비의 차이를 보인 단어는  ‘자상한’과 ‘용감한’이다. 이 경우는 남성을 주체로 두는 예

문이 훨씬 더 많이 확인되었다. ‘자상한’은 남성 25개, 여성 6개이며, ‘용감한’은 남성 23개, 여

성 5개로 차이를 보였다.   

Ⅳ. 내용분석

   네이버 영어사전 예문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①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 ②직업 명

사 / ③형용사 중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적 예문이 확인되었으며 직업

에 대한 예문에서는 성차별적 예문이 없었다. 그런데 세 부분 모두 성평등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에서 두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성평등적인 내용의 예문은 조사 대상 예문 3,507개 중 단 두 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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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가씨

(1문장)

Don't treat any woman as a bit of stuff. (출처: YBM)

그 어떤 여자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젊은 아가씨로 대하지 마라.

▷ 여성들이 성적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 있다.

검색어 내용 및 이유

아줌마

(4문장)

One aunt split hairs about his husband. (출처: YBM)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에 대해 사소한 일을 꼬치꼬치 따졌다.

The old woman likes to spread gossips. (출처: 이용자 참여)

아줌마들은 소문내기 좋아한다.

Ajummas on the subway are so aggressive and unruly. (출처: 다락원)

지하철에 탄 아줌마들 진짜 공격적이야.

▷ 아줌마는 사전적 의미로 부모와 같은 항렬의 사람을 부르거나 결혼한 여성을 

칭하는 ‘아주머니’의 준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을 비하할 때 많이 

사용된다. 조신하지 않으며 가정을 위해 거침없는 모습의 기혼 여성을 표현

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게 강요되는 조신함, 상냥함 등

이 결여된 모습이다. 위의 예문 또한 남편을 괴롭히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다.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킨다.  

Usually, ‘ajumma’ are mothers,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holding their 

families together. (출처:능률교육)

보통 ‘아줌마’는 엄마들이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책임이 있다.

▷ 여성에게만 가족의 결속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처녀

(11문장)

The pilot finished his virgin flight in safety. (출처: 잉글리시히든카드)

그 조종사는 그의 처녀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The new mayor makes her maiden speech tonight! (출처:YBM)

그 새로 뽑힌 시장은 오늘 밤 처녀 연설을 한다.

The ship's maiden voyage will last for 16 weeks. (출처: 능률교육)

이 배의 처녀 항해는 16주 동안 지속될 것이다.

▷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의미 외

에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순수함, 때 묻지 않

은 상태를 ‘처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굳어진 언어 사용법이다.  

2) 성차별적 내용 

  성차별적인 내용은 총 59개의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성차별적 문장의 대부분은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의 예문이었으며(55문장),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는 4개의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직업명사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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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ust don't want to di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난 처녀인 채로 죽고 싶진 않아.

If we didn't share women, you'd still b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우리가 여자를 공유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처녀일꺼야.

I have to marry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난 처녀와 결혼 해야만 해.

Don't let it di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처녀인 채로 죽게 두지 마세요.    

They want to know if your child is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그들은 너의 아이가 처녀인지 알고 싶어해.

▷ ‘처녀’를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또는 남성의 상태’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들이다. 이러한  예문

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장하는 단계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바

탕으로 한다.   
There's a guy who's been picking up girls. (출처: 이용자 참여

처녀들만 꼬셔 잠자리를 해오던 한 사내가 있었다. 

She's a bargain, nice job dude. (출처: 이용자 참여)

그녀는 처녀야, 잘했어 친구.

▷ 이러한 예문 또한 ‘처녀’를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또는 남성’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과는 달리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관계 상대로 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첫 경험 상대가 되는 것이 남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 

여성

(1문장)

Working mom badly needs help from husband. (출처: 능률교육)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은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 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육아를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각

(37문장)

I'm getting married soon and tonight's my bachelor party. (출처: 능률교육)

곧 결혼할 건데 오늘 저녁에 총각 파티를 갖기로 했어.

We all get laid before we graduate. (출처: YBM)

내 말은 졸업하기 전에 총각 딱지를 떼어 보자는 거야.

It was my brother's bachelor party. (출처:능률교육)

내 형의 총각 파티가 있었어.

Did you schedule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내 총각 파티 스케줄 잡았어? 

I was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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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총각파티였다.

I told you I don't wan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난 총각파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This is your big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이건 너의 성대한 총각 파티야?  

I guess I was meant to grow old and die single. (출처: 능률교육)

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다.

Nothing happened at the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그 총각 파티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

I don't wan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나는 총각 파티는 바라지 않아.

Yeah, it's his real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그래, 이게 진짜 그의 총각 파티야. 

It sounds like a bachelor party to me. (출처: 이용자 참여)

내가 볼 때 총각파티인 것 같은데. 

I mean, it's hi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내 말은, 그건 그의 총각 파티야.

This is our chance to lose virginity. (출처: 이용자 참여)

이것은 우리가 총각딱지를 뗄 기회야.

Isn't that what you're supposed to do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그건 네가 총각 파티에서 하기로 된 것 아냐?

Trust me I won't let you die a bachelor. (출처: 이용자 참여)

날 믿어, 널 총각으로 죽게 하진 않을 거야.

And he recently had his cherry popped. (출처: 이용자 참여)

그리고 그는 최근에 총각딱지를 떼었다.

I'm not interested in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총각 파티에 관심이 없어요. 

It's just a bachelor party, dear. (출처: 이용자 참여) 

단지 총각 파티야, 자기야. 

You should have a good 'stag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넌 괜찮은 총각파티를 열어야 해! 

The second occasion was on my stag night. (출처: 이용자 참여)

두 번째 기회가 내 총각파티때 있었다.

Oh, no. I was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오, 아니야. 난 총각파티에 있었어. 

It's a Bachelor Party - and You're Invited! (출처: 이용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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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총각 파티야 - 그리고 널 초대해! 

You've ruined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네가 내 총각 파티를 망쳤어

It's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그건 총각파티야.  

It's your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이건 네 총각 파티야.

It's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이건 내 총각 파티인데. 

It was hi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그건 그의 총각 파티였다.

It looks like I'm destined to spend my whole life as a bachelor. (출처: 능률교육)

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다

Allegations flew about Nick at an out-of-control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총각파티를 제어하지 못해서 닉에 대한 협의는 없어졌다.

They threw a bachelor party for a friend who was getting married. (출처: 능

률교육)

그들은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총각 파티를 열어 주었다

Mike Holda’s bachelor party tonight. It’s going to be epic! (출처: 다락원)

오늘 밤 Mike Holda의 총각 파티야. 아주 대단할 거야.

Companies that organise stag parties in the city have gone bust and those 

that continue report stagnant bookings. (출처: 이용자 참여)

도시에서 총각파티 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

는 회사들도 예약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한다.

Parents keep walking in on things they shouldn t see, like Jim 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부모들은 그들이 보지 말아야할 것들-짐의 총각파티같은 것을 계속해서 불쑥불

쑥 부딪혀 보게 된다. 

▷ ‘처녀’와 마찬가지로 ‘총각’을 ‘성관계를 맺지 않은 남성의 상태’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들이다. ‘총

각’을 검색어로 넣은 경우, 총 37개의 예문에서 ‘총각 파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편

(1문장)

She henpecks her husband all the time. (출처: 동아출판)

그 여자는 항상 남편을 들볶는다.

▷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예문이다. 이는 기

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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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내용 및 이유

남성

(1문장)

Women might be placed above men today in intelligence. (출처: 잉글리시히

든카드)

오늘날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이러한 발언은 사회

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약한

(2문장)

Don't worry, woman is a weak creature and cries easily. (출처: 이용자 참여  

걱정 말아요,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울어요.

Well, for a slender lady, you pack a punch. (출처: 이용자 참여)

호오, 연약한 여성 치고는 제대로 펀치를 날리시는군요

▷ 연약함이 모든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용감한

(1문장)

A brave man was allowed to walk over with the princess. (출처: YBM)

용감한 청년은 공주를 애인으로 갖는 것이 허락 됐다. 

▷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매력적인

(1문장)

He did many mistakes with one eye on the charming lady. (출처: YBM)

그는 매력적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많은 실수를 했다.

▷ 여성 때문에 남성이 실수를 했다는 전개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로 돌리는 것이다.

Ⅴ. 나가며

  인터넷 어학사전(영어) 속 60개의 단어에 대해 총 1,507개의 예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성평

등적 예문 2문장, 성차별적 문장 59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단어별로 주체가 되는 성별을 

비교해본 결과, 인터넷 사전의 성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직업 분야에서 ‘간호사’는 남성에 비

해 여성이 주체가 된 문장이 8배 많았고, ‘군인’, ‘기자’, ‘경찰’은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상냥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인 경우가 약 3배 

많았고, ‘자상한’은 남성이 주체인 경우가 2.4배 많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된 검색어는 ‘처녀’와 ‘총각’이

다. 이는 두 단어 모두 한국어에서도 차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며 ‘결혼하지 않은 성

년’이라는 사전적 개념보다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녀’와 ‘총각’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함을 강

조하는 내용의 예문이 대다수였다. 단어 자체의 성차별성이 사전 예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남편을 괴롭히거나 교양 없는 행동을 하는 이미지로 ‘아줌마’를 표현하는가 

하면, 연약함을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표현이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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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아가, 단어 그 자체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문을 구성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검색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돌봄과 관련된 예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더 많이 확인되었다. 집안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묘사된 예문(“제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십니다”, “제 어

머니는 전업주부이십니다”, “어머니의 간호로 많이 앓던 아이는 차도를 보였다”)이 있는 것에 반

해, 아버지를 검색어로 넣으면 이러한 내용의 예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버지는 전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아버지는 자신의 자식들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신다”)이 예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여성과 남

성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통념적으로 여성성이 짙은 개념은 여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고, 남

성성이 짙은 개념은 남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용사 ‘우아한’, ‘상냥한’에서 여

성이 성비가 더 높다는 점과 ‘용감한’에서 남성의 성비가 더 높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러한 개념들을 검색어로 넣었을 때는 높게 나타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이 예문에 등장하더라

도 해당 검색어와 연결성이 약한 경우가 있었다(“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용

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것일까요?”, “그는 상냥한 남자였으나 술만 취하면 싸우려고 했

다.”). 이는 어학사전 이용자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해당 사전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예문들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어학사전 서비스가 사

전을 제작·출판하는 업체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내용을 통째로 이관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예문들이 그대로 게재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꾸준히 성차별적 예문이 많다는 문

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 문제의 예문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

거나 출판사 측에 알려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33)

  이번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전에서조차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

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확인된 성차별적인 예문의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은 그 고정관념이 더욱 공

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당연하

게 여겨지던 일상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곳곳에서 성차

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성평등 문

화가 시작될 것이다. 

33) 경향신문, “네이버 어학사전, 성차별·여혐 예문 ‘범람’”,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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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채널A 

<아빠본색>

4월 12일 방송된 채널A의 <아빠본색>에서는 배우 이준혁의 모

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침대와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마련된 독

방에 살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꾸려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

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아내에게 총을 겨누며 밥을 달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 중에서 "아내분 표정이 납

색이다"라고 말하며 아내의 입장도 생각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이는 쉽게 웃음거리로 넘어갔습니다. 방송 뒤 이런 이준혁의 모

습은 '어린아이 같은 남편'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없는 성인 남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집중된 집

안일과 육아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락·예능

MNET 

<아이돌

학교>

걸그룹 육성 전문 교육기관을 테마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아이돌 지망생들을 걸그룹으로 키워내는 내용입니다. "

예쁨"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신입생 모집요강이 논

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마음이 예쁜 얼굴이 예쁜" 

소녀를 기다린다는 영상은 아이돌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와 몸매라는 것을 강조하며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분

위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또한 예고편의 카메라 시선은 마른 몸

매와 짧은 치마에 집중하며 여성들은 성적대상화하는 것에 거

림낌이 없어 보입니다.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브’ 게시글 (상시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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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아빠가 

보고있다>
'

딸 바보 아빠의 딸 걱정 토크'라는 컨셉의 이 프로그램은 딸의 

연애를 아빠가 지켜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27일방송

에는 가수 김태원의 딸이 출연했습니다. 외국인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거듭 언급되었는데요, 방송에서는 ‘뽀뽀 200번?’등의 

자막을 띄워 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늦

은 귀가, 술자리, 연애 상대와의 신체 접촉으로 생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딸의 연애는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아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딸을 바라보는 아빠들의 걱정에는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의 행동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규정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락·예능

SBS 

<박진영의

파티피플>

박진영의 파티피플에서는 가수 이하이가 자신의 노래 '한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진행자 박진영은 예전

에 가수 김태우가 같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

남자가 부르니까 좀 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내쉰 한숨처럼 

들리더라고요"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는 공적인 영역은 남자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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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MBC 

everyone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온 일화를 담은 <어서와 한국

은 처음이지?>의 러시아 여행자들은 30대 남성 독일 여행자들

과 달리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제작진의 시선 또한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 여행 호스

트에 대해서는 "독일에서온 다니엘"이라고 소개한 반면, 러시아 

여행 호스트는 "러시아 미녀 스웨틀라나"라고 자막을 달았습니

다. 이는 러시아 여행자들을 소개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

나치게 성별에 기반을 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

가와 여성임을 강조하는 수식어가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쁘

고 큰 눈망울", "여자여자한" 등의 자막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독일 여행자들이 철처한 계획을 세워 여행한 것으로 보여진 반

면, 러시아 여행자들은 별다른 계획 없이 '예쁘면 모두 다 좋다

'라는 기조로 여행을 꾸려가는 것 처럼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즐기는 러시아 여행자들에 대해 '반전 매력'으로 표현했는

데요, 이는 20대 여성을 술과 가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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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웹 예능

<개이득2: 

블락비가

탈덕을 

블락!>

<개이득2: 블락비가 탈덕을 블락!>에서는 안경카메라를 몰래 촬

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 

블락비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굿즈를 판매하려고 하는 팬을 

직접 만나 탈덕(팬덤에서 나감, 더 이상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

지 않음)을 막으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

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촬영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작

진은 촬영 대상으로부터 방송 전에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의 입

장을 밝혔으나 안경카메라 사용에 대한 경계 문구나 당사자로

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언급은 방송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블락비 멤버들이 굿즈 판매자인 팬에게 왜 분

장한 블락비를 못알아보았으냐고 쏘아붙이자 팬은 "남자분이어

서 무서웠어요" 라고 답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오락·예능
MNET

<워너원고>

<워너원고>에서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이 방

영되었습니다. 보이그룹 워너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이 방송

은 11월 24일 방송에서 멤버들이 운동 삼아 요가 비디오를 보

며 이를 따라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멤버

들은 요가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매를 감상한 뒤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으며 "화면을 더 크게 보자", "(특정 장면에서) 

멈춰라" 등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멤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오락·예능

On Style 

<뜨거운 

사이다>

두 여성 MC들을 앞세운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젠더 의식이 

부족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나눴습니다. 게스트로 위근우 

기자가 출연해 남성 중심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꼬집었

고, 김이나 작사가는 여성을 쉽게 대상화하는 노래 가사들에 대

한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 여성보다 남성이 수적으로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웹툰과 인터넷 방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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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혐오적인 콘텐츠가 매우 많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출연진들은 '아는형님', '진짜사나이' 등의 프로그램 내 성차별

적인 요소에서 느낀 여러 불편한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

습니다.

오락·예능

On style 

<바디

액츄얼리>

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바디액츄얼리>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산부인

과, 클리토리스, 자궁, 생리 등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제까지 "그곳", "거기" 등으로 지칭되어 

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바디액츄얼리>는 교육 현장에서 일

반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

고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드라마

 KBS2

<아버지가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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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동거를 둘러싼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차가 방송되었습니다. 

30대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를 양쪽 부모들

이 알게 되어 연애와 동거, 결혼까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

다. 특히 동거에 대한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거가 지나치게 여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는데요, 남성의 동거는 ‘책임'과 관련된 문제

였지만 여성의 동거는 사회적 낙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동거는 여성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이고 집안의 수치

를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자주인공(혜영)

은 상당히 독립적인 캐릭터임에도 부모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

로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

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살아가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동거가 나쁘게 인식되는 것이 문

제라기보다는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드라마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6월19일에 방영된 KBS1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는 남-녀가 산부인과에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 근데 여긴 또 어쩐 일이예요?

여: 아 네 산부인과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남: (여자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산부인과요??

여: (무척 당황스럽다는 듯이 손사래치며) 아니아니아니~ 미혼모를 돌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대화에서 남성은 '이 여성이 임산부가 아닌데 왜 산부인과에 

방문하지'라는 의문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는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산부인과는 신부인과 검진, 여성

질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진료를 보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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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이 산부인과에 왕래하는 모습을 좋

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 때문에 꼭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도 받

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영화 <브이아이피>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영화를 소개하며 상당수의 여성이 '시체'

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소개가 논란이 되자 

해당 정보는 이 여성들을 단지 '여성'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내

용을 수정했습니다.

음악
<데리러 

갈게>

크루셜스타의 ‘데리러 갈게'에 여성혐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

습니다. 이 노래는 여자친구의 귀가 길을 걱정하는 남자의 독백

인데요, 여성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의 옷차림과 행동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는 해석까지 

담고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을 꺼려하는 여성의 의사를 다분히 

무시하고 '거절은 동의'라는 자의적인 해석 또한 보여줍니다. 이

러한 내용의 가사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같이 친밀한 관계

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기

인합니다. 더불어 이 가사로 인해 여성들의 의사표현이 왜곡되

게 해석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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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남양유업

남양유업 페이스북에 게시된 '루카스9' 광고는 다양한 취향에 

맞는 커피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중년남성은 직장인으로, 

중년여성은 엄마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사무직-남성, 집안일-

여성 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

입니다. 또한 노인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노인여성이 차려주

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요, 여성은 보조

적인 역할, 돌봄과 가사의 담당자라는 차별적인 사회 모습을 여

과없이 이미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뉴스

<조선일보>

<티브이데일

리>

<중앙일보>

<연합뉴스>

<MBC>

성폭력, 성폭행을 저지른 연예인들이 사건에 대해 언론은 피해

자들을 '고소녀', '무고녀' 등으로 지칭하며 이 사건을 보도했습

니다.

조선일보, 티브이데일리는 '고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사 제

목을 작성했고, 더 엘과 뉴스팜은 '무고녀'라고 피해자들을 지칭

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 연합뉴스, MBC 등에서도 '무고

녀'를 기사 제목에 반영했으며 '무고녀'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

면 40건 가까이 되는 기사가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인물의 성별을 표기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불필요하

게 성별을 강조해 성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

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표기가 성폭

력, 성폭행에 대한 보도에서 더 부각되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

다.

뉴스 <경향신문>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소천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를 보도하며 "이제 37송이,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 1면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성적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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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되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연약함이 강조되

기도 합니다. 특히나 비유 대상이 여성이라면 주체성이 삭제되

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임에

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그저 관상용으로 가만히 놓고 즐기

기위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는 '빨리 시들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7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치더라도, '꽃=여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받은 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부당함에 대해 오랜 

시간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더 적절

하지 않아 보입니다.

웹툰
<웃지않는 

개그반> 이 웹툰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아 논란이 되었습

니다(5월 9일, 76화). 데이트에서 무엇을 할지 묻는 여학생에게 

남학생은 “이거 다 끝나면 그 때 보자고. 생각해 둔 게 있으니” 

라고 답한 뒤 속마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

은 것으로 웹툰 독자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문구는 ‘데이트 횡포가 뭔지 보여줄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러나 여성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로 삼은 전체적인 맥

락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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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일자 주요내용 매체
보도 
건수

사업 수행 1월 24일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위한 

2017년의 첫걸음
연합뉴스 외 3

드라마 속 성불평등 3월 26일
여성이 갈등 유발하면 남성이 해결

…드라마속 성불평등 
경향신문 외 6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4월 18일 
~23일

“남자 시청자들 만족하십니까?”…
TV 예능 성차별적 내용 심각

SBSnews 외 16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5월 24일 
~6월 9일

무능한 상사, 겁쟁이, 알몸 변신…
어린이 만화 보다 ‘여혐’ 생길라

중앙일보 외 6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

5월 30일
“김치녀는 삼·일·한”…

끊이지 않는 온라인 ‘혐오’ 표현
한겨레신문 외 17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6월 22일 

~23일
“아이 못낳면 이혼”…

드라마 속 ‘막장 성차별’ 심각
헤럴드 경제 

외
9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8월 29일 
~31일

살찌면 '아줌마', 날씬하면 '이상형'…
TV예능 외모지상주의 '여전' 

뉴시스 외 13

광고 모니터링 결과
9월 21일 

~27일
“몸매·뒤태 잘 빠졌다”…TV광고 
10편 중 1편 성차별적 내용 담아

동아일보 외 8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10월 31일 
~11월 1일

“여자 짓 하는 거야?”… 
드라마 속 ‘스튜핏’

여성신문 외 5

추석특집 예능·오락
모니터링 결과

11월 28일 
~29일

미녀 집에서 하룻밤을?…
추석 TV 예능에도 성차별 18건

뉴스1 외 7

토론회 개최 12월 4일
'양성평등한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외 5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 결과

12월 19일
기혼여성 비하하는 표현으로 ‘아줌마’ 

많이 써...성차별적 예문 여전
민중의 소리 

외
7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결과

12월 21일
네티즌 클릭 유도하는 
성차별적 제목 '수두룩'

뉴시스 외 4

▮카드뉴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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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스포츠동아‘박수홍 방송서 폴댄서 강사에...’/ `17.11.6. 

∙(내용) 케이블 채널에서 남성 연예인들이 여성 강사에게 폴댄스

를 배우는 장면이 방송됨. 폴댄스에 서툰 남성 연예인들이 강

사와 함께 고난도 동작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선

정적인 장면이 연출됨. 기사에서는 유독 해당 장면의 사진과 

함께 제목으로 “소송감이야”라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2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머니투데이‘183cm 미녀골퍼’산드라갈, 비키니로 몸매과시/ `17.11.2. 

∙(내용) 프로골퍼 산드라 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밸런스 액

트”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소개함. 소개 기사의 제목과 내

용에 줄곧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만

을 강조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3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아시아경제 [포토]구하라, 악마코스프레‘이 와중에 섹시’/ `17.11.1. 

∙(내용) 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할로윈데이를 맞아 악마 코스프

레한 사진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며 “이 와중에 섹시”하다는 제목과 “특히 초미니 원피

스와 망사 스타킹으로 섹시한 매력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

다”라는 내용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4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스포탈코리아‘시선 쓸어담는 무결점 모델’/ `17.11.1. 

∙(내용) 쇼핑몰 모델 김예림의 인스타그램에서 차용한 사진을 게

재한 기사.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굴곡진 몸매”와 “섹시한 매

력”이라고 표현하고 “시선을 쓸어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여 대상화된 여성에 대한 성적 시선을 부각시킴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심의 개선 요청 현황

◦정기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요청

전체
방송 분야 통신 분야

드라마 예능 어린이 광고 커뮤니티 기사

122건 13 14 12 5 71 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 : 문제없음(22), 심의중(93)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결과 : 심의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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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스포츠동아‘비행소녀’이태임 별명‘울산의 조오련’, 섬

으로 수영하러 다녀/ `17.11.7. 

∙(내용) 배우 이태임이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여 수영을 즐긴

다는 내용이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제목은 “여전한 수영복 

자태, 국보급 몸매에 깜짝”이라는 워딩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

극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6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코리아헤럴드 ‘(영상)분홍빛 여대생의 복분자 댄스’/ `17.11.2. 

∙(내용) 전북 고창에서 열린 유행가 부르기 대회에 출연한 여성

이 노래하는 영상을 게재한 기사임. 스테미너 음식과 ‘분홍빛 

여대생’이란 단어를 사용한 제목에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7
인터넷

(기사)
12. 26

∙(매체/일자) 아시아경제‘[포토]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17.11.1. 

∙(내용) 기사의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워지자 입고 있

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여있으

나, 기사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의 ‘깜

짝’”이라며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

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8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JTBC‘이론상 완벽한 남자’/ `17.10.2. 

∙(내용) 출연자 임다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캠퍼스의 여신’,‘올해

의 목표는 독서왕’,‘취미는 볼링’,‘특기는 응원’,‘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이라며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함. 여성 출

연자의 얼굴이나 몸매 위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며 예쁜 외

모가 하나의 스펙인 듯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9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TVN‘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7.10.5. 

∙(내용) ‘언제 제일 퇴사를 결심할까’란 질문에 대한 통계를 설명

하며 삽화를 내보냄. 삽화에서 출근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

은 여성,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가해자)는 남성, 

괴롭힘을 당하는 부하직원(피해자)은 여성으로 표현함. 직장에

서의 남성-여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0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KBS2‘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7.10.6. 

∙(내용) 발레를 처음 배워보는 여성 연예인들이 발레를 배우면서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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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발레를 수행

하는 여성 출연자 모두가 날씬한 체형이었음. 여성의 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

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KBS2‘건반 위의 하이에나’/ `17.10.7. 

∙(내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한 

음원차트 생존기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 이라는 기

획의도를 가짐. 그러나 싱어송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

으로써 작곡과 노래를 겸비한 음악 분야는 남성들의 영역인 

것처럼 비춰짐. 또한 진행자로 나온 써니도 진행을 하기보다

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보조 역할에 비중을 둠으로써 주도적 

진행자의 이미지 보여주지 못했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2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KBS2‘하룻밤만 재워줘’/ `17.10.9. 

∙(내용)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줌.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함. 외국

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을 통해‘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얼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시아 미녀’,‘미녀 앞에서

는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등의 자막을 노출함.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

성 출연자의 모습과‘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3
방송

(예능)
11. 30

∙(매체/일자) SBS ‘박스라이프’/ `17.10.9. 

∙(내용) 중견배우 주현이 냉장고를 열며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

라고 했더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

마나 많습니까?”,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 등의 얘기를 함. 전

업주부의 가사 책임을 지적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4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JTBC‘청춘시대2’/ `17.9.2. 

∙(내용) 벨에포크의 집주인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이 층을 잘못 

찾아서 여성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조은(최아라)이 

집에 들어와 서장훈의 알몸을 보게 되고 서로가 당황하는 장

면을 방송함. 이 장면에서 서장훈의 알몸 노출신이 오랜 시간 

화면에 비춰졌으며 이는 남성의 알몸 노출이라는 과도한 설정

으로 인해 선정적으로 보여짐.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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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MBC‘밥상 차리는 남자’/ `17.9.3. 

∙(내용) 결혼기념일에 고급식당을 간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김갑

수) 부부의 대화 장면에서 이신모가 “하여간 대한민국 여편네

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

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펑펑 놀고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

이나 하고.. 진짜 말세다. 말세야.” 라는 대사를 함. 회사 일만 

중요하다 여기며 가사일을 폄하하고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6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KBS2‘이름 없는 여자’/ `17.9.4. 

∙(내용) 손여리(오지은)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제기를 정리하

는 장면이 나오며 심지어 이를 도와주는 아이도 여자 아이였

음. 제사음식 준비부터 제기정리까지 여성 혼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사준비는 여성의 역할 이라는 성역할 고정관

념을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7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MBC‘별별며느리’/ `17.5.1. 

∙(내용) 최한주(강경준)는 황은별(함은정)의 친정에서 “내가 보호자

입니다. 은별씨 보호자는 접니다. 함부로 하면 안 참습니다.” 

라고 말함. “안 참으면 어쩔 건데?”라는 동서의 말에 “처갓집

이랑 인연 끊겠습니다.” 등 여성의 의사는 묻지 않고 남성이 

혼자서 결단을 내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

향을 부각시킴.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8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KBS1‘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7.9.5. 

∙(내용) 무순경(임수향)과 차팀장(도지한)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

에서 여성인 무순경은 범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반면 남성인 차팀장은 거뜬하게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장

면을 방송함. 신체적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을 나약한 것으로 

묘사하여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9
방송

(드라마)
10. 31

∙(매체/일자) KBS2‘꽃피어라 달순아’/ `17.9.6. 

∙(내용) 가족 모임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 들어온 부인을 향해 

한강피혁 사장은 “어디서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성방가

야!” 라고 말함. 만취해 소리를 지르는 점을 지적하는데 굳이

‘여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

념을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20

~

64

온라인

(커뮤

니티)

9. 29.

∙(매체/일자)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 성차별적 게시글 45건(댓글 190건) 

∙(관련조항) 정보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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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방송

(광고)
9. 29.

∙(매체/광고주) 공중파 / KB국민카드 

∙(내용)‘주부생활 7년’, ‘오늘도 생활비 아끼려 우아함을 잊은 나

란 여자’,‘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 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며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격하게 울먹이는 주부

(이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의 영역을 과소평가함.

∙(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심의중

66
방송

(광고)
9. 29.

∙(매체/광고주) 공중파/ 한국인삼공사 

∙(내용) 등교하는 딸에게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는 남

편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는 주부의 모습이 등장함. 사소한 것

까지 엄마,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소파에 주저앉는 고단한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인해 가사노동

과 돌봄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심의중

67
방송

(광고)
9. 29.

∙(매체/광고주) 공중파 / 리큐 

∙(내용) 빨래 세제 광고에서 등장하는 모델은 여성뿐임. 정장바지

에 힐을 신고 있는 모델은 커리어 우먼을 연상시키지만, 그럼

에도 빨래를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

정관념을 반영함.

∙(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심의중

68
방송

(광고)
9. 29.

∙(매체/광고주) 공중파 / 티지알엔 

∙(내용)‘소유 몸매 잘빠졌다. 소유 뒤태 잘빠졌다.’라는 내레이션

과 함께 소유의 몸매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고 걸어가는 여성

들의 몸매를 화면 가득 잡아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함.

∙(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심의중

69
방송

(광고)
9. 29.

∙(매체/광고주) 케이블 / 다논 코리아 

∙(내용) “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든 여자의 희망”이라며 요거트를 

통한 건강한 식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내용임. 건강함의 척도가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인 변화(몸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이라면 당연

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날씬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외

모지상주의를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

심의중

70
방송

(예능)
8. 30.

∙(매체/일자) tvN ‘SNL 코리아 9’/ `17.7.1. 

∙(내용) <3분 가게>는 여자친구를 원하는 남성(유세윤)이 메뉴판

에서 여자친구를 고른다는 설정의 코너. 메뉴판에는 ‘청순한 

여자친구’,‘친구 같은 여자친구’,‘보호본능 여자친구’,‘과즙녀 여

자친구’,‘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짐.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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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방송

(예능)
8. 30.

∙(매체/일자) SBS ‘런닝맨’/ `17.7.2.

∙(내용) 남성이 여성파트너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파트너 키워드 

중 ‘개미허리’, ‘애교’ 등 여성의 외모나 여성성을 강요하는 단

어를 사용함. 실력과 상관없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설정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72
방송

(예능)
8. 30.

∙(매체/일자) SBS ‘판타스틱 듀오 2’/ `17.7.2.

∙(내용)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기 위해 출연한 일반인들의 

닉네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작명인데 비하여 

여성 출연자들은 대부분 ‘~ 소녀’,‘~ 딸’,‘~ 배터리’등으로 작명

하여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73
방송

(예능)
8. 30.

∙(매체/일자) tvN ‘코미디 빅리그’/ `17.7.2.

∙(내용) <그린라이트> 코너에서 남성(이용진)이 두 여성(장도연,박

나래)를 대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에게는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반면 키가 

작고 뚱뚱한 여성에게는 “아줌마”,“꺼지세요”,“아저씨”등의 비

하 발언과 무시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여성의 외모

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묘사하여 외모지상주

의를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74
방송

(예능)
8. 30.

∙(매체/일자) KBS2 ‘개그콘서트’/ `17.7.2.

∙(내용)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 코너에서 남성(정명훈)을 둘러싼 

세 명의 여성(김민경,오나미,이현경)이 남성 앞에서 섹시한 춤

을 추며“나 요즘 썸탄다”, “설레겠다”라는 대사와 함께 남성의 

몸을 만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성폭력 

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정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75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MBC ‘훈장 오순남’/ `17.5.1. 

∙(내용) 서당의 아이들의 장면에서 “ 와~ 너 밥 더 잘먹을거야?” 

라며 뚱뚱한 아이에게 말하고 깔깔대며 조롱하는 모습과 친구 

간의 말싸움에서 “조그만한 게!”, “왜? 이 꿀꿀아!” 등의 대사

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상황의 전후맥
락과 그 표현수위를 
고려

76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SBS‘아임 쏘리 강남구’/ `17.5.1. 

∙(내용) 홍명숙(차화연)이 사돈에게 “영화(나야)가 대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겠어요.” 라고 말함.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하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표

현한 장면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장르적 특성과 
우사 심의사례의 형
평성 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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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MBC‘훈장 오순남’/ `17.5.2. 

∙(내용) 예비부부인 기승재(김형민)와 황세희(한수연)의 결혼 축하

모임 중 진실게임을 하는데, 기승재가 황세희에게 “나는 과거

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

다?” 는 질문을 함. 상대방을 성희롱 하는 질문임에도 진실게

임 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음을 표현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장르적 특성과 
우사 심의사례의 형
평성 등을 고려

78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tvN‘그녀는 거짓말을 사랑해’/ `17.5.2. 

∙(내용) 강한결(이현우)이 친구 지인호(장기용)에게 “야, 과일 먹을

래? 내가 깎아줄게.” 라고 하자 지인호가 “야, 남자가 깎으면 

당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모르냐?” 라고 대답함. 

친구 간의 가벼운 농담이지만 ‘과일은 여성이 깎아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7.20.

∙(사유) 장르적 틍성과 
함께 그 표현수위, 
해당 내용의 전후 맥
락 등을 고려

79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MBC‘훈장 오순남’/ 17.5.3. 

∙(내용)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해서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온 

차유나(서혜진)에게 엄마인 모화란(금보라)이 “몸이 무기라고 

큰 소리 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라고 말함. 여성의 몸

을 성적인 도구로 표현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장르적 특성상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어
가 사용될 수 있는 
점, 유사 심의사례와 
형평성을 고려

80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KBS2‘추리의 여왕’/ `17.5.3. 

∙(내용) 하완승(권상우)이 살인사건 현장 감식을 하는 장면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여성다리 부분을 클로즈업 함. 피해 

여성의 옷차림 설정이 짧은 반바지인 점과 신체부위를 강조한 

촬영으로 선정적으로 표현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해당 장면이 다
리부분만을 특히 지
나치게 클로즈업하였
다고 보기 힘들고, 
표현 수위 등에 있어
서도 기존 심의사례
와 비교할 때 문제 
삼을 수준이라고 보
기 어려움

81
방송

(드라마)
6. 30.

∙(매체/일자) MBC‘당신은 너무 합니다’/ `17.5.7.

∙(내용)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가 유지나(엄정화)에게 “대신 

식구들 식사 부탁한다.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

지. 목하면 배워. 분만 뽀얗게 바르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있으면 되는줄 아니. 누리고 싶은게 있으면 할 바가 생기는거

야” 라고 말함.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유지

나에게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드라마의 장르
적 특성상 극적인 상
황 설정이 사용될 수 
있는 점과 그 표현 
수위를 고려

82

~

107

온라인

(커뮤

니티)

5. 31.

∙(매체/일자)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 성차별적 게시글 26건(댓글 125건) 

∙(관련조항) 정보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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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EBS ‘소피루비’ / `17.4.2. 

∙(내용) 등장인물들이 13세의 학생인데 짧은 치마와 몸매가 부각

되는 의상을 입고, 날씬한 몸매와 긴 다리로 그려지며 외모지

상주의를 조장.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7.7.

∙(사유) 주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
례 등을 고려

109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EBS‘소피루비’/ `17.4.2. 

∙(내용) 13세 루비가 19세 소피로 변신할 때 여성의 알몸을 클

로즈업하여 보여줌으로써 미성년자 여성을 선정적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0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MBC‘텔레몬스터’/ `17.4.2. 

∙(내용) 주제가와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여시(여)는 공주 옷을 입

고, 마릴린 먼로를 흉내내고 치어리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는 등 여성은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7.7.

∙(사유) 주제가 가사가 
지적하신 가사와 다
소 차이가 있으며, 
여성 캐릭터가 총을 
쏘거나 공을 던지는 
모습 등이 방송되어 
여성을 항상 예쁜 모
습만을 보여야 한다
는 것으로 표현했다
고 보기 어려움

111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MBC‘텔레몬스터’/ `17.4.2. 

∙(내용) 주제가 가사 중 “새침새침 미끈미끈 흘리는~, 카리스마 

눈빛눈빛 흘리는~, 핑크빛 몸을 빗고~” 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2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EBS‘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17.4.3. 

∙(내용) 마루(남)와 카이(남)는 시종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

면 아라(여)는 악당에게 쉽게 유인되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리

며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이

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7.7.

∙(사유)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은 특별한 능
력이 있는 팔찌를 지
니고 전투를 하며, 
여자 주인공은 정글
에 대한 해박한 지식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캐릭터 설
정을 고려할 때, 캐
릭터의 특성을 반영
한 에피소드 전개라
고 볼 수 있음.

113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KBS2‘자동공부책상 위키2’/`17.4.3.

∙(내용) 지키리우스 백작(남)은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과 하늘색으

로, 보호를 받는 까부리아 공주(여)는 빨간 리본과 빨간 신발, 

장갑, 분홍 치마 등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7.10.

∙(사유) 단순히 캐릭터
의 색상이 특정계열 
색으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성차별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
움

114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주니어‘코코몽3’/`17.4.6. 

∙(내용) 아로미(여)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쪘어”라며 

∙(결과) 문제없음 /6.23.

∙(사유) 여자 캐릭터가 
미세한 몸무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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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각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되게 그

리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개
상 다소 과장이 있는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특성과 이야기의 전
반적인 맥락, 기존 
유사 방송사례를 고
려

115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주인공인 마리네뜨(여)와 아드리앙(남)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멋진 외모로 표현되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양한 

인종 중 백인으로만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6.23.

∙(사유) 전반적 맥락과 
캐릭터의 특성을 고
려할 때 특정 인종을 
우월하게 표현한 것
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성의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
이 사용되었으나 노
출 시간이 비교적 짧
고,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전개되는 맥락
상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조
성한다고 보기 어려
운 점, 나아가 기존 
유사 방송사례를 고
려 

116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남성의 역삼각형 상체를 강조하거나, 남성을 여성에 비하

여 비현실적으로 큰 체구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7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마리네뜨(여)의 변신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선정적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8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클로이(여)가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아드리앙(남)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매달리고, 안기는 등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고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9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JEI‘다이노코어’/ `17.4.7. 

∙(내용) 렉스(남)가 “훈련 끝나고 만나”라며 손을 흔들며 떠나는 

장면에 뒤이어 에밀리(여)는 거울을 보며 “렉스 어디 놀러갈

래?” 라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등 지구를 지키는 남성과 그

런 영웅을 기다리는 여성을 보여주며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결

여된 모습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6.23.

∙(사유) 친구 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수준
으로 남녀의 차이보
다는 다이노마스터가 
되기 위해 훈련해야 
하는 렉스 캐릭터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
라고 볼 수 있음 

120
방송

(예능)
4. 20.

∙(매체/일자) MBC every1 ‘주간 아이돌’/ ‘17.3.8.

∙(내용) 진행자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걸그룹을 초대했

다고 발언과‘남자 시청자들 만족 하십니까’, ‘전국 내무반 들썩

들썩’ 등의 자막을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5.11.

∙(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적 맥락
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노출 수위와 기존 유
사 심의 사례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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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방송

(예능)
4. 20.

∙(매체/일자)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17.3.10.

∙(내용) 출연하는 가상부부 간의 호칭이 남성출연자들은 대부분 

여성출연자들에게 ‘너’,‘이름’,‘마누라’ 같은 여성을 하대하는 호

칭을 사용하고, 여성출연자는 남성출연자에게 존칭을 사용.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6.2.

∙(사유) 성차별적인 내
용이 방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
능 프로그램의 장르
적 특성 등을 고려 

122
방송

(예능)
4. 20.

∙(매체/일자)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17.3.12.

∙(내용)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남

성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은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

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폐미&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결과) 문제없음 /6.2.

∙(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 또는 성
희롱의 맥락으로 노
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예오락프로
그램에서 출연자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
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
방송

(예능)

11. 14.

∙(매체/일자)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 `17.11.2. 

∙(내용)  '공개적인 노브라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연자가 "위험성으로 치면 가슴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위험한 것"이라며 "개 입마개처럼 채우면 안 되냐"고 말함. 

남성에 대한 부정적, 혐오적 표현을 그대로 방송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2
방송

(뉴스)
11. 14.

∙(매체/일자) TV조선 ‘종합뉴스7’/ `17.11. 5. 

∙(내용)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 기사의 자료화면으

로 여성 한 명이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상의를 탈의하거나 탈의하

지 않은 8명의 남성이 그 침대 주변에 서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을 그린 삽화를 내보냄. 사건보도에 필요하지 않은 선정적인 장면

을 노출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수시모니터링에 따른 심의요청

전체
방송 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드라마 예능 뉴스 웹툰 어린이 학습서

15건 3건 7건 2건 2건 1건

**** 결과: 문제없음(2), 심의중(11), 전달(1), 조치(1)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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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

(뉴스)
11. 7.

∙(매체/일자) 채널A ‘뉴스A’ / `17.11. 5. 

∙(내용)  한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다룬 <“은폐&무마”에 치솟는 

분노>에서 5초 가량 남성이 여성의 맨 다리를 더듬는 재연 장면

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줌. 또한 <아내 목 조르며 ‘살해 연습’>에서

는 실루엣으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5초가량 자료

화면으로 보여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4
통신

(웹툰)
11. 1.

∙(매체/일자) 레진코믹스 ‘박씨유대기’/ `17.10.10. 

∙(내용) 학교를 배경으로 한 전체관란등급의 웹툰임에도 내용에 상

관없이 여성의 몸매가 부각되는 장면, 유사 성행위 장면이 빈번하

게 등장하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관련조항) 정보통신에 관산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심의중

5

방송

(드라

마)

10. 20.

∙(매체/일자)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17.10.10. 

∙(내용) 직장 동료(남성)가 회사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여자 주인

공에게 술에 취해 다가와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됨. 

성폭행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긴 시간동안 

방송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

심의중

6

방송

(드라

마)

8. 24.

∙(매체/일자) KBS2 ‘이름 없는 여자’/ `17.6.13. 

∙(내용) 구해주(최윤소)의 침구가게에서 홍보물 사진을 찍는 장면에

서 여성 모델이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침구에 누워있는 것으로 

연출. 카메라 각도를 이불 끝에서부터 모델의 가슴 골이 보이는 

위쪽으로 쭉 끌어 올려서 보여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

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7
방송

(예능)
8. 24.

∙(매체/일자) KBS2 ‘개그콘서트’/ `17.6.11.

∙(내용)  개그우먼 오나미가 석류를 들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

라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커튼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모습이 나타

나지 않도록 연출. 또한 오나미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커튼이 올라감. 사회자들은 “그래도 귀엽지 않습니

까? 진짜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여성 

개그우먼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 예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장면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8
방송

(예능)
8. 24.

∙(매체/일자) MBN ‘속풀이쇼 동치미’/ `17.7.8.

∙(내용) 개그맨 최홍림은 자신의 아내가 살찌면 이혼하겠다 라는 

선언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아내가 살찌면 이혼이다”, “모

델같은 몸매였을 때 어떤 놈 만났냐?”, “(내가) 말해서 스트레스 

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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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더라도 그나마 지금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말 안하고 많

이 먹어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등의 발언을 합. 장경동 목

사는 최홍림의 말에 동의한다며 “똑같은 아내를 껴안았을 때 날씬

했을 때와 살쪘을 때 다르다”, “남자 입장에서 날씬한 여자를 휘

어감는 것하고 뚱뚱한 여자를 휘어감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발언

함. 여성은 당연히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몸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킴.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9
방송

(예능)
8. 24.

∙(매체/일자) tvN ‘SNL 코리아 9’/ `17.8.12.

∙(내용) 남성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멀리 있는 여성들의 몸

을 보았고 카메라 확대 기능을 사용해 가슴을 더 크게 보기도 합. 

몰래 카메라를 소재로 한 방송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키

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 장면으로 범죄를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장면.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0

방송

(드라

마)

7. 14.

∙(매체/일자) MBC ‘별별며느리’/ `17.6.23.

∙(내용)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방문한 황금별은 아이를 낳으면 엄

마(나명자)에게 맡기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 아버지(황호식)는 

“결혼을 했으면 내조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워야지”라고 말

하며 결혼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동생 은별은 “그건 아기

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권리를 빼앗는 거야”, “내 애를 

왜 엄마한테 맡기냐?”라고 말하며 황금별을 타박함. 또한 아버지

의 회사 일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딸이 “오빠(박민호)랑 금

별언니가 있잖아”라고 거절하자 황금별의 시어머니(윤소희)는 “금

별이는 애 낳고 살림해야지. 시집왔으면 시집가풍을 따라야지,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함. 결혼한 여성에 대한 획일화된 

전통적 성 역할을 강요하는 장면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1
방송

(예능)
7. 6.

∙(매체/일자) MBC ‘라디오스타’/ `17.6.21. 

∙(내용) 모델 한혜진의 수영복 사진을 실물로 보여준 진행자 김구

라는 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모습 보여줌. 사진을 응시하

는 김구라를 구박하던 진행자 윤종신은 “나는 내 휴대폰으로 보면 

돼”, “나중에 따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특정 부위만) 늘려 봐야지”

라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것이 자막으로 방송. 여성의 몸을 대상화

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시선에 의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2

출판물

(학습

서)

6. 20.

∙(매체/일자) 어린이 학습서 ‘재미있는 수수께끼 천국’ 

∙(내용) 해당 도서의 내용은 저급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많아,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됨. 특히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특정 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결과) 간행물윤리위원
회는 심의 대상을 간행
물 중에서도 만화, 사진
집, 화보집, 소설, 전자
출판물, 외국간행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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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들어있음. 이러한 내용이 유머로 치부되며, 어떠한 비판의식

도 없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도서에 

대해 심의·제재를 요청함

'호랑이가 강에 갔다‘를 세 글자로 하면? -강간범 (p10) 

부인이 남편에게 매일 같이 주는 상은? -밥상 (p,61)

절세미녀란? -절에 세들어 사는 미친 여자 (p.100) 등

으로 한정. 해당도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
함되지 않음.

  그러나 내용에 문제
가 있음을 판단하고, 출
판사 와이앤엠 대표와 
통화를 통해, 해당 도서
에 대한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 재판 
발행시 문제가 되는 부
분을 수정할 것을 약속
받음.

13
방송

(예능)
6. 16.

∙(매체/일자)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17.6.3. 

∙(내용) 프로그램의 컨셉을 “딸 연애 파파라치 토크쇼”라고 말하며, 

프로그램 내내 남성의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딸의 연애를 훔쳐보는 

듯 한 연출. 프로그램에서는 아빠가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소유물

인 딸을 빼앗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남녀의 스킨

십 등 사적인 영역을 훔쳐보는 관음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8.11.

∙(사유) 프로그램의 기
획의도와 설정에 대한 
부분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인 점,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성역
할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울
러 기존 유사사례를 고
려

14
통신

(웹툰)
5. 19.

∙(매체/일자) 네이버 웹툰 ‘웃지 않는 개그반’/ `17.5.9. 

∙(내용) 데이트에서 무엇을 할지 묻는 여학생에게 남학생은 “이거 
다 끝나면 그 때 보자고. 생각해 둔 게 있으니” 라고 대답하면서 
속마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 여성

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로 삼는 등 차별적 내용이 아무런

 제제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

∙(관련조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결과) 방송통신심의위
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
가 체결한 ‘웹툰 자율규
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
약’에 따라 한국만화가
협회에 통보

15
방송

(예능)
4. 20.

∙(매체/일자)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17.3.12.

∙(내용)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남성

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은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

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

폐미&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결과) 문제없음 /6.2.

∙(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 또는 성희
롱의 맥락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캐릭터를 강조
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
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와
의 형평성 등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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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예능

On style 

<립스틱

프린스>

프로그램 전체적인 컨셉이 여성을 성적 대상, 남성의 연애대상, 

공주, 인형 취급하고 있습니다. MC와 패널은 모두 남자아이돌이

고 게스트는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배우, 여자모델로 패널들이 해

당 게스트를 메이크업해줍니다. 기존의 메이크업프로그램은 전문

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남성판타지의 충족

이 목적인 거 같아요. 프로그램 코너 중 하나로 '여자퀴즈'가 있

는데 게스트가 문제를 내고 패널이 맞추는 형식이며 퀴즈를 맞

추면 게스트가 애교를 부려 상을 줍니다(권나영). 

오락

·예능

SBS 

<런닝맨>

8월 20일 방송에서는 커플레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MT를 가는 설정이었는데, 여장을 한 남성멤버 2명을 

포함한 여성 4명은 핑크색 티셔츠, 남성 4명은 파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킨더 조이 초콜릿에서도 핑

크색은 여자 것, 파란색은 남자 것으로 굉장히 가시적으로 성 고

정관념이 부각되었습니다.(이지승).

▮시민이 제보한 미디어 속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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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예능

XTM

<남원상사>

이 프로그램의 모든 서사는 '남자들의 기 살려주기 프로젝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 알려진 여러 속설들을 실험 

카메라 형태로 확인하는 '남자 생태 연구소'에서는 데이트 도중 

남자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낯선 여성의 존재에 대해 여자친

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거나 주차 못하는 여성을 도와

주고 난 후 그 여성이 번호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등등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예쁘고' '애교있으며', 이들은 남성들의 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의 수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의 기획의도지만 실상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기획이나 진행방식

이 여성들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 

여성을 수단화하고 여성이 남성의 '기'를 죽이는 원인이라는 식

의 편 가르기나 '남성은 ~할 것이다'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남원

상사는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출연자인 장

동민은 키스를 잘 못하는 여성을 두고 송장이라고 말하기도 합

니다. 과거에 여성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장동민을 캐스팅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지속되

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성임은).

오락

·예능

JTBC

<아는형님>

게스트로 배우 고준희가 등장한 방송에서는 여배우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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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외모 평가가 난무했습니다. 또한 몸매가 부각되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등장하자 패널들은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기색을 내

비쳤습니다(이지승).

오락

·예능

JTBC

<믹스나인>

양현석 대표가 28살이라는 준비생에게 "은퇴할 나이다", 섹시하

게 춤추는 연습생들을 보고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해

주지?" 하는 발언들이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된 시청자들이 청

소년들이 많을텐데 여성 아이돌을 가수가 아닌 상품처럼 이야기

하는 모습ㄴ이 좋지 않아보여요(김현숙).

드라마

tvN 

<변혁의 

사랑>

변혁의 사랑에서 최시원이 여배우 가슴 만지는 성희롱 장면 버

젓이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유머러스한 장

면으로 소비되었다는 것입니다(이지승).

드라마
SBS

<수상한파트너>

“딸 가진 부모가 뭐 이렇게 당당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노지욱 변호사 어머니가, 은봉희 변호사 어머니에게 하는 대사입

니다. 이는 분명히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박별).

다큐멘터

리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017년 11월 5일 방송에서 김보연씨 발언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몸매관리를 언급하며 "여자이기를 포기하면 안돼요"라거나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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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배우가 아니었다면 먹고 자고 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날씬하지 

못하면 여자이길 포기한 사람, 배우가 아닌 여자들은 집에서 먹

고 잔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말이겠지만 표현방법이 잘못었다고 생각합니

다(전외순).

광고 모바일 게임

꼭 이렇게 게임을 광고 해야 할까요? 삼국지 이야기라면 유비관

우장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선정적인 

그림이 매우 불편합니다(김진주).

광고 생리용품

생리용품인 화이트 광고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 없이 제작

되었습니다(이지승). 

뉴스
연합뉴스

(2017/5/30)

“'강한 아줌마' 김현미 유리천장 깨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라는 

기사를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음을 



- 389 -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보도하는 기사의 제목에 '아줌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

히 불편합니다.

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정무비서

관을 지낸 바 있고 현재도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

고 있는 유능한 인물이나, 그녀를 한낱 '아줌마'로 인식하게 할만

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허지현).

뉴스
세계일보

(2017/8/20)

기사의도를 알 수 없는 여자연예인의 노출에 관한 기사입니다(이

지승).

뉴스
OSEN

(2017/120/13)

배우 서신애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서신애 배우의 노출에 집중했던 언론은 노

출만 강조하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달았으나 다음날 노출이 

전혀 없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 서신애 배우에 대해 훈계조로 노

출을 삼가라는 제목(서신애,'단정한 모습이 가장 예쁠 때')을 달았

습니다. 이는 여배우의 몸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이에 

따른 여성의 옷차림까지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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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름

7-2. 성별 ➀ 여성  ➁ 남성

7-3. 연령
➀ 10대 이하  ➁ 10대  ➂ 20대  ➃ 30대  ➄ 40대  ➅ 50대

➆ 60대  ➇ 70대 이상  ➈ 모름

7-4. 직업

➀ 사장/대표  ➁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➂ 회사원(대리, 과장급)  ➃ 회

사원(평직원)  ➄ 판매사원  ➅ 안내원  ➆ 아르바이트  ➇ 서빙(접객서비스)  ➈ 자

영업자  ➉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

튜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99) 기타______

No. 드라마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드라마)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➀ KBS1  ➁ KBS2  ➂ MBC  ➃ SBS  ➄ JTBC  ➅ tvN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년   월    일 (  )      -

5. 방영시간대 :

➀ 06:00-08:00  ➁ 08:00-10:00  ➂ 10:00-12:00  ➃ 12:00-14:00  ➄ 14:00-16:00

➅ 16:00-18:00  ➆ 18:00-20:00  ➇ 20:00-22:00  ➈ 22:00-24:00  ⑩ 24:00-06:00

6. 등장인물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6-1. 전체

6-2. 여성

6-3. 남성

7. 등장인물 분석(주연1, 주연2, 조연1, 조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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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인물명

8-2. 성별 ①여성    ②남성

8-3. 역할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7-5. 역할비중 ➀ 주연  ➁ 조연

9-1. 인물명

9-2. 성별 ①여성    ②남성

9-3. 역할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8. 주요 갈등유발자 

9. 주요 갈등해결자

110.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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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적내용

1.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

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

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3.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4.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성차별적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 방송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이도록 하는가

3.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 방송은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남성 의존적 성향 강조하는가

 -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가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5. 외모지상주의 조장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6. 여성의 성적대상화

 - 방송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방송은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하게 사용히는가

8. 선정성

 - 방송의 흐름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가

9.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방송은 미망인, 미스, 올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

휘,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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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이름

7-2. 성별 ➀ 여성  ➁ 남성

7-3. 연령
➀ 10대 이하  ➁ 10대  ➂ 20대  ➃ 30대  ➄ 40대  ➅ 50대

➆ 60대  ➇ 70대 이상  ➈ 모름

7-4. 직업

➀ 개그맨/코미디언  ➁ 배우  ➂ 가수  ➃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_

7-5. 역할 ➀ 주진행자  ➁ 보조진행자 ➂ 출연자․초대손님

No. 예능·오락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예능·오락)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➀KBS1  ➁KBS2  ➂MBC  ➃SBS  ➄JTBC  ➅채널A ➆MBN

➇TV조선  ➈tvN ⑩MBC every1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2017년  월  일(  )  :  -  : 

5. 방영시간대 : 

➀ 06:00-08:00  ➁ 08:00-10:00  ➂ 10:00-12:00  ➃ 12:00-14:00  ➄ 14:00-16:00

➅ 16:00-18:00  ➆ 18:00-20:00  ➇ 20:00-22:00  ➈ 22:00-24:00  ⑩ 24:00-06:00

6.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6-1. 전체

6-2. 여성

6-3. 남성

7. 출연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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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8.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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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물명

7-2. 성별 ①여성    ②남성   ③모름

7-3. 역할

6-1. 이름

6-2. 성별 ➀ 여성  ➁ 남성 ③모름

6-3. 주인공여부 ➀ 주인공  ➁ 주인공 아님

6-4-캐릭터 성격 ➀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➁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6-5- 캐릭터 외모 ➀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➁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주중
➀ 06:00-08:00  ➁ 08:00-10:00  ➂ 10:00-12:00  ➃ 12:00-14:00  ➄ 16:00-18:00

➅ 18:00-20:00  ➆ 20:00-22:00  ➇ 22:00-24:00  ➈ 24:00-06:00

주말
⑩ 06:00-08:00  ⑪ 08:00-10:00  ⑫ 10:00-12:00  ⑬ 12:00-14:00  ⑭ 16:00-18:00

⑮ 18:00-20:00  ⑯ 20:00-22:00  ⑰ 22:00-24:00  ⑱ 24:00-06:00

캐릭터 이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요소 설명

No. 어린이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어린이)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➀ KBS1   ➁ KBS2  ➂ MBC  ➃ SBS  ➄ EBS 

➅ 디즈니주니어 ➆ 디즈니채널 ➇ 투니버스 ➈ JEI재능TV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2017년  월  일(  )  :  -  : 

5. 방영 요일 및 시간대 : 

6. 주요 등장인물 분석

6-4/ 6-5. 세부 설명

7. 주요 갈등유발자 (여러 명일 경우 표 추가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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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8-1. 인물명

8-2. 성별 ①여성    ②남성   ③모름

8-3. 역할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8. 주요 갈등해결자 (여러 명일 경우 표 추가하여 기재)

9. 캐릭터 분석

 • 캐릭터 설명 및 외모 캡쳐

 10.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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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인물명(배우명)

4-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4-3. 연령
➀ 10대 이하 (어린이, 청소년) ② 20-30대 (청년)  

③ 40-50대 (중장년) ④ 60대 이상 (노년)

4-4. 역할

① 요리하는 사람

②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육아)

③ 가사 일을 하는 사람 (육아, 요리 제외/ 빨래, 청소 등)

No. 광고 - 201708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광고)

1. 모니터요원 : 

2 모니터링 광고 수 : 총   건

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1 정보통신

2 전기전자

3 자동차/정유

4 음료/기호식품

5 식품/제과

6 생활/가정용품

7 화장품

8 패션/스포츠

9 제약/의료/복지

10 금융/보험

11 아파트/건설

12 출판/교육/문화

13 서비스/유통/레저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3. 등장인물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주요 인물 배경 인물 나래이션(목소리) 합 계

3-1. 전체

3-2. 여성

3-3. 남성

4. 주요 등장인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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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품목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구분
광고

품목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④ 다른 사람을 챙기는(돌보는)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을 챙기는 경우)

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⑥ 선물하는 사람

⑦ 운전하는 사람

⑧ 즐기는 사람 (여행, 스포츠, 놀이 등)

⑨ 쇼핑하는 사람

⑩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나래이션 포함)

⑪ 상품을 사용하는(소비하는) 사람

⑫ 기타________

99. 해당 없음

5.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 성차별적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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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No. 인터넷기사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인터넷기사)

1. 모니터 요원 : 

2. 언론사 : 

3. 매체명 : 

4.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7일(화) 

5.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2) 성차별적 내용

3)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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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쳐/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게시글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쳐/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No. 온라인커뮤니티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온라인커뮤니티)

1. 모니터요원 : 

2. 모니터링 날짜 : 2017년   월  일(  )

3. 사이트명

4. 게시글분석

5. 댓글분석

*차별유형 : 1. 혐오/비난  2. 폭력/성적대상화

*차별대상 : 1. 여성혐오   2. 남성혐오  3. 기타혐오(혐오대상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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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구분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구분
모니터링 대상 

홍보물 수
성평등적 
홍보물 수

성차별적 
홍보물 수

해당사항 없는 
홍보물

동영상

이미지

No. 공공기관 홍보물 - 2017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공공기관 홍보물)

1. 모니터요원 : 

2. 공공기관명 : 

3. 담당 정부부처명 :

4. SNS(페이스북) 주소 : 

5. 홍보물 유형 및 비율

6.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 성차별적 내용






